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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道 ‘新舊間’ 移徙風俗의 住居文化 形成 

김 동 진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이사풍속이 계속적ㆍ주기적ㆍ순환적으로 행해져 왔다

는 점에 착안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제주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

며,그러한 인식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행태적 입장에

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즉,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이 기존의 공간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이사

풍속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신구간 이사풍속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지만,아직도 제주사회에서

는 신구간 시기에 주택가격이나 임대료의 변동 폭이 크며,신구간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회계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아 ‘1년 죽는세’관행이 지속되고 있으

며,주택의 준공시기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제주에는 이러한 사회현

상이 오래전부터 전래되고 있어 이것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전통적 신구간은 이사철로 규범화되어 있다.이런 관념화된 규범성은

주거문화의 융합과 토착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거문화

의 토착화 과정은 전통의 신구간 관념이 변용되어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관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신구간의 외형은 그대로 있

지만 내면은 다르게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신구간 내(內)에 이사행태 등 규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본래의

신구간은 이사,이장,집수리 등을 하는 금기의 해제기간 이었다.현대의 신

구간은 ‘이사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개개인의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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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표출되고 공명하여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제주도

사람들이 습속화 시킨 신구간 이사철은 조상전래의 것으로,주거문화 요소의

하나인 전승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문화적 융합성은 해당지역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때 생명력이 강

하다.신구간 주거문화는 규범성과 전승성을 띄며 완만성을 띄고 있다.과거에

는 ‘민속신앙=세관교승=신구간’의 과정으로 외래문화의 제주토착화라는 문화

적 융합성이 있다.현재는 ‘신구간=이사시기=주거안정의 융합(내면적 사용과

외면적 소유)’의 과정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내적 문화의 융합성이 있다.그

러므로 외형상은 전통적 신구간이 현대적 신구간 -‘전통’이 ‘세속’-을 지배

하는 형태로 제주도사회에 습속화 되어 주거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정신적 가치로 인식하고 조상 전래의 문화유

산이라 여기고 있다.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동티가 안 나고,부끄러운 풍속이

아닌 제주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풍속으로 이해하고,유지하려는 사고를 갖

고 있다.

다섯째,신구간은 정신가치가 있는 주거문화로 보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의 보존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다.특히 제주도민

들은 ‘신구간을 축제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신구간 주거문화의 형성적 틀’은 규범성ㆍ풍토성ㆍ융합성ㆍ전승성

ㆍ시대성ㆍ완만성으로 밝혀졌다.이러한 6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제주사람들에게 습속화된 이사풍속으로 주거의 이동,주거의 생

활방식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인간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사(移徙)행위를 일정시기를 기

준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지역 내에 독특한 주거문

화를 형성하였으며,이것은 부동산활동의 사회ㆍ문화적 한 현상이라 볼 수 있

는 것이다.

키워드 :신구간,이사풍속,주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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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생활(住生活)은 인간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바탕이며,물리적․생리

적․심리적․정신적 행동을 내포하고 있고,사람들의 주생활은 공간과 시간의

맥락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이처럼 주생활은 주거 안에

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연속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주생활의 일상행동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인 행동을 만들고

이것이 집적되어 각자가 주생활의 규범과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1)

이러한 주생활상 일상행동 중의 하나는 이사행위로 나타나며,이것은 주로

생활의 주기(lifecycle),가족의 주기(familycycle),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로 나타난다.그러나 미시적 수준(microlevel)에서 이사행위는 복잡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논의하기 쉽지 않다.주거 탐색활동,생활주기,장소의 효

용(placeutility)관점에서 볼 때 이사하려는 사람은 보통 새로운 것을 추구한

다.2)그리고,이사행위의 주된 이유는 전근․취직․개업․신축․결혼․이혼

등을 들 수 있고,생활주기에 따라서도 이사한다.3)이렇게 이사행위는 개인적

사정이나 사회적 지위의 변동,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변화 등 주요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특정지역에 습속4)이 있어

서 주기적인 이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기존의 주거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오늘날에도 관습으로 전래되고 있는 ‘손 없는 날’5)이나 ‘윤달’에 이사를 가

1)윤장섭(1982),주거학,서울:교문사,19∼22쪽.

2)高橋伸夫․管野峰明․永野征男(1984),都市地理学入門,東京:原書房,164∼165쪽.

3)위의책,165쪽.

4)습속은사회가예로부터지켜온관례이며,생활양식이다(新村出編,1998,広辞苑,第5版,東京:岩波

書店,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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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태가 바로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손 없는 날’이나 ‘윤달’

이사는 비교적 보편화된 관습이고,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각인된 듯한 느낌

을 주고 있다.물론 이사하기 좋은 봄․가을에 이사를 하거나,신학기가 시작

되는 2∼3월에 집중적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제주도의 ‘신구간’은 기존의 주거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

는 점이다.제주도에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습속의 이사풍속이 전승(傳承)되

고 있다.여러 가지 풍속(風俗)중에서 24절기의 대한(大寒;양력 1월 20일경)과

입춘(立春;양력 2월 4일경)사이에 이사하는 풍속이 바로 그것이다.이를 ‘신

구간(新舊間)이사’라 한다.이 기간은 제주도에서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추운

시기여서,6)이러한 현상은 육지가 철이 좋은 봄과 가을에 이사하는 것과 다른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그렇다면 왜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이사하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지속되고 있는가?이것은 제주도내 거

주인들의 오랜 습속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신구간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사풍속만 남아 ‘신구간〓이사시기’라는 의미

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제주사회의 주거생활상의 이사현상(移徙現狀)이다.제주

도는 자연․인문적 환경의 영향으로 육지와 달리 주거공간은 안정적인 사회였다.

즉,주거기반이 고립지역의 특수성과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적7)

이었다.이러한 안정적 주거생활은 해방 전 까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되며,

5)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

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부르는 말로 ‘손님’을 줄여 부르는 것이다.따라서 손 있는 날이란 손

실․손해를본다는날로서옛부터악귀와악신이움직이는날을말한다.그래서악귀와악신이

움직이지않는날을‘손없는날’이라고해서각종택일의기준으로삼았다.이귀신은음력9일

과 10일,19일과 20일,29일과 30일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날들이 손 없는 날이

된다(네이버,용어사전).

6)제주도의기상(1971년-2000년)을보면봄(2.4-6.3,120일)이5-20℃,여름(6.4-10.3,122일)20℃이

상,가을(10.4-1.26,115일)20℃-5℃,겨울(1.27-2.3,8일)5℃이하로 신구간 시기가 가장 춥다(윤

용택,2008,제주도신구간풍속연구,제주:제주대학교출판부,193쪽).

7)제주도는 옛 부터 삼다(三多)인 돌,바람,여자가 많으며,삼무(三無)인 대문,거지,도둑이 없는

지역이라고한다.더불어제주도사람들은냥(근검)정신,수눌음(협동)정신,자립정신이강하고,

평등상속분배,결혼후주거등의독립,여자들의부지런함,생활수준의유사성등다양한제주

도만의특성이복합된개념으로서현대사회정치,사회,경제등을비교할경우비교적안정적이

라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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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제주도민의 귀향,제주4․3사건,6․25전쟁에 의한 피난민의 도래를 기

점으로 기존질서의 붕괴현상이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택의 부족과 고정된 시기의 이사풍속이 충돌하면서 제주에서는 심각한

주거 불안이 초래되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거불안의 원인 중의 하나를 신구

간으로 보고 60-70년대에는 폐습으로 규정하여 없애려 한 적이 있었다.그러나

신구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이사풍속으로 남아 있다.더불어 신구

간이라는 이사풍속은 주거라는 물리적 공간성,특정 시기라는 시간성,그리고 전

통에 따르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행태가 맞물려 제주도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신구간 시기의 이사행위와 관련하여 제주도지

역 내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또한 이 시기에는 반짝 경기가 일어나 경

기가 활성화되는 면도 있다.9)특히,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이 시기에 분양을 못

하면 다음 신구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거공간의 확보는 인간 삶의 존재에서 기본적 요건이다.이는 주거가 안식

처(安息處.shelter)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주거에는

중요한 명제가 따른다.그 중의 하나가 안심하고 이사하는 심리적 욕구의 만족

이다.김영진(1980)은 주거수준 지표의 하나로 안전성을 언급하고 주거가 생리

적 또는 심리적으로 요구하는 만족이 기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0)

그러므로 신구간을 주거문화적 입장에서 행태와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과제다.11)그동안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과학적

인 분석의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명하는 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특정지역의 이사풍속이 계속적․주기적․순환적으

로 행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구간의 이사풍속이 제주사람들에게 어떻

게 인식되고 있으며,둘째,그러한 인식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행태과학적 입장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8)여기서각부문에영향은행정,등기,통신등등다양하다.

9)신구간이사와관련된이사업,인테리어업,가구업등다양하다.

10)김영진(1980),부동산학총론,서울:경영문화원,13쪽.

11)위의책,5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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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신구간의 다양한 의미 중 이사에 한정한다.자료이용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광복 후 부터 2008년까지 한다.내용적 범위는 ‘신구간’이라는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풍속이 제주도민들의 이사에 영향을 주었다.그러

므로 이사의 포괄적 범위 중 주거에 한정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한다.제주지역의 신구간 기간 동안의 이사는 전형적인

지식과 인지의 체계(W.C.Sturtvant1972)라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12)따라서

제주도의 토착화된 주거문화의 경험양식을 분석하는 것이다.특히 인지인류학자

들은 언어와 인간의 경험양식 즉,사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Sapir-Whorf의 가

설을 배경으로 각 사회의 용어체계를 분석하여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시도

하는데,제주의 ‘신구간’이사라는 보통 명사화된 용어를 포착하여 제주도민들

이 그들의 경험세계를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그 경험세계를 분석하여 풍속적

주거문화를 구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이 여러 가지의 주거이동의 요인 중 풍속이라는 요인

에 착안하여 주거문화의 형성을 밝히는 것이므로,신구간 이사풍속과 주거공

간간의 인식․존재․실존적 의미의 공간론적 논의는 제외한다.

12)강영환(1989),“민족과학적방법을원용한전통주거문화의연구,”｢한국문화인류학｣제21권제1

호,한국문화인류학회,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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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였다.부동산학의 입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각종 연구문헌과 통계청 및 제

주도가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현 양태를

분석한다.다른 하나는 행태과학적 접근방법이다.신구간의 이사에 관해서는

민속,철학,사회,경제,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그 내용 또

한 다양할 수 있다.이 접근을 하는 이유는 도민의 신구간 이사에 대한 의식

과 행태를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행태적 접근은 D.Easton이 말하는 규칙

성,입증성,기술(記述),이론의 체계화,관련학문간의 응용 등을 부동산활동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전문가 그룹을 먼저 인터뷰하는 이유는 신구간이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주거

생활상 주기적,순환적,관념적으로 작용하므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습속적 성

질을 갖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신구간이 규범성을 형성하는가를 먼저 판단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신구간 이사풍속의 실체와 이사와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풍속이 주거문화의 형성요인임을 밝힌다.

설문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첫 번째는 신구간 이사풍속이 제주지역주

민들의 주거문화 의식구조에 어떻게 인지되고 있으며 신구간이 전승성 등을

완만성 등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으며,두 번째는 신구간 이사풍속의

관행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양태 및 임대차(계약형태,계약기간,임대료 지

불행태 등)와 관련한 주거관습에 나타난 풍토성,전승성을 분석 하였다.연구

의 흐름도는〔그림1-1〕과 같다.

13)위의논문,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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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environment

간접환경

연구의 목적

(1장)

연구의 배경

(1장)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장,2장)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에 미치는

영향

•신구간 이사풍속의

본질과 전승․지속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

구자의인식

•신구간 이사는 전승화 경향

•지역주민들의습속화된 관념

•특정지역 풍속이 계속적․주기적․

순환적 이사영향

↓

Functional

environme

nt
기능환경

자료 및 주변학문 등

축척된 정보

(1,2장)

이사풍속과 주택시장

양태분석(3장)

주거문화 규범성

분석(4장)

•민속학입장의신구간

•각종 통계자료

•신구간 연구결과물

•주택의유형과임대특징

•주택준공시기 특징

•주택매매및임대가격

특징

•전문가 면담

•이사풍속의

규범성․융합성 분석

←
시

간
주거문화

시대성 검증(6장)

주거문화

전승성 검증 (5장)

신구간

이사에 관한

도민의 행태와 의식

(4․5․6장)

•도민의식조사와 분석

•가설의 설정과 경로

분석

•시대성․완만성 검증

•도민 관행 의식조사와

분석

•이사풍속의 행태와임대

차관행분석

•이사풍속의 풍토성․전

승성검증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성과 전승성은

완만하게 약화

•신구간 이사풍속은

정신가치와 문화유산

으로인식

•신구간 이사풍속을

보존․발전시키려는

의지 확인

Statics
정역학

주거생활상 지역의 이사풍속을

주거문화적 가치로 규정

결론 및 제언 (7장)

•신구간을 주거문화로 인식,보존의지 확인

•신구간 이사풍속은 규범성,융합성,풍토성,전승성,시대성,

완만성으로 주거문화 형성

Value
추구하는

가치

↓ ↓
특정지역의 이사풍속을 부동산학의 사회문화적 이론 구축에 기여

〔그림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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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행연구의 검토

신구간 이사풍속은 규범화되어 제주도민의 다수를 구속하고,관념화가 강

하여 전승되는 지역적 문화임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

근이나 연구가 없었다.다만 민속학(진성기,1967;장장식,2008,2006;현용준,

2007;윤용택,2007,2006)의 입장에서 시도가 있었고,서경림(1999),제주발전

연구원(1997),김항원(1996,1990),제주도(1987),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7)

가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에 관한 단편적인 조사보고가 있었을

뿐이다.장장식(2008)은 2003,2005,2006년 스스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신

구간의 개념,민속행위,이사관행 등을 밝힌 바 있으나 문헌조사 중심이어서

현상의 해석이 부족하다.14)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민속적인 관점에서

신구간의 전래나 관행의 호불호와 추상적으로 외형상 드러난 신구간 지속의

이유 등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장장식(2008)은 “신구간이 제주도민의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현행적(現行的)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의외로 적거

나 소략한 편”이라 지적하면서,요즘은 ‘신구간은 이사철’로 바뀌었고,15)신구

간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의 말대로 신구간

이사풍속을 심도 있게 논의한 글은 윤용택과 장장식 등 몇 사람의 연구에 불

과하다.

진성기(1967)는 국내학회에 처음 신구간을 발표하면서 신구간의 의의와 가

치를 주장했다.16)더불어 신구간은 제주도의 고유풍속이면서,제주인의 정신

으로 여겨 다수의 저서에서 인용하였다.

현용준(2007)은 신구간에 관하여 몇 가지를 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4)장장식(2008.8),“제주도신구간관행과지속,”｢비교민속학｣제36집,비교민속학회,297∼330쪽.

15)장장식(2006),“신이떠난기간,신구간의분주함,”｢민속소식」제127호,국립민속박물관,18쪽.

16)진성기(1967),“신구간과민속신앙,”｢국어국문학｣제34․35권,국어국문학회,471∼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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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에 1만 8천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제주도 고유풍

속인 무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그리고 근래 도시화로

신구간의 의미가 변화 되었는데 신구간은 이사철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신구간을 기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회계연도)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구간은  천기대요 의 ｢세관교승｣의 항목에 근거를 두며,“이사방위는 120보

밖은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했다.17)

윤용택(2008)은 첫 번째로,‘신구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정착

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구명하였으며,이사철로서 규범화된 의미를 파악하

였다.18)두 번째로,‘신구간’풍속을 유사풍속과 비교하고,‘신구간’이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은 다양한 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 중 기후 환경적

특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기후환경설’을 주장하였다.19)세 번째로 ‘신

구간’은 기존의 박제화 되거나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생동력과 실생활

적인 세시풍속이라 주장하고,기존의 축제를 탈피한 신개념의 축제화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20)윤용택(2008)은 전기(前記)의 학술발표 자료들과 연구지에

싣지 못했던 연구 성과물들을 수정하여 보완한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라

는 단행본을 출판하였다.그는 저서에서 그동안 부끄러운 유산으로만 여겨온

신구간 풍속이 창조적 변형을 통해 소중한 제주섬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치성21)을 주장했다.22)

17)현용준(2007),공자왈․맹자왈,서울:민속원,161∼163쪽.

18)윤용택(2006a),“제주도 ‘신구간’풍속의유래에 관한 고찰,”｢탐라문화｣제28호,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19)윤용택(2006b),“제주도‘신구간’풍속에대한기후환경적이해,”｢탐라문화｣제29호,제주대학

교탐라문화연구소;윤용택(2005.10),“제주도‘신구간’풍습에대한기후학적고찰,”｢2005한국

과학사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과학사학회.

20)윤용택(2007),“‘신구간’풍속의축제화 가능성에대한고찰,”｢탐라문화｣제30호,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21)신구간은신의 구속으로 벗어난 자유의시간이므로,누구나 평등한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소중한문화자산이다(윤용택,2008년8월8일면담).

22)윤용택,앞의책,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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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림․김석준․김상찬․오승진(1999)은 제주도민의 법의식을 조사하여,

‘신구간’을 이사풍습의 의식이 남다른 점이라 하여,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

고,그 결과를 해석하여,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

장했다.23)

제주발전연구원(1997.11)은 제주도민이 ‘신구간’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여 밝혔는데,“제주도민은 반드시 ‘신구간’에 이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24)

김항원(1990)은 설문조사로 ‘신구간’이사에 관한 도민의 태도를 분석하여,

‘신구간’에 이사하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적고,오히려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밝혔으며,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주도민은 의식차원과 행위차원이 큰 괴리가 있다고 논했다.25)이

어서 김항원 등(1996)은 설문조사로 신구간 풍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신

구간이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신구간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신구간

문화가 사회 내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신구간을 문화로 인식하였으며,따라서

제주인들은 신구간 풍속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6)

제주도(1987)는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를 하여,풍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구간’을 제주도민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며 있어도 무방하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제주

도 향우회(1978)는 ‘신구간’의식을 조사하여 “없어져야 할 폐습이라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 제주도민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

했다.27)

23)서경림․김석준․김상찬(1999),“제주도민의법의식에관한연구,”｢제주도연구｣제16집,제주학회.

24)제주발전연구원(1997.11),｢21세기제주,제주인도민의식조사보고서｣,66∼77쪽.

25)김항원(1990),제주도주민의정체성에관한연구,교육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대학원,94쪽.

26)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동아시아 연구논

총｣제7권제1호,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41쪽.

27)윤용택,앞의책,107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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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2006)는 ‘신구간’을 제주도의 세시풍속 중 겨울에 하는 이사

풍속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하였다.28)더불어 신앙․언어․예술분야에서 제주

어,돌하르방과 같이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특수한 세시풍속으로의 ‘키워드’로

선정․정리했다.29)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신구간’을 풍속으로 이해하고 민

속학30)이나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연구와 본 연구가 다른 점은,기존의 연구는 신구간의 민속

학적 의의와 그것이 과거의 유물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의 본래적인 의미로서 주거는 사용가치와 시장에서 교환가치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따라서 부동산의 의미에서 주기적․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주

거이동 즉,신구간의 이사행태를 본 연구자는 부동산학의 입장에서 ‘신구간’의

이사행태를 ‘주거문화’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다.제주도 사람들의 주거생

활상 이사의 양태,의식 및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특이한 이사풍속이 어떻게

주거문화를 형성하였는지 구명(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간에 하는 개인의 이사행위가 지역사회에서 집단으로 나타나고,사회

학에서 지적하는 습관의 묶음형태로 전개되어 하나의 관습을 만들고,더욱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결합된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제

주도 전체의 생활방식,경제활동,주거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 무형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비록,신구간 이사풍속이 외형적으로 과거

28)제주특별자치도(2006),｢제주도지｣제7권문화유산편,373∼375쪽.

29)제주특별자치도(2008),제주문화상징,400∼403쪽.

30)민속학적인 관점은 주거문화를 읽되 건축학자들과 달리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보다 집에

관한 민속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학적으로 인식한다.그리고 가정학처럼 과학적 가정생활의효율

성이나기능성을분석하는사회학문다운시각보다인간다운삶의가치를실현하는문화적전통

을 포착하는 인문학문다운 시각을 존중한다(임재해,2006.8,“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지평,”｢비교민속학｣제32집,비교민속학회,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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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하나,여전히 지금도 전통과 현대의 이중적 혼돈(chaos)

현상 속에서도 지키고 있으며,매년 신구간 이사시기에는 온 매스컴이 다투어

보도하는 연례행사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이사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는 이것을 폐습으로 인정하고 없애려 노력

한 적도 있었다.하지만 제주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흐르는 “신구간에 이사해

야 안심이다”31)라는 관념이 견지되고 있는 듯하다.정부의 그러한 대책이 실

패한 것도 결국은 “제주도민의 의식이나 주거문화를 간과한 점에 있다”32)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제주도와 각종 단체들은 제주도를 설명하

는 행사와 국제 세미나 안내 자료에서 신구간을 독특한 제주의 전통문화로

소개하고 있다.33)

그러므로 ‘신구간’이사풍속은 제주사람들 생활의 일부분이고,주거공간을

지배하는 주거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지역풍속이 지역 내 거주

자 주거의 습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현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앞

으로 어떠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신구간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풍속에 의한

이사행위가 주거문화의 한 구성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31)인용문구는본연구의논거를도출하기위한임의적문장임.

32)31)과동일.

33)세계 제6차 동의원소회의(2008.5.12∼16).세계 제6차 동의원소회의 안내 홍보지 -제주국제자

유도시편;제주시(2009,3),“제주의풍물시”,「열린제주시」,제32권,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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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선행연구 개관

구분 연구제목 주요내용및연구결과

장장식
(2006,2008)

� 제주도신구간관행과지속
� 신이떠난기간,신구간의분주함

신구간의개념,민속행위,이사관행등을밝힘
제주도민의생활상비중이큰현행적관습주장
신구간이 이사철로 변환되었으며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

윤용택
(2005,2007,
2008)

� 제주도‘신구간’풍습에대한기후학적
고찰

� 제주도‘신구간’풍속의유래에관한
고찰

� 제주도‘신구간’풍속에대한기후환경
적이해

� ‘신구간’풍속의축제화가능성에대한
고찰

� 제주도신구간풍속연구

신구간의유래규명함
신구간의이사철의미를분석함
제주도의 기후 환경적 특성이 신구간을
유지하는가장큰요인이라주장
신구간풍속의가치를문화자산으로인식
하여축제화가능성제시

진성기
(1967,1969,
2002,2005,
2006,)

신구간과민속신앙
제주도금기어연구사전
제주도민속
무속학
제주도학

신구간을주제로최초로국내학회에발
표
토속신앙,금기어(행위)에기초한신구간
의의미설명

현용준
(2007)

공자왈․맹자왈

신구간의시기에1만8천신이하늘로올
라가고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제주무속에
서발견하지못함.
신구간은｢천기대요｣의｢세관교승｣항목
에 근거가 있으며,이사방위는 120보 밖
은무시해도좋다고주장.
신구간이기능을유지하는것은도시화와
주택임대차회계기준때문이라고주장.

서경림․김석준․
김상찬․오승진

(1999)

제주도민의법의식에관한연구
제주도민의법의식

신구간의의식을조사하여신구간을없애
야한다고주장.

김항원(1990)
김항원․김진영․
강근형․고성준
(1996)

제주도주민의정체성에관한연구
제주인의의식과제주정신의성립

신구간이사에관한의식과태도를설문
조사함.
의식과행위간에큰괴리가있다고주장.
신구간을제주사회의구조화된문화로인
식함.

제주특별자치도
(1987,2006,
2008)
서울대

제주도향우회
(1978)

제주발전연구원
(1997)

제주도
제주도지
제주문화상징
제주도환경보호에대한의식보고서
제주도민의식조사
21세기제주,제주인도민의식조사

설문조사실시.
제주도민들은신구간관행에따를필요가
없다고응답하면서,현실적으로는따라가
는이중적태도를보인다고보고함.
신구간을문화로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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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거문화 구성요소로서 ‘신구간’이사풍속의 논의

1.주거의 의미와 ‘신구간’

윤장섭(1982)은 주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ⅰ)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안식처이며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근거지이고 인간

활동을 창조하는 공간이다.ⅱ)가족이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노동력 재생산

과 자녀 양육 및 보호를 하며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고 평안유지 및 단

란과 휴식을 얻도록 만든다.ⅲ)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사생활,privacy)의

터전이다.그리고 주거는 그 사회의 생활양상과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그 형

태가 형성되며,즉,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현상이라 하였다.34)

住田昌二(1984)는 주거는 “인간생활의 그릇이며,주거생활의 기초이며,주거의

중심에 가족생활은 영위되며,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며,내일의 노동력 재

생산을준비하는곳이며,인격형성의기초가이루어지는장소”라고한다.35)

윤복자(2000)는 주거는 건축 환경의 한 형태라고 하며,이때 환경은 인간과

인간,인간과 사물,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고,건축 환경의

특정 형태인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로서 “주택(住宅)”이 아니라 동거자

또는 가족,이웃,지역사회 및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

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문영기․방경식(1994)은 주거는 “어떤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한

다.주택이 물적인 살림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하여,주거는 주택 안에

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또 ‘거주’라는 말도 있는데,이것은 ‘거주

소’(居住所)의 준말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고 있음을 뜻한다.

주택이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는 ‘터’이며 인간의 삶을

34)윤장섭,앞의책,23쪽.

35)住田昌二外(1984),現代住居論,東京:光生館,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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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집’은 전통적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물적인 가옥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가정을 뜻한다.또 주택의 기능은 자

연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shelter)이고,한 거주단위인

세대나 가구의 사생활 장소이며,또한 경제․사회적인 입지(location)인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된 재산(property)이라고 한다.36)

위와 같이 주거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며,제주사람들은 신구간 시기

에 이사행위를 하므로 주거와 신구간 이사행태는 관계가 깊다.주거와 주택

그리고 집과 가정은 용어상 구분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구분이 다소 어

렵다.주거(집)에 대한 인식은 개인,지역,나이,직업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주거의 심리적 안정(shelter)측면 -가정(home)적 의미,

사용적 의미,우리(공동)의 의미,자의(自意)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

으나,현대에는 주거의 물적․사회적․경제적․법적 안전(housing)측면 -주택

(house)적 의미,소유적 의미,나(개인)의 의미,타의(他意)적 성격-이 상대적

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집은 거친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안정된 장소이다.동양적 사고는

집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여기므로 대우주(大宇宙)인 자연에 순응하면서

때로는 자연을 이용한다.그리고 집에는 공간에 따라 각 기능별 신이 존재하

며,인간은 신에게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관념이 강하다.반면 서양적 사고는

집은 자연의 거친 환경과 경쟁하면서 길들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영문상 ‘가

정’의 ‘domestic’은 ‘길들이기’의 ‘domesticate’의 ‘가정적으로 만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따라서 집은 자연에 순응하여 얻은 소유의 관념이 강하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집에는 신이 존재하며 신의 은혜와 구속을 벗어날 수 없

다고 믿는다.동양적 사고에 따르면 ‘집은 신과 인간의 공간’이다.37)

36)문영기․방경식(1994),주택관리론,서울:범론사,18∼29쪽.

37)임재해(2006.8),앞의논문,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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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거문화와 그 구성요소

1)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풍토성․전승성 의미

문화란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가치의 내용이고,우선

철학,종교,의례,예술 등의 장르를 들 수 있다.좀 더 넓혀 보면 생산노동이

나 기술의 개발과 전승,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제도,의료나 복지,환경의 운영

등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시스템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38)

허스턴(ZoraNealeHurston,1901-1960)은 문화란 “환경의 인위적 부분이며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는 중 창조하는 물질,재화 및 정신의 총화”라 하였다.39)

아오끼(靑木 保)(2001)는 문화는 자문화(自文化)와 이문화(異文化)의 사이에서

생성되는 또 다른 문화라 지적하면서,문화라는 현상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가치문제이기 때문이라 하였다.이러한 가치는 인간에게 상징적인 것을 의미

하며,문화의 특질이라고 하였다.이 문화특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하였으며,그것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40)

아모스 라포포트(1985,AmosRapoport)는 문화는 한 집단을 전형화하는 삶

의 방식;상징,의미,인지쉐마(congnitiveschemata)41)의 체계;그리고 자연환

경과 관련된 생존을 위한 일단의 적응전략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으며,인간

의 관념,제도,관습적 활동의 총체라 하였다.그는 문화를 가치관,신념 그리

고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성립되는 개념으로 보았

다.42)

38)三村浩史(1999),“居住文化と計画論”,「都市住宅学」第26号,都市住宅學會,25쪽.

39)HuoXiao-pingandQIAO Yi-qing(2006),"ResidentialCultureUnderPerspectiveMarket

Consciousness,"JournalofArchitectureandCivilEngineeringVol.23No.2,82쪽.

40)靑木 保(2001),異文化理解,東京:岩波新書,16∼17쪽.

41)인지쉐마는 환경심리학의 용어로 환경에서 상대적 위치와 환경적 속성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직,저장,회상,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인지쉐마는인지매핑(cognitivemapping)등으로 불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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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1996)도 복합적인 상호관계에서 문화적 요소는 인간의 태도가 역사

적 흐름에 따라,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고정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생

애 동안에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며,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고,특정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ideology)가 우세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감

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래서 주거와 환경의 관

계를 이경희(1995)등의 글43)을 빌어 환경결정론,환경가능론,환경개연론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4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주거문화도 인간이 지역에 정주해온 형태 및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예를 들면,지리

학,문화인류학,민속학 등에서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조사하는데,주거라는

행위도 자연환경의 적응,집단의 삶과 분리,민족성의 표현 등 삶의 경험과 창

조를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소산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거의 물적 요소인 주택은 그 규모,방 배치,설비,환경,입지,가격 등으로

이해된다.많은 거주자는 자신의 주거가 문화의 소산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자연환경의 이치에 맞추어 생활의 정감을 훌륭한 형태로 상징화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민속이나 전통의 소산이 가진 아름다움은

생활자에게는 무의식의 문화에 가까운 것이다.45)

사회의 다양한 사상(事象)을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이것

을 인간의 정신활동의 역사적 과정으로 그 상징으로써 보면,문화의 측면에서

투사할 수 있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으며,주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해(理解)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다.그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즉,현대 대도시에서 노동,주거,

42)강인호․한필원(2001),주거의문화적의미,서울:세진사,36∼37쪽;이규목역(1985),주거형태와

문화,AmosRapoport,HouseFormandCulture,서울:설화당미술신서,73∼74쪽.

43)이경희․윤정숙․홍영옥(1995),주거학개설,서울:문운당,41～45쪽.

44)임동호(1996),“주거문화와 집의 풍수,”｢지역개발연구｣제4호,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51～60쪽.

45)三村浩史,앞의책,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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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교통,사회조직 등은 너무나도 기능화 되고,게다가 그 변화가 시장,정

보,정책화에 의해서 현저하게 가속화 하고 있어 문화로서 향수나 평가 그리

고,자연스러운 피드백의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에 대한 논의도 전통적인 주거의 한 단면으로써 이

해할 수 있고,주기적 반복적으로 전승된 주거생활양식의 한 패턴으로써 인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사가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기에 주기적,반복적인 습

속으로 유지되었고,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단순히 시장의 관점에서 특

정시기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 정도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이 특정지역에서 토속적(풍토성)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정신적

가치로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며,그것이 당해 지역의 생활양식이며 주거문화

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각종 생활을 하는 체험 장소로 주거는 인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고,이러한 각종 행위,관습,사상은 주거문화를 형성하며,이것은 자연적,사

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

낸다.46)그러므로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의 전승성․풍토성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이사에 관한 특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근거 요

소로 간주할 수 있다.

2)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융합성․규범성

전술(前述)한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토대로 하위개

념인 주거문화에 원용한다.주거는 거주자의 마음과 생활양식을 모두 지배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허스턴(2006)이 주장하는 문화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주거문화

란주거생활중창조하는물질,생각이나행동및정신의총화라할수있다.

46)김봉건(1992),“주거문화로본한국인,”｢한국논단｣제32권제1호,한국논단,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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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끼(2001)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인의 가치문제이

며 제주인에게 상징적인 것이고 특질이며 제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된 것으로  유교 라는 이문화(異文化)의 토착화 과정에서 규범(규범성)

을 형성한 것이고 이문화(중국․육지)와 제주인의 환경적응 산물로 ‘융합과정’

(융합성)의 결과물이다.

라포포트(1985)의 견해를 따르면 제주의 주거문화는 제주인을 전형화하는

삶의 방식으로써 인지쉐마의 체계이며,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생존하려는 하나

의 적응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제주인은 이러한 가치관,신념을 공

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것도 임동호(1996)견해에 따르면 고정적일

수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환경개연론에서 접근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

과 긍정적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구체적으로 주거문화란 무엇인가 논한 제 학자의 견해도 있다.강영환

(1991)은 인간문화의 발현 양상으로써 ‘주거문화’는 “주거에 관한 그 시대,그

사회의 지식 체계”라 정의한다.이러한 주거문화는 단순하게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형적인 신앙이나 관습 등을 총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47)이희봉(1994)도 주거문화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주거를 놓고 하는 생

각이나 행동,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내게 하는 뒤에 숨어 있는 조종 장치

(controlmechanism)”라 한다.48)강인호와 한필원(2001)은 주택을 문화의 관

점에서 논의하려면 주택이 인공 환경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주거문화는 주거에 관한 시공간의 지식체계,신앙이나 관습의

총체,혹은 주거행동이나 생각이며,인공 환경이라 할 수 있다.주거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거문화이므로,기존의 주거문화 연구는 인공 환

47)강영환(1991),한국주거문화의역사,서울:기문당,346쪽.

48)이희봉(1994),“새로운 주거환경과 한국인의 주거문화,”｢환경연구｣제13권 제2호,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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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상이한 공간적 범위(scale)간의 교류,그리고 그 속

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주체의 공간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그러나 부동산

학의 입장에서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적 속성이 모두 있는 부동산에서 연원된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인간의 공간이동을 전제하는,미시적 이론,

거시적 이론,이사행위 등을 포함한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주거문화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주거와 관련된 신구간의 이사풍속을 주거

문화로 보자는 것이다.

주거와 주거문화를 논한 견해들을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에 맞게 해석해

볼 수 있다.신구간 이사행위가 ⅰ)물질적인 소유(house)이든 심리적인 사용

(home)이든 총체적 체계이며,ⅱ)제주지역에서 독특하게 습속된 풍속이며,ⅲ)

제주사람들이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위한 적응전략이며,ⅳ)

과거의 은신처(shelter)적 의미에서 현대의 주택(housing)의 의미까지 유동적

이며,49)ⅴ)신구간 이사행태가 제주사람들에게 긍정적․부정적 감정이 혼재된

것이며,ⅵ)제주사회에서는 신구간과 주거에 대한 이사의 의미가 하나로 인식

되고 있으며,ⅶ)무속신앙이 전통과 관행에 따라 습속되고 있다.그러므로 주

거와 신구간은 이사풍속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50)

3)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시대성․완만성

김영진(1980)은 주거수준의 지표로 주거의 안전성과 심리적 요구의 만족을 지

적했고,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심리적,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개념

의 확장개념으로 이해하고,부동산학을정립하는 주요 개념으로사용하였다.51)

49)은신처(shelter)는 주거의 원초적 의미,가정(home)은 사용에 중심을 설정한 가족의 쉼터․생

산․접대등근대사회이전의전통적주거를의미,집(house)은소유에중심을설정한비정주성

이강한산업사회의주거를의미,주택(housing)은소유와사용을모두합한미래지향적현대적

주거를 의미로 설정함.따라서 주거(住居)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이견(異見)은 논외로 하며,주

거의개념을집,주택,거주등구분없이사용한다.

50)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제주도‘신구간’민속의주거문화형성,”｢부동산학보｣제35호,

한국부동산학회,291∼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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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1980)은 부동산의 제 측면을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개념으로서 공학

적 측면,자연적 측면,물리적 측면을 논하고,무형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경

제적 측면,법률적 측면을 체계화하여 부동산학의 토대로 삼았다.이것을 흔히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라 하고 부동산학의 복합개념 3대 측면이라 하였다.

방경식․장희순(2002)은 이러한 복합개념을 재해석하여 김영진이 경제개념

에 포함한 사회적 요소들을 사회측면이라 하여 독립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4

가지로 체계화하였다.이 사회측면에 부동산의 사회성,공공성,사회재,공평배

분,주거선호도,주거문화,건축양식,투자심리 등을 포함시키고,이것을 사회

학,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하였다.52)

이러한 논의로부터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주거문화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연구를 토대로 주변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

거의식이나 행태 즉,부동산학의 고유 내용을 논의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

할 수 있다.이것은 부동산학의 한 가지 과제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사 행태가 이미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구

명되었고,53)김영진․방경식․장희순(2002)의 부동산학 복합개념을 이해하면

신구간의 이사는 하나의 주거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54)김영진(1980)은 특히

부동산행태를 설명하면서 행태과학을 원용하였고 미국의 제 학자들이 논한

부동산행태의 논문을 예시로 들었다.55)

에즈워드 쉴즈(1992)는 “자연은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이며,인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이다.인간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

다.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시․공간상 사회

51)김영진,앞의책,41∼43쪽.

52)방경식․장희순(2007),부동산학개론,제3판,서울:부연사,83쪽.

53)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앞의논문,285쪽.

54)문화적 요인을 부동산학에서는 무형적 측면내의 사회면(사회․심리․기타)으로 복합개념의 한

부분이다.풍속에 따른 순환적․주기적․계속적 이사행위가 특정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관념화된

주거이동이라면주거문화로간주할수있다(방경식․장희순,위의책,105쪽).

55)김영진,앞의책,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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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로 본다면,제주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구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판

단이 가능하다.

그런데,이러한 신구간 이사풍속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지만,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변하고,농촌생활이 도시생활로 변하고,무속종교가 기성종교로 변화

되면서,그 습속이 점차 급격하지 않고 완만(緩慢)하게 약화되고 있다.이 신

구간 이사풍속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한다면 신구간 이사는 시대성(時代性)이나 완만성

(滯緩性)이라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임재해(2006)는 집을 보는 분과학문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지로 나눌 수 있

다고 하며,집을 하나의 물리적 구조물로 보고 그 설계와 건축에 관심을 기울

이는 건축학적 관심과,집을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학

적 관심,그리고 집을 일상적인 살림살이의 공간으로 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민속학적 관심이 있다고 한다.따라서 민속학

은 자연히 가정학이나 건축학에서 볼 수 없는 주거문화를 옴살답게 두루 포

착하게 된다고 한다.그러면서 집짓기와 가정 만들기 등 주거문화에 대한 인

식과 민속학적 이해를 분석하였다.56)

민속학․건축학․가정학 등은 공간적 범위에서 집과 마당 그리고 마을 즉,

소우주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부동산학은 소우주적 공간

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도시와 농촌,지역과 지역간의 이동성을 포함하는

광역적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동의 행태를 밝힐 수 있는 학문적 특성

이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화일반이론에 기초한 주거문화의 개념에 입각

하여 행태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형성요인을 밝히

는 것이다.따라서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하고 부동산학의 범주로 포용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그 요소로 훠샤오핑 등(2006)의

56)임재해,앞의논문,1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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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 특징을 차용하여 설명한다.

중국의 훠샤오핑 등(HuoXiao-ping)은 주거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다

섯 가지로 설명한다.57)

첫째는 풍토성(本土性)58)이다.주거방식과 자연환경은 그 특징이 공명(共鳴)

하여 주거문화를 지역적으로 특성을 띄게 한다.중국의 주거문화 특징의 하나

는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토지를 중시하는 의식이고,다른 하나는 ‘천인합일(天

人合一)의 환경관(環境觀)같은 철학 관념이며,그리고 또 하나는 4합원(四合

院)으로 대표되는 주거형식이다.

둘째는 전승성(傳承性)이다.계승은 발전의 기초이며 문화는 전승의 결정체

다.사람은 문화의 창조자며 주거의 사용자다.사람은 문화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중에 주거문화로 전승되며 그 특색이 주거형태로 나타난다.

셋째는 융합성(融合性)이다.주거의 절대 고정성과 거주자의 상대 고정성은

사람들 간에 상호교류를 필연화시키고 학습을 필요하게 한다.외래문화가 유

입되면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당해지역의 주류문화에 융화되는데,병존하거

나 지역문화와 결합되는 중에 새로운 주거형식이 생겨난다.신구간 풍속도 본

래 제주도민들이 믿었던 무속적 신앙과 유교적 천기대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현용준(2008)은 주장한다.59)진성기(2006)도 제주도는 세

가지 경로로 문화가 유입되어 토속문화와 융화되었다고 주장한다.60)

넷째는 시대성(時代性)이다.문화라는 것은 특정시간의 산물이다.“주거조형

57)HuoXiao-pingandQIAOYi-qing(2006),op.cit,p.82.

58)훠샤오핑의본토성개념에대해본연구에서는풍토성이라의역해서사용하고자한다.중국말의

본토성 개념은 지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그 지역 내 환경과의 정합을 의미하고 있는바,

신구간이제주지역만의고유한지역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풍토성의개념이보다적확할것으

로생각된다.

59)2008년8월9일면담.

60)진성기는 제주도의 문화유입을 세 가지 경로로 보고 있다.첫째,북방으로 아시아 대사막의 북

편을돌아서시베리아,몽골,만주,한반도로이르는줄기와둘째,곤륜산(崑崙山)밑으로부터황

하,양자강 두사이로 들어오는줄기와 셋째,아시아남방(南方)해변으로부터해상을 걸쳐 남태

평양군도(群島)에까지뻗치는줄기등으로말하고있음을볼수있다(진성기,2006,｢제주도학｣,

한집고희기념집,제주민속연구소,160∼163쪽).



-23-

(住居造型)은 시대 생활방식의 산물”이다.주택을 건축할 때는 시대의 선진 과

학기술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다섯째는 완만성(滯緩性)61)이다.주택은 주거문화의 물질체이며 정신의 상

징인데,다른 문화 표현형식과 같지 않다.그것은 전승되고 외래문화와 융합되

는 과정이 완만하고 지체되는 성격이 있다.최근의 신구간 이사풍속 양상일

수 있다.

3.주거문화로서 ‘신구간’의 해석

1)전통적 의미의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풍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전통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있

다.국어사전에 따르면,‘풍속(風俗)’이라 함은 옛 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또는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속(民俗)’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전승되어온 생활과 풍습,과

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민족의 일상 생활문화에서 밑바탕이 되

고 강한 활력이 되며 항상 새로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또는 민간생

활과 결부된 신앙,습관,풍속,전설,기술,전승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로 정의하고 있다.남찬원(2005)은 민속(folk)이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에 만

들어진 용어라고 하면서,한 문화권 내에서 다수가 향유하는 전통적이고 보편

적인 문화라고 정의했다.62)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예로부터 해마다 일정시기에 관례로써 계속․주기․

61)훠샤오핑의체완성개념에대해본연구에서는완만성이라의역해서사용하고자한다.중국어의

체완성개념은완만성으로해석하는것이보다적확할것으로생각된다.

62)연구자는민속이라는 용어를 일제 강점기에만들어진용어라고 보지만,여러자료에 의하면 다

르다.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남찬원,2005,“풍수와 현대 주거 문화”,경희대학교 대학원 ｢고

황논집｣제36집,서울:경희대학교출판부,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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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으로 행해지는 전승적 행사,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

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되는 것이 상례라고 정의한다.김명자(1989)는 세시

풍속은 해마다 반복을 하는 순환적인 민속이라고 한다.불연속성을 지닌 반복

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순환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즉,합리적인 생

각의 범주에서 벗어난 시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3)

이와 같이 풍속과 민속 그리고 세시풍속의 개념구분에 의하면 신구간은 제

주사회에 전해오는 생활습관이므로 풍속이며,민간생활로 전승되어 오는 풍습

이므로 민속이며,일정시기에 계속적․주기적․집단적․공통적으로 이사행위

를 하므로 세시풍속에 해당한다.따라서 신구간은 민속학의 정의를 원용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민속의 범주에 속하며,풍속에 해당하며 일정주기를 반복하

는 순환적 의미가 있으므로 세시풍속이다.64)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신구간 이사행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오는 습관

으로 지속적으로 일정시기에,순환적으로 행위를 하므로 풍속으로 볼 수 있다.

신구간(新舊間)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과도기간을 뜻한다.평소에는 동티65)가 날까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 즉,변소개축,집수리,이사,이장,울타리 고치기 등을 하는 풍속이다.66)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일(定日)세시풍

속에 해당하며,넓은 의미의 명절 개념으로 볼 때,잡절(雜節)에 해당한다.물

론 잡절이란 용어는 민속적 가치와 세시풍속상의 경중을 나타내는 어휘는 아

니고,다만 중일명절․삭망명절과 달리 특정한 날로부터 특정 기간을 따져 정

한 날이라는 속성이 있다.67)

63)김명자(1989),한국세시풍속연구,문학박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대학원,54∼64쪽.

64)선행연구자들은 위에 기술한세 가지 용어를모두사용하거나 관습,습속등의용어는 필요에

따라선택하고있다.

65)제주신문의 ‘쏟아지는 쓰레기,도심 곳곳 몸살’이라는 사설에 의하면 ‘동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건드려서 생긴 걱정이나 불행 또는 재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제주신문,

1994.1.26자).

66)윤용택,앞의책,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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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신구간’풍속은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키는 민간 세시풍속이지

만 언제부터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다만 대다수

의 전문 학자와 관련자들은 ‘신구간’이라는 용어는 천기대요(天機大要)의 세관

교승(歲官交承)이 연원이라 보고 있다.천기대요에는 “세관교승이란 대한 후 5

일 입춘 전 2일의 7일간으로 지상을 관장 하던 모든 신68)들이 교대를 명받는

시기”(歲官交承大寒後五日立春前二日乃新舊歲官交令之際)라 쓰여 있다.69)본

뜻은 그동안 지상을 다스리던 옛신(舊官)과 새로 다스리러 내려오는 새신(新

官)이 교대를 명받은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제주도민은 이 24절기의 마지

막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사이에 있는 기간을 ‘신구간’이라 하여 축약해 편리

하게 부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명확치 않다.70)강

문규(2007.1)도 ‘신구간’을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이라

하는데,71)수긍할 수 있으며,이는 세관교승의 ‘신구세관교령지제(新舊歲官交

令之際)’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신구간’이라는 용어는 ‘나무’를 ‘낭’이라 줄여

부르는 제주인의 습성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어찌되었든 농경사회

의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은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이 갈리는 기준이면서,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맞는 준비 기간으로 여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72)

신구간은 민속학에 의하면 혼돈(chaos)의 시간으로 질서(cosmos)가 잡히기

전의(前儀)단계이다.성(聖)과 속(俗)의 모호한 영역으로 민속학에서는 성역․

67)장장식(2008),앞의논문,297쪽.

68)생활 주거지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신은 대개 본향 토주관 한집을

비롯해서 성주신,조왕신,문전신,토신,신장,마두직이,올레직이,칙간신,칠성신 따위를 비롯

해서 많은 신들을 지목하게 되는데,이는 일제의 지상신으로써 심방들은 지신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진성기,2006.5,“세시풍속”,｢濟州道誌｣제7권문화유산제4장세시풍속,제주도,374쪽).

69)‘세관교승’은처음부터｢천기대요｣에별도의조로있던 것이 아니고,‘투수일(偸修日)’조의일부

로,여러투수일중하나였던것으로보이며,후에증보된｢천기대요｣와홍만선의｢산림경제｣에

와서‘투수일’조에서‘세관교승’조가별도로분리되었다(윤용택,앞의책,23,28쪽).

70)‘신구간’용어가처음발견된것은제주신보의1953.1.21자신문인데,1953년이전의것은누실되

었으므로 이전 신문을 찾을 수 있다면 이 기록은 이전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윤용택,

위의책,34쪽;문헌상으로는진성기,1967,앞의논문,473쪽에서도발견된다).

71)강문규(2006),제주문화의 수수께끼,제주:도서출판각,124∼128쪽;강문규(2007.1.30),한라일보,

강문규칼럼,“‘신구간’을알면제주가다가온다”(http://www.hallailbo.co.kr).

72)윤용택,앞의책,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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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샤먼 등의 공간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는 경위이다.73)

또한 통과의례의 성격이 있어 신․구의 혼돈(chaos)기간이다.민속학자들은

우주와 만물의 조화(cosmos)를 위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시

간적 공간이라고 한다.특히 제주도는 무속신앙의 믿음이 강하다.민속학이나

인류학,특히 무속학은 주거생활의 공간에 관하여 상당한 의미74)를 부여하므

로 인간들은 자유감을 신에게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에게 구속된 이중구

조를 나타낸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신구간은 상기 기술한 민속적이며 종교성이 강한 ‘혼돈

(chaos)’의 의미와 의미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다.75)즉,‘신구세관교령지제(新

舊歲官交令之際)’를 제주도 사람들은 혼돈(chaos)으로 받아들여 신이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현재의 일상성을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기간

으로 삼았다.현용준(2007)은 신구간에 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

을 무속신앙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그러므로 신구간은 유교 등의 문화

융합76)에 따라 제주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본다.더불어 이러한

신의 부재는 인간중심 세상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해방을 천기대요나 산림경제로부터 받아들여 토속신앙에 응용하

고 있다.신구간은 진정한 의미의 풍속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풍속적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73)일상적이며 유한한 인간은 성화(聖化)된 공간을 통해서 신(神)이나 조상신과 의사를 소통한다.

신이아니면서도 성화된인격,즉,사제라든가샤먼등은모호한 경위로써 성역(聖域)의 범주에

속하며 신과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황명선,1982,종교학개론,서울:종로서적,105∼106

쪽;김명자,앞의논문,61∼62쪽재인용).

74)정영철은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신이 인간을 보호해주는 신성공간(神聖空間)으로서 이중성을 지

니며,신의 존재에 따라 공간에 경계가 그어진다고 주장한다(정영철,1991,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특징및의미에관한연구-민간신앙을중심으로-,공학박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대학원,

7쪽).

75)신구간이 풍속적 의미를 부여한 혼돈(chaos)의 개념에 집착하면,제주인들은 미래의 불안 때문

에 신 등에게 기도하거나 신에게 거슬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경신수야’,‘제석수세’와

같이 신에게 제를 지내는행위를 할 것이다.중국인들은 조왕상천일과 하강일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풍속이있다.그러나제주인들은능동적으로행동하고있다.이것은제주도사람들이원

래적의미의혼돈개념을제주인들에게맞도록변용하여이용하고있다고판단된다.

76)신구간은제주도의토속신앙과천기대요등제주도고유의풍속과외래문화가융합되어새로운

문화를형성하였을것이다.이러한유교등의문화융합에관한논의는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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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신구간’풍속도 현대에 이르러 변용되고 있다.77)전통의 초가집,돗통시78),

쉐막79),올래80)등이 사라져,이것들을 신구간에 수리할 일도 없어지고,이장

등은 신구간 대신에 한식이나 청명 등을 이용하고 있어,이 전래풍속의 의미

가 쇠퇴하면서 ‘신구간’81)은 단지 이사하는 기간으로 변용되고 있다.이사할

때는 ‘신구간’전에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하였다가,‘신구간’이 되면 바로 잔금

을 치루고 일제히 이사하고,곧이어 전입과 등기,전화와 가스등 생활에 필요

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므로 약 1주간은 혼란스럽고 바쁘다.특히 새 철이 오

는 입춘 전에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82)‘신구간’이 지나 이사하면 동티(動土)

가 난다고 믿으며,오늘날에도 고치기 어려운 ‘이사풍속’으로 정착되었다.이것

은 제주도에만 있는 ‘전래풍속’으로 몇 백 년 지속된 선조유래의 것이고,신앙

과도 같다.83)‘신구간’이 이같이 ‘이사철’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은 제주도가 도

77)현대적의미의신구간은본래의전통적신구간과구별하기위하여임의로설정함.

78)돗통시는 돼지를 키우는 우리로 변소를 겸한 곳.〔전역〕돗-통,통생이,통쉐,통쉬,통시,통지

(송상조,2007,제주말큰사전,서울:한국문화사,187쪽).

79)쉐막은소의외양간.〔전역〕서-막,소-마구,쉐-마귀,쉐-막,쉐-말거리(위의책,443쪽).

80)‘올래’는 주택에 출입하는 입구로서 마당과 큰 길․마을길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진입로이다.

제주도에는문이발달되지못하였으며대문의기능을대신하는것이 ‘올래’라는공간이다.문의

목적은영역의 한계를 확정하려는본능적인충동에 의한것으로 동선을 한곳으로 고정시키며

내부와한정된입구의의미를갖는다(정영철,앞의논문,68쪽).

사전적 의미는 ‘올레’,제주만이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 폭이 1.8

∼5Ｍ정도,담높이1.2∼2.1Ｍ,길이는 6∼20Ｍ 쯤되고,형태는I,L,S형등 다양함.올래의 입

구에는어귓돌이놓여있어여기서부터가올래의입구가시작임을나타내고‘팡돌’을놓아가름

함(송상조,앞의책,518쪽).

81)천기대요의 ‘신구간’날짜와 제주도민이 말하는 ‘신구간’날짜는 같지 않다.제주도민은 하루를

더보태서사용한다(현용준,2008년8월9일면담)

82)이것은제석수세(除夕守歲)풍속,그리고조왕제,투수일,윤달,춘경(입춘)풍속과도의미가유사하다.

83)玄化珍(82,원로교육자,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고문).이러한

풍속의근원은제주가사면이바다로둘러싸인섬이며자연,기후환경이열악한데사람은의지

하고 믿을 곳이 없어,나무,바위 등에 신령이 있다고 믿고 소원이나 기도 등을 하면서 형성된

토속 민속신앙에있다고본다.집을짓거나사면,이사하여처음으로하는 것이‘성주풀이’굿이

다.무당을초빙하여뫼(밥),향,촛불을켜고요란하게징,북,장구를치며터주신(지신과가신)

에게 자손의 무사태평,가족의 무사안녕을 빈다.진성기는 다른 때 이사나 집수리를 했다면 동

티가나서그집에는큰가환이닥치고액운을면치못하게된다고하니,날이갈수록일상생활

에서는 미신으로 돌려버리던 이들까지도 이 신앙에만은 속박 받는 듯하다(진성기,2006,｢제주

도지｣,앞의책,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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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되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다.84)그러므로 과거의 신구간과 지금의

신구간은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과 현대적 의미

의 신구간을 구별하여 논의하는 이유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란 전통적 신구간의 의미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다.

전통적 신구간은 인간이 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중심의 평등적 기간

으로 자유로운 자기의사가 반영된 생활풍속으로 이해한다.그러나 현대적 신

구간은 인간이 사회의 제 환경으로 부터 구속된 시장중심의 타인의사가 존중

된 이사풍속으로 본다.전통적 풍속과 현대적 풍속이 이사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외형상의 동질성 때문이다.

전통과 현대의 신구간 구분시점은 광복 후 6․25전쟁으로 본다.이유는 기

존의 제주도 사람들과 자연․인문적 환경이 다른 육지 사람들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6․25전쟁 전에 제주

4․3사건도 있었으나 이시기는 주택은 부족하였지만 제주사람들 뿐이라 문화

의 변화는 미약하였다고 본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 본격화 된 것은 60∼70년대이고 80∼90년대에 절정

을 이루다가 200585)년을 기준으로 완만하게 약화되고 있다.제주도 인구가 감

소하는 201586)년 후에는 이사풍속으로서 신구간은 급속하게 약화되거나 새로

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인의 특성상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은 현대적 의미의 이사철 신구간으로 변질 되듯이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신구간’에는 동티가 없으므로 이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일부 유학자 들은

84)윤용택,앞의책,74쪽.

85)제주도내간 인구이동은 2002년 72,638명,2003년 75,858명,2004년 79,9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66,832명,2006년 51,710명으로 감소하였다.인구이동과 신구간 이사풍속은 상관성이 크

므로외형상이사풍속은완만하게약화될것이다(제주통계연보,2008,제주특별자치도,92쪽)

86)제주지역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05년 542,000명,2010∼2015년 547,000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544,000명 2025년 540,000명,2030년 53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전국은

2018년 49,344,000명을 기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따라서 인구와 밀접한 신구간 이사풍속

도 외형상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다(통계청,2007,장래인구추계;2007.5.22일자 제주일보,

보도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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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보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일(擇日)이 필요 없는 기간으로 여겨 굳이

날짜를 가려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특히 1년 임대차 회계 관행과 더

불어 이때에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고는 최근 공공 기관까지 민간

세시풍속에 따르는 추세다.이러한 이유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

신앙으로 까지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제주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민

속신앙’을 믿었다.그것은 다신다령(多神多靈)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이며,87)근저에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고단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제주도의

민속신앙의 특징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적응되고 배태된 독자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88)

아무튼 ‘신구간’에 집중하여 이사하는 제주인의 심리 근저에는 어떤 동기와

욕구가 있다고 보며,가치실현을 위한 가치 지향적이며 목적 지향적 행위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89)즉,신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나약한 인간’의 ‘신앙모형’

이나 샤인의 ‘합리적 인간모형’또는 매슬로우(1970,Abraham H.Maslow)가

지적하는 ‘안전욕구 인간모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집이 없는 사람

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동산인간’의 ‘1차본성’90)이 작용

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87)제주 섬의 심방(무당)들은 신의 수효를 말할 때 보통 ‘1만8천신’이라 한다(현용준,2002,제주도

무속과그주변,서울:집문당,291∼292쪽;윤용택,앞의책,41쪽재인용).

88)이경엽(2008.2),“한국과중국의도서지역민속신앙비교연구,”｢비교민속학｣제35집,비교민속학

회,356쪽.

89)박근호(1978),“인간행태의분석모형,”｢행정논집｣제8집,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85∼104쪽.

90)부동산인간은자기가생활하는곳에터를가지고사회구성원의하나로써살아가는인간이다.그

는지역사회안에서소속되어사는한개체의인간이며,그지역사회의영향을받고,또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과관계를 맺으며 부동산행위를 하는 인간이다.즉한 개의 유기체로서또 타인

과어울려자기의생각에따라여러가지행위를할줄알며,그중에서부동산행위를할줄아

는인간이다.부동산인간인이상은최소한의생존을위한공간이필요하다.혼자나식구와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이는 땅위에 서서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이것을 부

동산인간의 1차 본성이라고 한다.따라서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에서 부동산인간은 1차적으로 주

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을 신구간이라는 이사풍속에 따르게 만드는 사회적 습속이 작용한 결

과라는의미이다(방경식․장희순,앞의책,73쪽).



-30-

3)‘신구간’이사풍속의 규범성․풍토성․전승성․시대성 혼재

(1)무속신앙 의존성과 풍토성․전승성

제주도는 옛 부터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한 지역이다.주거문화 요소

로서 풍토성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그것은 ‘나약한 인간’의 신에 대한 ‘의

존성’의 발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91)무속신앙은 신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신이 없는92)‘신구간’이야 말로 제주인 에게는 ‘해방의 기

간’혹은 ‘축복의 기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93)제주는 고온다습해

91)예수님의사도바오로와티모테오형제가코린토의교회와온아카이아에있는모든성도들에게

하는말중에는인간이나약한존재라는것을다음과같은말로고백한다.“우리의양심도증언하

듯이우리가자랑하는바는이렇습니다.곧우리가이세상에서,특히여러분을상대로처신할때,

하느님께서주신순수함과성실함에따라,또‘나약한인간의지혜’가아니라하느님의은총에따

라 처신하였다는것입니다”(가톨릭신약성경코린토2서1장12절).또,구약성경에는“인간에게

온갖능력이있는것은 아니다.인간의 아들은불멸하는 존재가아니기 때문”이며(집회서제17장

제30절),“하느님은저높은하늘의군대를통솔하시지만모든인간은먼지와재일뿐이다”(집회서

제17장제32절)라적혀있다.인간은나약한존재이므로하느님의은총만이그를구원할수있으며,

인간은능력에한계가있고,먼지와재에불과하다는것이다,학자들이논하는종교적인간관에서

보는 ‘인간의 초월능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기독교에서는 하느님만이 절대자이며,인간은

영원히그에게기대어 살아가야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하느님을경외해야만 하는 존재”(가

톨릭구약성경창세기22:12,42:18,탈출기1:7,신명기14:23,17:19,시편66:16,느헤미야7:2,욥

기4:6,유다기8:8,요나서1:9,코헬렛7:18,8:12,신약성경사도행전10:22,13:16,13:26,요한묵시

록19:5)일뿐이다.불교도이와마찬가지다.절에서는모든중생은불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지

만,우리인간들은미혹과무지(무명)때문에진리를바로보지못하고번뇌(생․로․병․사등)가

따른다는것이다.이러한고통등을해결할수있는길은부처님의가르침에따라수행하여불성

을 되찾는 것이다.그러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는 다고 한다.궁극적으로

모든중생이부처가될수있도록가르침을주신분,우주의진리를깨달은분이곧부처다(서종

범,1984,종법스님설법집,서울:밀알,88쪽;김길원,1994,불자예절과의식,서울:불광출판사,13,

18쪽).결국 절에서도 중생은 번뇌에 허덕이는 하잘 것 없는 존재일 뿐 이다.방경식ㆍ장희순은

인간이상황에따라다른행동을하는것은시공간상의분신인간이라설명한다.한개체의인간은

선한인간,종교인간,부동산인간으로시간과공간의필요에따라변신한다는것이다.이사하는행

위를하는부동산인간은동시에동티를무서워하여‘신구간’에이사하는신앙심을가진나약한종

교인간이다(방경식․장희순,앞의책,56∼58쪽).

92)일본에서도10월은신들이없는달이라고하여그기간에는혼담을피하는풍습이남아있는지

역이 있다고 한다(호소미노리꼬,2009.3,“제주의 풍물시-신구간,”｢열린 제주시｣,Vol.32,36쪽).

신구간이사풍속과상충하는행동이다.

93)윤용택(2006b),앞의 논문,256∼257쪽.여기서 말하는 신앙인간은 ‘종교적 인간관’의 인간본성

에 기초한 종교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종교의 초월적,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자연 앞에 서 있는 한 없이 나약한 ‘존재’를 말한다.이에

관해서는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여기서는 단지 제주인의 무속신앙에근거하여신을믿

지않을수없었던사정을감안하여‘나약한인간’을가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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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많았다.가을 기운이 끝나고 북풍이 일어야 풍토병(장려,瘴癘)이 조금

고개를 숙인다.겨울에도 간혹 춥지 않고 여름에도 간혹 덥지 않아 기후가 서

로 어겨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94)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질병을 신의 노여

움으로 알았다.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이 공포감은 금기의 적극

적 수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95)‘신구간’풍속을 지금도 지

키는 것은 금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수용태도가 나타나는 한 예다.96)이러

한 환경 아래에 있었던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믿고,이를 이용함으로써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2)안전욕구의 실현과 규범성

샤인(1980,EdgarH.Schein)은 인간모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인간은 자기

이익이 최대(maximizingself∼interest)가 되도록 행동하는 합리적․경제적

인간,복잡하고 변덕을 부리는 복잡한 인간,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이 있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그리고 심리적․사회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이중 합리적․경제적 인간은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불리한 자연환경과 질병,충분치 않은 농산물,거친 바다와 싸워야

얻을 수 있는 해산물,이러한 환경은 제주사람들을 생존과 안전의 합리적․경

제적97)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크며,98)이것을 규범화

하였다.즉,습속으로 실천하고 의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94)이 증 저,김익수 역(2001),남사일록(1681),제주문화원,159∼160쪽;윤용택,앞의책,198쪽 재

인용.

95)윤용택,위의책,199쪽.

96)하순애 외(2003),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서울:백산서당,236∼237쪽;윤용택,위의

책,199쪽재인용.

97)여기서합리적․경제적은인간본능적의미로수학적수치와는다른뜻이다.

98)바다와 산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자연의

대단한 위력을 절감한다.그러므로 자연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

는 관계의 밀도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우위가 형성된다(임재해,2001.8,“민속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보는눈과그포착상,”｢비교민속학｣제21집,비교민속학회,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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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1970,Abraham 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파악하고

의식주의 생리욕구를 기본욕망이라 하고,이것이 충족되면,다음 단계로 현재

및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욕구(safetyandsecurity

needs)가 있다고 하였다.즉,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이고,위험으

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는 욕구라 하였다.이를 ‘안전욕구 인간모형’이라

부를 수 있다.인간 기본욕구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 매슬로우 이론

(1970)은 중요하며,주거만족에서도 물리적이나 심리적 안전성의 중요성은 많

이 논의되었다.99)여기서는 이와 차원이 다르나,제주인에게 이사할 때의 ‘동

티방지’라는 인간의 2차 본성인 안전욕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이다.육지

보다 불리한 환경 하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길 수 있다.제주인의 동티

방지 이사풍속의 안전욕구는 도민간의 공명(共鳴)을 일으키고 습속된 규범으

로 정착시킨 것이다.따라서 전승성과 더불어 규범성은 신구간 이사풍속을 이

해하는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3)부동산인간 1차 본성작용의 발현과 시대성

‘부동산인간’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는 인간이며 이를 ‘부동산인

간 모형’으로 부른다.100)이러한 부동산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동산인간의 ‘1차본성’작용이다.본인

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거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

존을 위한 공간(生存空間)이 필요하다.주택이 없는 사람은 집을 빌려야 하므

로,이 때 이사수요가 발생한다.제주4.3사건,6․25전쟁,그리고 도시화와 근

대화 과정에서 제주의 주택부족은 인간 삶의 기본인 부동산인간의 1차 본성

을 두드러지게 발현시켰을 것이다.따라서 ‘신구간’에는 이사가 집중되는 행태

99)YangKyo,Chin(1991),"Maslow'sHumanBasicNeedsintheResidentialEnvironment,"

KoreanJournalofSocialPsychology,Vol.6No.1,KoreanPsychologicalAssociation,

pp.109∼120.

100)방경식․장희순,앞의책,5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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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물려 주택의 부족 문제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원래 ‘신구간’에는 평소 금기시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일을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였다.그러나 사회․경제․문화 등의 변화는 이러한 것 중

현대에 필요한 ‘이사행위’만 남도록 변용시켰다.‘이사’는 필요에 따라 지키고,

나머지는 불필요하여 자연히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여기서,제주도민의

환경적응력을 이해할 수 있고,시대변화에 따라 수용과 변용을 허용하는 제주

인의 의식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은 ‘시대성’을 변수

로 하여 움직이는 동태적 사상(事像)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사행위는 부동산

인간의 1차 본성 작용이다.어차피 이사한다면 택일이 필요 없는 ‘신구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은 합리적 인간의 자유의지로 수용할 수 있는 선

택지(選擇枝)다.신으로부터 한 때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인간 고래의 희

망이라 할 수 있다.

4)‘신구간’이사풍속의 습속성

본 연구 1장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 없는 날’이나 ‘윤달’또

는 이사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 이사하는 것이 한국의 보편화된 이사풍속이다.

김명자(1989)는 6월은 ‘썩은달’이라고 해서 이사를 금한다고 한다.진성기

(2008),오문복(2008),임동호(2009)도 여름에는 이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로 불편하므로 역발상원리에 따라 제주도는 겨울에 이사하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이사풍속은 다른 풍속과 마찬가지로 생업의 변화․인구의 이동․생활주

기의 변화․의식의 개혁․태음력의 약화․농촌사회의 변동으로 그 기능이 변

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101)윤용택(2008)은 신구간이 이사관행․풍속으로 유

지되는 원인을 제주도의 기후환경에서 밝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101)김명자,앞의논문,37,8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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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1997)도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습속이 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습속 가운데 하나가 육지부의 ‘윤

달이사’하는 풍속이 제주도에서는 ‘신구간 이사’라고 한다.따라서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이사는 신구간에만 하는 습속이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이

끝 상끝”이란 속담은 이사를 한 후와 장사를 지낸 다음의 뒤처리를 잘 해야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102)

우리 한반도의 이사풍속을 밝힌 배도식(1985)은 한국의 이사풍속은 제액초

복(除厄招福)의 원초적인 인간의 근본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이사풍속

은 주로 행위와 금기사항이 많았다.행위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고,금기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 부정을 타지

않거나,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 제액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사풍속의 배경사상을 ① 풍수지리설 ② 음양오행설 ③ 점복 그리고 ④ 벽

사기복(辟邪祈福)신앙에서 찾고,이사 풍속을 ① 이사 전 풍속 ② 이사 시

풍속 ③ 이사 후 풍속으로 구분하였다.배도식의 견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그는 이러한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채집(1982,1983)

하여 정리하였는데,여기서는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을 주로 선별하여 언급하

였다.103)대체로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지방에 따라 변용된 것이 있으나 역

사적 시각에서 보면,인간의식에 내재한 위에서 언급한 ‘무속신앙성,’‘안전욕

구의 실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사풍속을 진성기(1997)는 ‘습속’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이사풍

속이 규범에 길들여진 습관의 행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풍속은 결국

습속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이 습속은 특정한 행위를 하는 인

간 주체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있다.이진경(2007)은 주거공간이 갖는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고 ‘공간의 사회학’을 연구하면서,공간적 배열을 통해 반복되는,

102)진성기(1997),제주도민속:세시풍속제9판,제주민속연구소,234,390쪽.

103)배도식(1985),“한국의 이사풍속,”｢한국민속학｣제18집,한국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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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실천과 결부된 어떤 계열의 반복은 특정한 양상의 실천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특정한 양상으로 반복하여 행동하는 ‘습속’

을 만들어내며,이러한 ‘습속’을 통해 개개인을 특정한 형태의 실천을 생활로

써 반복하는 특정한 주체로 생산한다고 주장한다.104)

습속은 전통적인 사회관습․제도를 의미하며,어느 집단이 예로부터 지녀온

관례이며,구체적인 행동양식의 표현이다.그러나 관습의 개념은 어떤 사회에

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

미하고,추상적․도덕적․관념적이다.따라서 신구간은 관습인가?습속인가?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으나,포괄적으로는 습속의 범주에 관습이 속하며,전통

적 의미이든 현대적 의미이든 신구간은 인간의 의식에 작용한 반복적 행동의

실천이므로 습속으로 보아도 타당하다.

‘습속(習俗)’은 영문단어의 사전의 의미로 ‘folkways’로 관습이나 풍속의

‘customs’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관습이나 풍속보다 형식적 제약이 없

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구간의 이사행위는 제주인의 주거공간상의 활동과 반복행위의 현

상이므로 습속으로 볼 수 있다.신구간은 세 가지 요인 -주거라는 공간,특정

시기의 이사,인간주체-들이 응집하여 제주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

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사풍속이 습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1)이사 전 풍속

우리 선인들은 이사할 때 미리 시기와 방위,액운이 없는 날 등을 가렸으

며,105)손 없는 방위와 일진(日辰)을 보아 길일을 택하는데 집안 어른들이나

친지들,이웃 사람들에게 의논하거나,지관이나 점복사,무당등 이런 방면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했다.106)같은 값이면 길일을 택하는 것이 좋고,또 구

104)이진경(2007),근대적주거공간의탄생,서울:도서출판그린비,81쪽.

105)배도식(1985),앞의논문,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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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 액이 있는 날을 피하고 복덕이 잘 갖추어진 날에 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사람의 마음이기에 그날을 택해서 이사하는 관습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사 전 풍속은 ①나이,방위,운,손이 있어 이사해서 안 되는 수가

있다.②삼살방위로 이사 가지 않는다.③이사 갈 때는 택일하여 간다는 것이

고착된 것이다.

선인들은 신이나 대장군이 노하지 않아 아무 액운이 따르지 않는 그믐날이

나 윤달에 집 짓는 일,이사하는 일,묘소고치는 일,수의 만드는 일,그리고

관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다.

(2)이사 시 풍속

이사 시 풍속은 어떤 행위를 해서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과,또 어떤 일

은 금기하여 좋지 않은 액을 막고자 하는 것이 있다.아래 내용은 주로 제주

에서 행하는 것들이다.

(2-1)복락기원 행위

①솥 안에 요강을 넣어간다.②요강에 소금을 넣고 큰솥 안에 넣어서 이삿

짐을 옮길 때 맨 먼저 들고 간다.③이사 가서 먼저 안방에 밥솥을 들여놓는

다.그러면 풍년이 든다.④밥그릇에 쌀을 담고 가운데 촛불을 켜서 요강 안에

다 넣고 이사 가서 큰 방 가운데에 놓는다.⑤대문 앞에 소금을 뿌린다.혹은

소금을 문 양쪽에 놓아둔다.⑥이사 갈 때는 문구멍을 찢어 놓고 가거나 방문

을 열어놓고 간다.⑦이사 갈 때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107)살려서 가져간다.

⑧이사하는 날 이사 들어갈 집의 대문,마당,부엌,방 등에 쌀,보리,밀,콩,

106)위의논문,47쪽.

107)제주도 지방에서는 이사를 갈 때 무엇보다도 불이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예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들어서불과관련된기구를먼저옮기는데,이사갈 때가스레인지,전기밥솥,가스통 등

을 먼저 옮기는 경우가 많다(김창호,2004,“제주도의 신구간,”｢민속소식｣제102호,국립민속

박물관,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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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 등을 함께 볶아서 뿌린다.⑨이사 갈 때 못 쓰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구석

에 모아둔다.⑩이사할 집에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2-2)금기행위

①이사 갈 때 방을 쓸지 않고 먼지도 털지 않는다.108)②이사 갈 때 비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③이사 갈 때는 절대로 찬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④이

사 갈 때,식초병,맷돌,짐승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⑤이사 갈 때 칼을 갈아

서 가져가지 않는다.⑥이사할 때는 그릇이나 거울 등을 깨뜨리지 않는다.⑦

이사하는 날 친정어머니는 오지 않는다.⑧이사하는 사람에게나 이사 온 사람

에게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다.

(3)이사 후 풍속

①이사 가서 부엌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려서 쓸어낸다.②이사 가서

떡을 해서 여러 집과 나누어 먹는다.③이사한 후에 팥죽을 끓여서 집안의 여

러 곳에 뿌린다.④이사한 후 부적을 붙이거나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서 대문

에 매단다.⑤제사를 지낸다.⑥이사한 뒤에 굿을 한다.⑦ 이사 간 집을 방문

할 때는 성냥,양초 등을 사간다.⑧이사한 후 옛집으로 다시 이사하지 않는

다.

108)이와 반대로 몽골의 속신은 “이사하는 가정은 이삿짐을 다 실은 후 반드시 집터를 청소해야

한다.”즉,몽골의 유목민들은 자주 이사를 하기 때문에 떠났던 장소에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

다.그러므로 몽골인들은 이사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간주한다.청소가 끝나면

자기들이 살던 장소를상징적 의미로돌을모아서 표시를한다.자기공간에 대한 소유의징표

이다(박환영,2007,“한․몽 주거공간의 비교민속학적 연구”,｢비교민속학｣제34집,비교민속학

회,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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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모형

주거문화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공유되어 나

타나는 포괄적 범위의 사회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belonging)을 가지고 정체

성(identity)을 형성하여 주거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왔다.그 중 하나가 신

구간에 이사하며,이것이 관념화되어 이것을 규범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다.또 이것을 감지하며 살아간다.즉,제주도민은 제주도에 정주하면서 자신

들을 발견하고,그들 세계 내에서 존재를 감지한다고 볼 수 있다.109)

신구간의 이사풍속은 제주에서 전래되는 것으로 육지와 다른 행태로 표현된

다.이것은 관습,관행,규범,풍속,습속 등으로 해석되지만,그 안에 내재한

함의는 집단의식이며,이것이 하나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에서 주거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다.민병호(2007)는 인간과 거주

를 도시건축 면에서 심도 있게 논하고,거주는 삶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행위

로 외부로부터 보호,내부로는 평화와 안녕이라 하였으며,지역의 공동체 의식

구조를 논했다.110)주거문화는 지역성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

에111)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환경지리학의 정의를 빌리면 지역성은 문화적 의미의 생활면이며 기후 및

지형적 자연환경이라 이해할 수 있고,바로 지역의 동일성(identity)관점과 일

치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동일성은 하나의 지역주민의 정신형성 과정으로

도 이해할 수 있다.112)

109)이재훈 역(1992),거주의 개념,C.N.Schulz,TheConceptofDwelling,서울:태림문화사,

14쪽.

110)민병호(2007),거주의의미:거주인간학과도시건축,서울:시공문화사,9∼29쪽.

111)김지민(1999),“전통적 문화요소에 바탕을 둔 미래의 도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연

구,”｢건축역사연구｣제8권제4호,한국건축역사학회,65쪽.

112)吳桂陽․高小倩․鄧慰先(2007),“‘地域性’建築文化與住居環境設計-以苗栗 ‘好客屋’設計操作課

題爲例,"｢建築學報｣第60期,中華民國建築學會,22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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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선행연구자들의 거주개념에 비추어 보면,제주사람들은 거친 기후와

풍토 등 자연환경과 외세의 침입 등 인문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정

신적 안녕을 얻기 위해 신구간 이사라는 독특한 풍속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으며,이것은 지역성과 혹은 토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민이 거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극복하면서 농경과 어업을 하며 생

존해야 했던 것은 곧 이웃과 공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결국 신구간 이사풍속

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즉,집단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사람 이상이 서로 유사한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세계 즉,제주도민의

신구간 이사는 그들만의 이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

다.이 현실 세계는 나와 타자의 의도에 의해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113)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를 분석하면,이러한 이사풍속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고 지속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구명(究明)할 수 있

을 것이다.즉,도민의 의식은 타자와 관계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개인의

의식도 결국 집단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으며,개개인이 생각하는

신구간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 분석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신구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떻

게 설명해야 하는가?본 논문에서는 훠샤오핑 등(2006)의 이론과 문화의 개념

이나 주거문화의 개념,제주의 이사풍속 특징을 들어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변

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훠샤오핑 등(2006)은 주거문화를 여러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서,중국 시안(西安)시의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하여 크게 주거환경,주택설

계,규제 및 계획 형태,건축양식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114)

이러한 접근과 달리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이사풍속을 훠샤오핑 등이 지적

하는 주거문화의 특징 다섯 가지를 원용하고,아모스 라포포트(1985,Amos

113)민병호,앞의책,9∼29쪽.

114)HuoXiao-pingandQIAOYi-qing(2006),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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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oport)의 문화구성 요소를 원용하며,제주도에 신구간 이사가 규범화 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여 ‘규범성’이라는 용어를 요소로 채용하여 연구모형으로 설

정한다.이러한 요소가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를 형성한다고 보

며,이것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먼저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된 규범성이 있는지 구명하려 한다.

이 같은 규범성은 신구간을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견

해를 채집하여 분석하려 한다.

다음은 훠샤오핑 등(2006)이 말한 주거문화의 다섯 가지의 특성을 주거문화

요소로 타당한지 검증한다.

이희봉(1994)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주거를 놓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주

거문화로 보았으며,아오끼(2001,靑木 保)는 문화특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며,그것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이러한 (주거)문화의 정의를 주거문화 요소의 풍토성․전승성으

로 보겠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은 이사시기의 원인변수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영

향을 주고 있지만,여전히 제주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신구간을 따르는 이면

에는 풍토성․전승성과 인과성이 있을 것이다.

임동호(1996)는 주거문화는 고정적일 수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환경

개연론에서 접근할 수 있고,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하며,강영환(1991)은 주거문화는 단순하게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

만 내형적인 신앙이나 관습 등을 총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강인

호(2001)와 한필원(2001)은 주택을 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면 주택이 인공

환경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주거문화의 정의를 시대

성․완만성으로 삼고자한다.

또 신구간이 현용준(2007)이 지적한 것처럼 ‘신구세관교령지제(新舊歲官交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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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際)’가 유교 등의 문화 융합에 따라 제주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외래문화가 제주에 유입되어 융합되면서 토착화 된 것을 융

합성으로 보겠다.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전통적 시․공간이라 한다면,현대적 의미의 신구

간은 세속적 시․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현재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전통과

세속이 혼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미래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 사

람들에게 20세기적 사고방식의 외․내면적 문화충돌과 상대적 시․공간 의식

의 변화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지속적이나,완만성을 띨 것이다.

이러한 풍토성․전승성․시대성․완만성을 구명하는 방법은 제주도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검증한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면 아래 〔그림2-1〕과 같다.

〔그림 2-1〕연구 모형



-42-

Ⅲ.‘신구간’이사풍속과 주택시장의 양태

신구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주사회에 문화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영

향을 주고 있다.그러한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영향의 현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이러한 분석은 신구간 이사행태

가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이

다.이하에서 이사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 주택시장측면에서 그

양태를 분석한다.이사와 관련된 요인과 주변산업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구간이 이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현상

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이사행태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여기서는

주택유형의 변화 특징 등 이사 및 주거 관련 사항들을 시간 계열상으로 살펴

보고,다음 연구의 주거문화 형성요인을 구명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1.주택유형의 변화와 ‘신구간’

제주도의 주택은 1970년 약 7만호에서 2005년 약 15만 3천호로 35년간 약

2.2배 증가했다.이 기간 중 단독주택의 증가량은 약 6만 9천호에서 8만 1천

호로 약 1.17배 증가했으나,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8.6%에서 53.1%

로 감소했다.단독주택 건설이 둔화되고 다른 유형의 주택이 증가했다는 증거

다.특히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증가가 현저하다.동기간

중 아파트는 65호에서 약 3만 7천호로 약 572.6배,연립주택은 251호에서 약 1

만 2천호로 약 48.46배,다세대 주택은 약 1천 8백호에서 1만 8천호로 1990년

에 비해 2005년에는 9.9배 증가했다.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형 독립주거 형태

가 도시형 공동주택 형태로 전이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형 전통 주거생활을 와해시키고,도시형 공동주거생활

로 주거생활이 바뀌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이것은 도시화율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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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1960년 24.1%에서 1989년에는 61.3%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9.2%로 증가했다.특히 제주도는 70∼80년대부터 관광산업이 증가하여 1차

산업의 구조에서 3차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것이 도시화율을 가

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제주도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행

정,경제,교육,문화 등)의 중심이 대부분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에 집적되

어 있다.이러한 집적현상은 도시성향의 이사를 가속화 시킨다.

진성기(2008)는 현대에 와서 신구간이 이사기능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데,115)이유는 도시화와 ‘신구간’은 관계가 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조상전래로 내려오는 ‛신구간’

풍속에 맞춘다”.그러니 신구간 시기에 이사가 집중되고 도시화에 따른 다수인

의 이동으로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된 계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1>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형태

연도

합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용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1970
4,359,962 69,879 4,154,902 69,268 33,372 65 146,220 251 - - 25,468 295

100.0 100.0 95.3 99.1 0.8 0.1 3.4 0.4 - - 0.6 0.4

1975
4,734,169 70,094 4,381,772 67,930 89,248 205 164,718 736 - - 98,248 1,223

100.0 100.0 92.6 96.9 1.9 0.3 3.5 1.1 - - 2.1 1.7

1980
5,318,880 77,095 4,652,127 74,418 373,710 672 161,795 147 - - 131,248 1,858

100.0 100.0 87.5 96.5 7.0 0.9 3.0 0.2 - - 2.5 2.4

1985
6,104,210 80,511 4,719,464 74,892 821,606 1,479 349,985 1,484 - - 213,155 2,656

100.0 100.0 77.3 93.0 13.5 1.8 5.7 1.8 - - 3.5 3.3

1990
7,160,386 89,835 4,726,933 77,464 1,628,117 5,309 487,506 2,303 115,349 1,848 202,481 2,911

100.0 100.0 66.0 86.2 22.7 5.9 6.8 2.6 1.6 2.1 2.8 3.2

1995
9,204,929 110,277 4,337,105 75,083 3,454,508 15,990 734,172 8,958 336,356 5,554 342,788 4,692

100.0 100.0 47.1 68.1 37.5 14.5 8.0 8.1 3.7 5.0 3.7 4.3

2000
10,959,342 122,327 4,069,463 74,532 5,231,319 22,356 812,872 10,622 453,117 8,974 392,571 5,843

100.0 100.0 37.1 60.9 47.7 18.3 7.4 8.7 4.1 7.3 3.6 4.8

2005
13,222,641 153,406 4,263,541 81,515 6,962,689 37,222 558,513 12,164 1,229,208 18,296 208,690 4,209

100.0 100.0 32.2 53.1 52.7 24.3 4.2 7.9 9.3 11.9 1.6 2.7

(단위;호,%)

자료:국가통계포털 KOSIS,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115)2008년8월8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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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아래〔그림3-2〕은 전국과 제주도의 주택유형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05년

까지 분석한 것이다.전체적으로 제주도와 전국은 주택유형의 변화형태가 유

사하다.전국적으로 볼 때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형태의 주택 비율은

제주도가 높다.특히 단독주택은 점차 감소 추세이며,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증가 추세이다.연립주택(7.9%)과 비주거용 주택(2.7%)비율은 제주도가 현저

하게 높다.반면 아파트 비율은 전국(52.7%)이 제주도(24.3%)보다 높으나,단

독주택은 제주도(53.1%)가 전국(32.2%)보다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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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자료: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주택 준공시기와 ‘신구간’의 관계

1)월별 주택 준공시기 분석

제주도 사람들이 신구간에 이사한다면,주택공급업자는 입주 시기를 신구간

에 맞춰 공동주택의 준공(사용승인)을 신구간이 시작되기 전 12월부터 신구간

에 해당하는 1월과 2월 사이에 받을 것이다.즉,신구간에 맞춰 건설시기를 조

정하는 것이다.경험적으로 신구간이 아니면 분양이 어렵기 때문이다.주택의

사용승인과 신구간 이사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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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2007년 까지 9년간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친 제주시지역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실적을 조사하였다.

① 제주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제주도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이 제주도 총인

구의약72.9%116)를차지하고있으며,제주시가입법․사법․행정기관,교육,

병원,문화,서비스,업무등인구유입시설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② 공동주택을 선정한 이유는 제주도 주택형태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단독

주택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③ 조사의 방법은 제주시 공동주택 허가대장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④ 조사 자료의 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를 기준으로 하였다.

⑤조사의 내용은실제착공,사용승인,동수,세대수를 년․월별로조사하였다.

⑥ 신구간 시기에 해당하는 1월～ 2월과 대칭하는 7월～ 8월 그리고 계절별

로 비교분석하였다.

⑦ 자료의 사용방법은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시공기간이 장기이

므로 9년간 자료 중 조사연도의 전․후 4년간을 뺀 5년간(2001년～2005

년)자료를 분석․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2>,〔그림 3-3〕참조

① 신구간에 해당하는 12～2월에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집중되어 있다.주

택공급자는 신구간에 맞춰 약3개월간 신속하게 신축주택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착공은 공동주택별로 개별성이 강하므로 년 중 골고루 나뉘어 있다.봄

철인 3～5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③ 3월도 사용승인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아파트 거래량,인구이동,통신업체

용역 등도3월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신구간이 쇠퇴하거나,아니면 육지부와

같은 봄철이나 학교개학이 이때이므로 그 영향이라 추론할 수 있다.

116)200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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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태는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 약화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추

측할 수도 있다.

④ 여름철은 타 계절에 비하여 낮다.‘여름에는 이사 가지 않는다’117)는 제

주속담을지금도따르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그러나여름철도사용승인

이계속증가하고있다.신구간이사풍속이변화하고있음을의미한다.

상기의 분석결과로 사용승인은 신구간 이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주도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신구간 입주를 기준으로 준공

과 분양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이사하므로 주택매매(임대)에 따른 거

래의 잔금도 신구간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따라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

을 공급받아도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신구간 시

기에 함으로써,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자금 부담을 감소하려 한다.주택공급

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신구간에 이사하는 관행을 의식하여 사용승인을 신구

간시기에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신구간 입주를

기준으로 주택의 매매 및 임대가 이루어지므로 주택공급자들도 신구간을 기

준으로 분양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118)고 볼 수 있다.

117)제주도에서는 ‘금기어(禁忌語)’라 함은 금기를 표시하는 일종의 속담이다.평소 어떠한 사물이

나 현상,또는 행위에서 공포심이 나거나 경외심이 생기는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정

을 통하여 나타난 말이 곧 ‘금기어’이다.영어로 ‘터부(taboo,tabu)’라 번역.또한 진성기는 금

기어는 미풍양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삶의 철학이라고 한다(2008년 8월 8일 면담).신구간

은 여름의 반대 계절이며,신구세관교령지제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제주인들의 ‘역발상 원리’

에도타당하다고볼수있다.임동호(2009)도제주도는겨울에일평균기온이영하로내려가지

않으며 날씨는 춥다고 느끼나 영등할망(할머니)이 오는 2∼3월보다 바람이 약하다.그리고 제

주도는7∼8월에태풍이많고장마가있어이사하기에불편하므로역발상원리에의해대한과

입춘사이에이사할수있는조건이되는것이다(2009년5월8일면담).

118)S건설O모대표이사(2009년3월15일,면담자회사:주택건설업약40년의제주도토속기업)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협회의 k모 사무처장(2009년 3월 12일,면담자 사무소:근무경력 15

년)증언과 최근 제주시 중심지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660세대 10동 아파트를 건

설하는 서울본사 H건설도 2011년 1월 신구간을 입주시기로예정하고지난2009년 3월부터 분

양을시작함.과거에도 단지형공동주택을 건설할경우신구간에맞춰분양함(서울본사의E아

파트,H아파트건설회사).특히대한주택공사도서민형임대아파트일부를제외하고분양형아

파트는 신구간을 기준으로 분양한 예가 많으며,미래에도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을 입주시기로

정하여분양해야할것같다고조언함(2009년3월3일,O모제주지역본부주택담당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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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구간(2009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은 신규 분양 및 임대 공

동주택의 공급량의 감소로 신구간이 조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119)이

는 신구간이 주택사용승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

다.그러나 최근 도시화가 빠른 제주시는 비신구간 시기에도 분양과 임대를

하며,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입주를 신구간에 맞춰 분양한다면 1-2월에 사용승인을

받는 주택이 많아질 것이라 볼 수 있다.실제로 아파트는 1-2월은 월평균 63

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3-12월에는 월평균 16.1건을 받아,주택건설사업

자들이 신구간에 맞추어 분양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다.1-2월은 사용승인이 평균 105.5건인데 비해 3-12월은 48.6

건에 그치고 있다.이것 역시 신구간에 맞춰 분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2>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단위:건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아파트 72 54 32 19 4 14 11 7 10 5 24 35 287

다세대 및
다가구

117 94 71 52 29 26 26 32 47 43 69 91 694

주:1999-2007년간 제주시 공동주택 사용승인 실적
자료:제주시

〔그림 3-3〕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자료:제주시

119)제주일보(2007.1.25자),중앙일보(2009.1.28자)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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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도내 아파트 거래량 분석

2006-2008년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신구간에 해당하는 1월-2월이 다른 달

보다 많았다.이 기간에는 약 1,400건에서 2,100건이 파악되었다.11월에도 1,000

건 정도 파악되는데,제주도 사람들은 추석이 지나면 먼저 신구간에 입주할 주

택의 계약을 완료하고 신구간에 입주를 실행하는 관행이 있는데,이것을 고려한

다면 신구간이 다른 시기에 비해 이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3-3>참조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신구간을 지키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더구나 아파트는 도시에 입지하고 현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거형태인

점을 고려하면,제주도 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되어 있고,또 실

제로 그 때 이사하는 것을 습속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은 11월,2007년은 5월,2008년은 7월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상

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은 약화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특히 신구간과 대칭되는 2008년 7월의 거래량은 신구간 이사풍

속에 시사한 점이 크다.〔그림3-4〕참조

<표3-3>제주도의 아파트 거래량
(단위 :건수)

월별
2006 2007 2008

합계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 제주시 서귀포

1 963 917 46 662 567 95 513 413 100 2,138

2 830 774 56 337 245 92 309 222 87 1,476

3 906 860 46 232 178 54 225 183 42 1,363

4 207 173 34 183 148 35 279 237 42 669

5 221 177 44 690 659 31 168 135 33 1,079

6 154 131 23 171 145 26 178 152 26 503

7 124 11 13 199 151 48 412 188 224 735

8 135 115 20 164 135 29 -　 -　 　- 299

9 277 242 35 107 85 22 　- 　- 　- 384

10 317 286 31 237 191 46 　- 　- 　- 554

11 804 769 35 204 167 37 　- 　- 　- 1,008

12 388 340 48 282 234 48 　- 　- 　- 670

자료 :국토해양부,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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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제주도 아파트 월별 거래량

자료 :국토해양부,나라장터

3)제주도내 주민 인구 이동 분석

제주도 내에서는 다른 기간에 비해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가구가 많은 사실

로 미루어,아직도 제주에서는 신구간 이사풍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제주도내 인구이동을 조사하여 이를 검증하였

다.신구간이 대개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이 포함된 전․후 6개월(9월∼2월)

과 다른 월(3월∼8월)을 비교하여 신구간에 이사가 많은지 알 수 있다.양자

를 t-test로 검증한 결과에 유의하여,신구간 시기에 인구이동이 다른 시기보

다 많다고 할 수 있다(t=4.630,p<0.001).<표3-4>참조

실제로 2월에 이사한 비율이 가장 높고(19.0%),다음이 1월(15.1%),3월

(10.9%),12월(9.7%)의 순으로 나타났다.이것은 12월과 1월에 이사관행에 따

라 계약이나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고,신구간 시기인 2월에 이사한다는 관행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월과 11월,12월도 인구이동이 많음을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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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히 쇠퇴하거나 신구간의 이사철 범위가 넓어 졌다고 볼 수 있다.〔그림3-

5〕참조

<표3-4>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단위:명,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율

합계 72,638 75,858 79,952 70,882 66,832 51,710 417,872 100.0

1월 10,843 10,068 10,861 12,155 10,539 8,612 63,078 15.1

2월 15,398 13,309 13,455 12,993 14,120 10,026 79,301 19.0

3월 8,357 6,678 10,701 7,243 7,178 5,253 45,410 10.9

4월 5,782 4,849 5,729 4,575 4,070 3,561 28,566 6.8

5월 4,097 4,162 5,207 4,775 3,607 3,061 24,909 6.0

6월 3,228 4,199 4,335 4,176 4,012 2,683 22,633 5.4

7월 3,256 3,430 3,666 3,403 3,162 2,609 19,526 4.7

8월 3,190 3,901 3,649 4,289 3,841 2,936 21,806 5.2

9월 3,997 3,542 3,498 3,853 3,658 2,169 20,717 5.0

10월 3,286 4,683 4,056 3,748 3,487 3,224 22,484 5.4

11월 5,631 6,431 4,777 4,326 4,159 3,509 28,833 6.9

12월 5,573 10,606 10,018 5,346 4,999 4,067 40,609 9.7

자료:제주특별자치도(2003년∼2008년,제주통계연보)

〔그림3-5〕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제주특별자치도(2003년∼2008년,제주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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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에 해당하는 1∼3월은 전체 도내인구이동의 45%가 이동하며,신구간

이 끼어있는 2월은 일 년 중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다.신구간 이사를 준비하

는 12월에도 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제주도의 이사철은 12월부터 시작

하여 3월에 끝나는 것이 통상이라 할 수 있고,이 4개월간 이사하는 비율이

54.7%로 나타났다.

진성기(2008)와 임동호(2009)가 주장한 역발상 원리에 의하면 장마와 태풍

이 잦은 7∼9월이 가장 낮고 1∼3월이 높다.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사에

따른 주거안정은 기본적 욕구이다.

이사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인구이동이다.그러므로 위

와 같은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신구간은 아직도 이사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

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아파트 거래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바,아파트 거래량과 전출전입 인구수 변화는 강한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77,p<0.01).

<표3-5>아파트 거래량과 전출/전입자의 상관관계 (06-07년)

아파트 거래량 전출입 인구수

아파트거래량

PearsonCorrelation 1 .770**

Sig.(2-tailed) . .003

N 12 12

전출입인구수

PearsonCorrelation .770** 1

Sig.(2-tailed) .003 .

N 12 12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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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택(2008)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시로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과 더불어 핵가

족화로 세대당 인구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

다120)고 주장한다.

제주도인구의 변동은 1955년에서 2005년까지 50년간 288,000명에서 558,000

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제주시도 마찬가지로 60,000명에서 304,000명으로

증가하여,제주시 집중률은 21%에서 54%로 증가한 셈이다.121)이 당시는 신

구간 이사가 빈번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의식변화 등으로

신구간 이사 이동 인구는 감소되는 현상이다.1980년대에 1,500세대이던 것이

1990년대는 20,000세대로 증가하였으나,2000년대에는 10,000세대로 크게 감소

하였다.아래<표3-6>과〔그림3-6〕참조.

<표3-6>제주도의 인구변동 추이

(단위:천명)122)

연도

지역
1925 1935 1944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제주도 전체 205 189 221 288 281 326 358 411 462 477 501 519 513 558

제주시 39 35 46 60 67 84 106 135 167 203 232 255 279 304

제주시

집중률(%)
19 19 21 21 24 26 30 33 36 43 46 49 54 54

자료:제주 4.3연구소 홈페이지(www.jeju43.org)피해실태

120)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세대당 5명,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세대당

4명,1990년대이후에는세대당3명으로점차줄어들고있다(윤용택,앞의책,69쪽재인용).

121)윤용택,위의책.69쪽.

122)김두봉(1936),｢濟州道實記｣,濟州道實積硏究士;제주도(1993),｢제주도지｣제1권,제주도;통계청

(www.nso.go.kr);제주도청(www.jeju.go.kr);제주시청(www.jejusi.go.kr)홈페이지 인구 자료

참고(윤용택,위의책,69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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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제주도 전체인구의 제주시 집중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이상의 논의로,제주도는 신구간에 주택의 거래량이 많고,더불어 전출/전입

자 수도 많아,신구간은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구간과 대칭되는 시기에도 꾸준히 인구의 이동,아파트 거래의 증

가,주택준공의 증가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통신업체의 용역실태 분석

현대생활에서 통신은 의사전달의 필수품이다.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대중화

로 유선전화 사용량이 적으나 아직도 가정생활의 필수품이다.그러므로 이사

를 하면 전화이설을 할 것이다.따라서 신구간과 전화이설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7년∼2008년의 2년간 일반전화 전입건수를 조사하였다(표3-7,그림3-7참조).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보다는 덜 하지만 지금도 신구간 시기에

전화 전입과 선로변경 건수가 최근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2007년∼2008년도

전화이설(선로변경)추이를 보더라도 신구간(9-2월)에 이설이 다른 계절(3-8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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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test,t=2.237,p<0.05)

2007년의 1∼2월 전화이설 건수는 32.2%로 다른 월보다 많고,2008년도에도

31.0%로 높아 아직도 신구간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보다 2008년이 전화 전입건수가 신구간 시기에도 대체적으로

낮으며,특히 비신구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008년이 많은 것을 볼

때,여기서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쇠퇴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3-7>월별 전화 전입 건수

(단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7 100.017.6 14.6 10.0 6.4 6.7 6.0 6.3 6.5 5.1 7.3 5.6 7.9

2008 100.016.4 14.6 9.2 7.1 6.7 6.0 6.5 6.5 7.1 7.0 5.7 7.4

자료:한국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본부

〔그림3-7〕월별 전화 전입건수

자료:한국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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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구간’과 주택임대차 관행의 특징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 임대차 관행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

다.우선,주택임대차 고유관습이 조금씩 변화 또는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제

주도 사람들은 원래 주택 임대가 무상이 관행이었다고 한다.123)그러나 6․25

전쟁 때 피난민 증가로 주택수요가 부족해지자 유상임대로 변하기 시작하였

다고 한다.124)초기에는 육지부와 다른 무보증 1년분 세(이른바 ‘죽어지는 세

’)125)가 관행이었다.근래에 들어 보증부 년세126)와 전세금 그리고 보증부 월

세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자료에 의하면,70년대 중반 이후 무보증 월

세가 급격히 감소하고,그 대신 전세,보증부 월세,사글세가127)증가하는 점

이다.무보증 월세는 1960년 15.5%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0.7%로

감소하였다.<표3-8>참조

2005년 조사에서는 전세가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무상임대가 현

격히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현상은 육지부와 같이 당시의 금리하락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특히 전국은 사글세128)가 1985년 3.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0.7%로 감소했는데,제주도는 이와 반대로 같은 기간 5.3%에서

2000년에 9.2%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무려 17.8%로 증가했다.더불어 무보

증 월세는 1985년 7%에서 2000년 0.7%로 감소했다가,2005년 2.1%로 증가하

123)오문복,2008년8월9일,면담.

124)오문복의 무상 주택임대 의견과,제주도 통계자료에 따라 1년 사글세와 무상임대가 높은 점

등을기준으로,6․25전쟁은제주도의신구간이사풍속을현대적의미로구분할수있다.종전

의내면적안정보다외형적안정을중요시여기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125)제주도에서는 원래 무보증1년분 세를 ‘죽는세’라 한다.육지부의 소액의무보증 월세 개념의

‘사글세’와 다르다.제주도사람들은 육지부의 사글세를 1년분 세(죽는 세)로통용하였다.이러

한의미상의혼동은제주에서는조금있다.예를들어육지의낫은제주에서는호미이며,육지

의호미는제주에서는갱이라한다.또고구마는감자이고,감자는제주에서지실이라한다.

126)제주도에서는 이것도 죽는 세라 한다.통계청에서는 사글세로 적용한 것 같다.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127)육지부의 보증부 월세를 제주도 사람들은 하여 보증부 년세(즉,사글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따라서 과거의 보증금 없는 1년분 세(죽는 세)가 보증금 있는 1년분 세(사글세)로 의미

가 바뀐 듯하다(두 번의 설문 조사시 응답자들의 설문과정에서 사글세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한내용을토대로해석함).정확한용어해석이필요함.

128)우리말국어사전에의하면‘사글세’는명사로서‘남의집이나방을빌려쓰는값으로다달이내

는세,또는집이나방을빌려주고받는세’라고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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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증부 월세도 1985년 0.6%에서 2005년 9.1%로 증가한 점은 제주도 사람

들의 한번에 1년세를 받는 관습과 장기 공공 임대 공동주택의 공급이 혼재되

어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만,무보증의 1년분 ‘죽는 세’임대차 관행은 임차인의 부담과 주택공급량

증대에 따라,점차 쇠퇴하고,그 대신 전세나 보증부 월세,혹은 보증금이 있

는 1년 사글세가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임대차 관행이 조금씩 와해되거나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임대특성인 ‘죽는 세’의 임대차 관행을 주로 사글세로 간주 한다면,

제주도의 ‘신구간’임대차관행은 증가되거나 또는 변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즉,육지부와 같은 임대차 행태로 전이되고 있거나,무보증 1년분 죽

는세에서 1년 단위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그리고 1년 단위 사글세로 변화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관행은 임차인이 1년분 세를 내는 것이 번거롭거

나 부담스러운 면,또는 주택임대인도 수요자에게 탄력적용하거나,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해 타협하여 수용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8>제주도의 주거점유 형태 변화

(단위:호,%)

　 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1960 65,834 51,554
(78.3) -　 　- 10,176

(15.5) 　- 2,514
(3.8)

1970 69,879 59,441
(85.1) 　- -　 8,155

(11.7) 　- 2,263
(3.2)

1975 70,094 61,642
(87.9)

2,601
(3.7) 　- 2,689

(3.8) 　- 3,169
(4.5)

1980 77,095 65,753
(85.3)

5,987
(7.8) 　- 3,521

(4.6) 　- 1,834
(2.4)

1985 80,511 67,776
(84.2)

2,469
(3.1)

423
(0.6)

5,600
(7.0)

4,243
(5.3) 　-

1990 89,835 71,438
(79.5)

4,368
(4.9)

1,738
(2.4) - 7,548

(8.4)
4,748
(5.3)

1995 110,277 84,643
(76.8)

9,111
(8.3)

2,342
(2.8)

552
(0.5)

8,212
(7.4)

5,345
(4.8)

2000 122,327 87,173
(71.3)

10,517
(8.6)

5,502
(6.3)

853
(0.7)

11,200
(9.2)

7,081
(5.8)

2005 179,199 98,126
(54.8)

12,000
(6.7)

16,222
(9.1)

3,713
(2.1)

31,893
(17.8)

17,245
(9.6)

자료: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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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주거 점유형태의 임대차 특징을 아래와 같이

그래픽 하였다.

〔그림3-8〕제주도 주거 점유형태의 특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다음은 무상임대가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1960년의 3.8%,1975

년의 4.5%가 1980년에는 2.4%로 감소했지만,1990년에 5.3%로 상승하고 2000

년에는 5.8%로 늘어났으며,2005년에는 9.6%로 증가하였다.이것은 전국의 3%

전․후대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무상임대가 이같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것은 제주 고유의 무상 임대차 관행이 존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그리

고 임대기간은 대다수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129)

이와 같이 제주도가 무상임대가 높은 점을 오문복(2008)은 원래 제주도는

집이 비어있거나 집이 필요하면 무료로 임대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한다.무상

임대의 이유는 친족(제주도에서는 ‘권당’이라고 한다)이거나 잘 아는 사람인

수가 많다.제주도는 혈연관계와 대면사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로 표

현되어 나타난다.130)

129)1회-2008.9.10∼30.2회-2009.3.18∼27설문조사.

130)제주도는 친족관계가 육지부와 다른 외가,처가 등을 포함한 부계와 모계가 상대적으로 평등

한 지역이다.혈연중심이므로 친족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고 한다.제주도 사람들은 이러한 친

족관계를권당이라고하며,여기서발생하는인간관계를‘권당문화’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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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상임대는 다른 조건은 논외로 할 때,이사풍속과 관계에서 인간본

연의 주거안정을 실행 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에 적합하며 제

주인의 관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131)가 제주시 노

형동 등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신구간 시기에 저렴한 임

대료로 입주시킨 예는 신구간을 잘 이해하고 제주인의 정서를 잘 지켜주고

또,주거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住居權)을 회복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래〔그림3-9〕,〔그림3-10〕은 전국과 제주도의 주거점유 형태를 그래픽한

것이다.자가 비율은 2000년까지는 제주도가 많았으나 2005년에는 전국이 높다.

전세는 전국이 제주도에 비하여 약 2.5배정도 높다.보증부 월세는 제주도가

상당히 낮아 신구간 회계 관행이 월세형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반면 사글세를 1년분 죽는세로 인식하고,임대관행은 주로 신구간

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임대차 형태 중 사글세가 가장 높다.그리고 무상임대

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러나 월세가 증가하고 자가 비율이 약화되는 점으로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도 서서히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3-9>제주도와 전국의 주거 점유형태 비교

(단위;%)

형태

연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1985 83.8 84.2 8.3 3.1 2.6 0.6 1.9 7.0 3.4 5.3 3.4 　

1990 79.0 79.5 11.9 4.9 3.5 2.4 2.3 - 3.3 8.4 3.3 5.3

1995 74.9 76.8 16.2 8.3 5.3 2.8 0.5 0.5 0.6 7.4 2.6 4.8

2000 70.6 71.3 19.4 8.6 5.9 6.3 0.6 0.7 0.7 9.2 2.8 5.8

2005 56.0 54.8 21.0 6.7 15.1 9.1 2.7 2.1 1.4 17.8 3.8 9.6

자료: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131)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노형동에 정든마을1 아파트(30년 국민임대,620세대,

05.1.18-05.2.18일 입주)와 제주시 화북동에 제주화북3 아파트(50년 공공임대,590세대,

98.1.24-98.2.23일입주)를신구간에입주시킨예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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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전국 주거 점유형태 변화

자료: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그림3-10〕전국-제주도 주거 점유형태 변화 비교

자료: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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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구간’과 주택가격의 변동

1)매매가격의 변동 분석

2003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9개월(5년 9개월)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신구간(12-2월)과 비신구간(3-11월)132)을 비교하여,신구간이 비신구

간보다 주택가격이 더 변동하는지 분석하였다.동기간 단위당 주택매매가격지

수 평균은 신구간은 105.20,비신구간은 104.93으로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변

동이 더 컸다.표준편차도 신구간은 7.25,비신구간은 6.04로 신구간에 가격변

동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이를 변동계수로 환산하면,신구간에는 6.89%,비

신구간은 5.76%로 신구간이 비 신구간보다 주택가격 변동폭이 1.13%정도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은 신구간이 비 신구간보다 더 오르

거나 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3-10참고).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신규건설(flow)과 재고(stock)의 측면에서 분석

할 경우,과거에는 신규건설의 공급부족과 제주도 사람들의 습속된 신구간 이

사풍속으로 신구간 이사현상이 강하게 인식되었다.그러나 현재는 재고의 공

급누적과 비신구간 이사현상 등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그렇지만 단순하게 외형적인 수량만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약화

로 인식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다.제주도 사람들은 다수가 아직도 제주사회

에 습속된 신구간 이사관행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즉,제주도 사람들은 내

면적 주거(home)편안과 외형적 주택(house)소유의 안정-사용과 소유 -를 만

족할 수 있다면 신구간을 이사시기로 선택할 것이다.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들

은 전통과 세속의 이중적 혼재라고 하는데,제주도의 부동산 주택시장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독특한 지역풍속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2)주택가격(임대)에관하여신구간시기를12월부터2월까지,비신구간을3월부터11월까지구분

한이유는이사양태분석,전문가집단의면접분석,신구간에대한2회의설문조사를토대로임

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제주도 사람들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신구간을 의식하여 주

택을거래(임대)한다고가정하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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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가격 변동 비교

비신구간 비신구간 신구간

년월 지수   년월 지수    년월 지수 

03.9 124.05 19.12 365.76 9 101.31 -3.62 13.07 03.12 124.2 19.2 370.1

10 124.08 19.15 366.67 10 101.33 -3.60 12.93 04.1 119.2 14.2 202.7

11 124.24 19.31 373.06 11 101.88 -3.05 9.28 2 117.7 12.8 164.1

04.3 113.80 8.88 78.78 07.3 102.07 -2.85 8.15 12 105.4 0.4 0.2

4 112.99 8.07 65.09 4 101.58 -3.35 11.21 05.1 104.9 0.0 0.0

5 112.37 7.44 55.40 5 101.19 -3.74 13.96 2 105.1 0.2 0.0

6 111.45 6.52 42.55 6 100.97 -3.96 15.69 12 103.0 -1.9 3.7

7 109.20 4.28 18.28 7 100.85 -4.08 16.63 06.1 102.8 -2.1 4.5

8 108.63 3.70 13.73 8 101.14 -3.79 14.37 2 102.8 -2.1 4.5

9 107.97 3.05 9.29 9 101.00 -3.93 15.45 12 102.3 -2.7 7.1

10 107.47 2.55 6.49 10 101.00 -3.92 15.39 07.1 102.1 -2.8 7.7

11 106.61 1.68 2.84 11 101.15 -3.78 14.30 2 102.3 -2.7 7.1

05.3 105.12 0.19 0.04 08.3 100.97 -3.95 15.62 12 100.9 -4.1 16.6

4 105.12 0.19 0.04 4 101.11 -3.81 14.54 08.1 100.9 -4.1 16.5

5 105.05 0.12 0.01 5 101.20 -3.73 13.91 2 100.9 -4.0 16.0

6 105.13 0.21 0.04 6 101.24 -3.69 13.59 12 100.0 -4.9 24.3

7 104.92 -0.01 0.00 7 101.29 -3.64 13.25 09.1 100.0 -4.9 24.1

8 104.79 -0.14 0.02 8 101.33 -3.60 12.95 2 100.1 -4.9 23.6

9 104.74 -0.19 0.03 9 100.61 -4.32 18.66 평균 105.2() 　 　

10 104.71 -0.22 0.05 10 100.36 -4.57 20.89 합계 　 　 892.8

11 103.07 -1.85 3.43 11 100.19 -4.74 22.47 분산 　 　 52.52

06.3 102.81 -2.11 4.47 09.3 100.12 -4.80 23.07 표준편차 　 　 7.25

4 102.21 -2.72 7.39 평균 104.93() 　 　 변동계수 　 　 6.89

5 102.02 -2.91 8.46 합계 　 　 1783.51 　 　 　 　

6 101.81 -3.11 9.69 분산 　 　 36.40 　 　 　 　

7 101.82 -3.10 9.63 표준편차 　 　 6.04 　 　 　 　

8 101.34 -3.59 12.89 변동계수 　 　 5.76 　 　 　 　

자료: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2)임대가격의 변동 분석

신구간이 비신구간에 비해 집세가 더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통계

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중 임대료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대상 기

간은 199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31개월(19년3개월)치였다.주택매매가

격과 동일하게 신구간을 12월부터 2월까지,비신구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그 결과 신구간의 표준편차는 184.2인데 비해 비 신구

간은 134.8로 신구간이 비 신구간에 비해 임대료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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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변동계수로 환산하면,신구간에는 15.1%,비신구간에는 12.8%로 나타

나,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집세의 변동 폭이 2.3%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구간 이사 때 집세 조정이 더 명확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표3-11>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임대가격 변동 비교

비신구간(3월-11월) 신구간(12-2월)

분석기간 1990.3-2009.3(172개월) 1990.1-2009.2(59개월)

집세지수 하한값과 상한값

(기준2005=100)
58.718-100.4 51.201-100.9

지수평균 90.8 89.6

편차평방(
  



) 23052.8 10685.2

분산 
   134.8 184.2

표준편차   134.8 184.2

변동계수


 12.8% 15.1%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1995년 1월 보고한 “제주지역의 물가변동 요인과 정책

적 시사점”을 보면,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

요 특징은 1/4분기 중에는 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선도하여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특히 집세가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신구간 이사풍습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노력으로 집세 안

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4년간 집세요금 상승률의 연간평균은 제주

가 10.2%로 전국이 6.1%보다 높았다.특히 신구간이 들어있는 1/4분기 집세요

금 상승률은 제주가 9.1%로 전국이 1.3%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구간 시기에 주택가격과 집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폭

이 높다.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은 비신구간에 비하여 일정기간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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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임대료)변동의 폭이 커서 이 시기가 가격이나 임대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선행연구자들이 이용한 언론상의 내용과 연구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수반되므로 신구간

은 사회적인 영향뿐 만아니라 경제적인 영향133)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33)신구간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산업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하다고 본다.예를 들

어이사업,전자업,인테리어업,가구업,금융업,부동산중개업등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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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신구간’이사풍속의 주거문화 규범성

1.면접조사 대상과 방법

먼저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고 있을까?다음은

이것을 주거문화의 융합성,규범성으로 간주하고,전문가들과 면접조사 하여

정리한 것이다.한 가지 주제에 대부분 공통된 견해를 표명하였지만,전혀 다

른 견해도 있었다.여기서는 다수 견해를 존중하는 쪽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표4-1>이며,조사기간은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이었으며,한 사람당 1∼2시간을 면접하여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채

록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표4-1>전문가 면접 대상자

번호 성명 직업 전공분야 출생지 연령

1 현화진 교육계 원로 향토사학자 제주도 83

2 현용준 제주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무속학 연구자 제주도 81

3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장 제주민속박물관설립자,민속연구가 제주도 73

4 오문복 한학자 유학연구자 제주도 71

5 강문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제주의 역사 문화 등 연구자 제주도 56

6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신구간’연구자 제주도 51

2.이사풍속의 융합성․규범성 형성

신구간을 풍속과 습속으로 정의하고,신구간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을 주거

문화의 관점에서 이론과 양태 등을 3장까지 고찰하였다.제주도 사람들은 확

실히 신구간이라는 풍속에 의존하여 과거의 전통적 의미와는 다르지만,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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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수가 신구간 시기에 이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장부터는 제주도의 신구간 주거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전문가집단의 의

견과 훠샤오핑 등의 주거문화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훠샤오핑 등의 이론을 연구모형에 적용하기에 앞서,신구간의 본래적 의미

와 현대적 의미를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발췌하여 신구간이 융합성 및 규범성

이 있는지를 분석한다.즉,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적 측면을 밝힌다.

먼저 훠샤오핑 등(2006)은 주거문화의 특징 중 융합성은 외래문화가 유입되면

전통고유문화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형식이 생긴다고 보았다.신구간은 천기대

요의 외래문화와 제주특유의 자연환경 그리고 제주도민의 가치관,의식 등과 융

합하여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현용준(2007)은 이것을 중국 한족

문화가 유입되어 풍속으로 정착된 것으로 해석한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134)

또한 진성기(2005)도 제주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된 해양도서적 전통 고

유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일찍이 한반도 문화가 도민의 생활감정에 습합되고 동

화되어 전통문화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135)이같은 점으로

보면 신구간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

리가 없다.다음으로신구간 규범이 어떻게형성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원래 규범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본보기나 법식이다.규범은 일정한 구

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

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때,제주도 사람들은 신

구간을 습속된 이사행위의 통로가 열리는 규범으로 생각할 것이다.

규범의식은 독일의 철학자인 빈델반트(W.Windelband)의 용어다.경험적․

상대적인 가치 판단의 의식이 아니라,보편적․절대적인 가치를 가치로서 타

당하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136)

134)현용준,앞의책,161∼163쪽.

135)진성기(2005),무속학,제주민속연구소,25∼26쪽.

136)김민수․고영근․임흥빈․이승재(1992),국어대사전,제3판,서울:금성출판사,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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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하나의 규범으로 인지한다.신구간 이사행태는 주거

생활 습속으로 지키는 의식적 행동이다.이를 차례로 분석한다.

1)‘신구간’의 정의와 의의

면접에 응한 대부분은 신구간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의 8일간”이라

정의한다.137)신구간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금기의 일을 일주간에 마친다

는 것은 아주 분주하기 그지없는 일로 보아야 한다.138)전통적 신구간 보다 하

루 정도일정은 심정적으로 신과 타협해얻은 것이라보아도 무방할 듯하다.139)

강문규(2008)는 제주의 무속신앙과 전통문화가 함축된 풍습이며,1만8천신들

이 임무 교체에 맞춰 이사하는 기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이는 새해를 깨끗

137)윤용택의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신구간’이 민간에게는 다양하게 해석된다.1960년대만 해도

‘대한후3일에서입춘전3일,’‘대한후3일부터입춘 전날까지,’‘1월25일부터10일간,’‘입춘

전 10일부터 1주일 정도의 기간’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입춘 전 3일째를 포함하여 8

일간으로 할것인지는 혼란이있었다 한다.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포함시키지않아 1주간

을 잡았고,1990년대 중반 이후는 입춘 전 3일째를 포함시켜 8일간으로 삼고 있다(윤용택,앞

의책,31쪽).

또한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인 경우,‘신구간’은 대한 후 5일째 되는 1월 25

일부터 입춘 전 3일째 되는 2월 1일까지 8일간이다.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체되므로 2

월1일은 ‘신구간’에 들어간다.따라서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8일간이

된다(위의책,31∼32쪽).

1/20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 2 3 2/4(입춘)

뿐만 아니라 세관교승(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과 혹도일을 가려라)은 대한 후 5

일부터입춘전 2일까지로신세관과 구세관이 교승하는때다(먼저 조상의 신주에게길(吉)한 방

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한다.다만 이 기간에 일시를 잘 가리게 되면 산운(山運)에 거리낄

게없고 모든흉살이극복되므로 가택을짓고 장사를지내도 이롭지않음이 없다).한식청명은

모든 신이 상천(上天)하는 날이므로 낡은 묘를 새롭게 고치더라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하

루즉,한식일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청명일에끝마쳐도 된다.비석을 세우고 섬돌을 고치고

무덤을고치거나옮기는것을이날에하였는데,옛날에는택일하지않고모두이시기를이용

하였다(김혁제교주,2000,개정증보천기대요하권,명문당;위의책,29쪽재인용).

138)현용준과면담(2008년8월9일14:15∼15:30).

139)현용준은 “이사,담 고치기,통시고치기 등 많은 일을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벅찼으므로 제주

인들이하루정도는여유를부렸다고볼수있다”고하였다(2008년8월9일면담).

또한 윤용택은 제주인들은 제주를 신들의 고향 또는 신화의 섬 이라고 부른다.따라서 항상

신의 통제를 받다가 신이 부재한 기간을 설정한 지혜는,극히 소수 학자를 제외하고,대단한

발견이라고한다(2008년8월8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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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준비하고 시작 하려는 농경사회를 반영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

명 하였다.140)

<표4-2>‘신구간’의 정의와 의의

응답자 내 용

현화진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의 일주간으로 모든 지상이 신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없는 시기

-이기간에는어떤일을 해도통티가나지않는다는선조유래의민속신앙이있음

-낡은 집 고치기,울타리 내의 큰 나무베기,돗통시나 통시집 고치기,택일 없이

이사하기 좋은 때

윤용택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지상신이 천상에 가고 없는 시기

-금기시하는 일을 해도 되는 시기

진성기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집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것이 좋은 시기

강문규

-대한 후 3일 입춘 전 3일,이사,변소고치기,담장 새로 쌓기 등을 하는 기간.

-제주의 무속신앙과 전통문화 함축한 풍습

-1만 8천 신들이 임무교체시기 맞춰 이사 하는 기간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농경사회가 반영된 것

오문복
-천기대요에 나타난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로 이묘에 탈이 없는 날

-도참설에 따라 시작된 것.변소 수리,외양간 고치기,돗통시 수리하는 기간

현용준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조왕신(부엌신)을 비롯한 모든 신이 천상으로 올라간

시기

-묘소수선 축조,변소수선 축조,부엌수선 축조,외양간수선 축조,이사 하는 기간

2)풍속으로서 생활규범성

신구간은 일찍이 제주인의 생활을 규율했다.역사적 훈련 속에서 믿고 순종

하게 되는 내부 복종의 관행으로,제주에는 금기를 표시하는 속담 ‘금기어’가

있는데,“이는 아무 때나 영은 아니된다”(이사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이사를 잘못하다가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에 큰 액을 당

하게 된다는 속신이다.141)신구간에만 이사하게 된 규범성은 두 가지 측면에

140)강문규,앞의책,124∼128쪽.

141)진성기(2006),제주도학,앞의책,58∼59쪽;진성기(2002),제주도금기어연구사전,제주민속연

구소,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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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근할 수 있다.하나는 ‘인간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다.

우선 ‘인간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현화진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으로

보는데,이것은 규범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42)이때 민속신앙은 제주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의지할 수 있고,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며 친숙한

‘생활종교’로 수용한,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

다.143)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제주인의 심정에는 ‘신앙

인간모형’,‘안전욕구모형’의 인간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44)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다.현용준(2008),윤용택(2008)은 이 기간이 생활을

규범하게 된 원인을 “임대차 회계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집이

부족하던 시기에 임대인이 “이번 ‘신구간’부터 다음 ‘신구간’까지 하자”는 제안

에 “안 된다”고 할 임차인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주택이 부족하

던 50년대 이후 90년대까지에는 임대료가 앙등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임대인에게는 ‘자기이익이 극대화’되는

‘합리적 인간모형’이 작동하고,임차인에게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합리적

인간모형’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었으므로 이 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

고 오문복(2008)은 말한다.이러한 견해는 통계가 뒷받침 한다.1980년대에는

도내에서 약 15,000가구 정도가 이사했으나,1990년대에는 약 20,000가구,그리

고 2000년대 초반에는 약 10,000가구로 감소했다.145)

142)현화진은83세로제주태생이며,‘신구간’경험을많이한분이다.이분은“그엄동설한에솥

단지,요강단지 둘러메고 어린아이 데리고 이사하는 걸 보는 게 안타까웠다”고 술회하였으며,

지금은이런사정이나아졌지만,“의식만은반드시고쳐야한다”고주장하였다(2008년8월8일

10:00-11:00면담).

143)이용범의 글이 이를 잘 설명한다(이용범,2005.2,“민속신앙과 과학,”｢비교민속학｣제28집,비

교민속학회,83∼104쪽).

144)진성기는제주인의이러한태도를“날이갈수록일상생활에서는미신으로만돌려버리던이들

까지도 이신앙에만은 속박 당하는듯하다”고 표현한다(진성기,1997,제주도민속:세시풍속,앞

의책,384쪽).

145)윤용택,앞의책,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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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이사풍속으로서 생활 규범성

응답자 내 용

현화진

-사면이바다인 섬이고 환경은 열악해의지하고 믿을곳이없어나무,바위 등모든

사물에신령이있다고믿어 향,초를피우고기도,소원하는토속민속신앙이있다.

-신구간은 민속신앙에 근거하여,몇 백 년 지속된 선조 유래 풍속으로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 다고 믿는 기간으로 규범성이 강하다.한국에서 제주만

있는 것으로 전통적이며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풍속이나,의식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이다.

윤용택

-20여 년 전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규범은 아직 살아있다.특히 주택임대차 기간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금기,관례를 안 지키면 께름칙하기 때문에 지킨다.

진성기

-주거환경이 달라져 신구간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고층 아파트 건설이 도민의

‘참살이’를 퇴화시키고 있다.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과학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는 전래의 풍속도 변화시켜 소멸시킬 수도 있다.

오문복

-통시방향은철저하게‘진술축미’향이다.네칸집꺼리기,막은방(삼살방)을꺼리는

것은 생활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래 신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그간의 폐해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오히려무더운여름6월절기에는이사등을안한다는생활관행에대칭

된 점이 있을 뿐이다.스스로 알아서 할일이다.

현용준

-중국 한족문화가 유입되어 풍속으로 정착된 것이다.매번 이사 택일이 귀찮으니까

탈 없는 신구간을 정해 준 것이 안도감을 느끼게 되자 고착된 것이다.

-특히,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삼아 주택의 임대차가 편해지게 되어 고정된 것이다.



-71-

3)생활상의 장단점

신구간은 불편하면서도 편리한 점이 있다.즉,양면성이 있다.현화진(2008)

은 “이사시 방위가 안 맞으면 새 집에 못 들어가는 폐해”를 지적했고,“이사

하여 바로 하는 것이 굿”이라 하였으며,“현대에도 남아 있으며 버려야 할 폐

습”이라 지적한다.146)제주사람들은 괜히 ‘풍속’을 어겨 ‘동티’를 불러들일 필

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것이 제주사람들의 민속신앙을 유지시키는 힘이

며 ‘신앙인간모형’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윤용택(2008)은 “분양주택이

동시에 발매될 때 분양이 안 되면 도산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한다.신구간에

만 이사하려는 제주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때에 맞추어

분양할 수밖에 없고,분양이 안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과거에는 심

했고 지금도 다음 신구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147)주택사업자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복잡한 인간’은 이때에 맞추어 모두 집을 사는 것

은 아니다.이러한 현상은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문화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시에 수요가 집중하는 탓에 이사 업체의 과다요금,공공기관 민

원업무의 폭주,주택임대료 앙등,쓰레기 과다발생,과소비 등의 폐단도 많았

으나,“이제는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다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한편 긍정적인 면에서 현용준(2008)은 “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점도

있다”고 한다.오문복(2008)은 “집이 많이 나오므로 오히려 선택의 여유가 있

어 좋다”고 하며,“중고품 재활용도 의의가 있다”고 장점을 말하기도 한다.

146)진성기도 이 점이 제주인에게크게작용했음을 언급하고있다.“‘신구간’이라 할지라도또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이사 갈 곳의 방위만큼은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진성기,1997,제주

도민속:세시풍속,앞의책,385쪽).

147)윤용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1년 내내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수있다”고하였다(2008년8월8일면담).이에대해서는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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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생활상 나타나는 장단점

응답자 내 용

현화진

-신구간 기간에 이사해야 하고,이사할 때는 키,솥,화로,요강의 4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148)만일 이사가는 집이 방위와 맞지 않으면 이 4가지를 친구
집에갖고가서10일정도묵었다가가는등21세기에맞지않는폐습도남아있다.
답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구간은집을새로짓거나이사하면‘성주풀이’굿을하여터주신(지신과가신)에게
자손무사태평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기간으로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다.

윤용택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신구간에 분양이 안 되어 도산하는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쓰레기,등기업무,전화이설,물가인상 등 폐단이 많았으나,이제는
이러한 것은 해결되었다.더불어 일시에 주택 등이 나오므로 선택의 폭이 크다.

진성기
-아파트의 지속적인 건설은 ‘참살이’를 억제하는데 이렇게 나아가면 민족은
살아남을수없다.규범성은있으나생활상서로같이하므로합리적일수도있다.

오문복

- 신구간에 일시 이사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전에 쓰레기나
전화이설로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해소되었다고 본다.이사비용을 좀 더 받는
문제가 있을 것이나,한편으로 많은 집이 나오니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점도 있다.또 재활용품도 생기는 점도 있다.

현용준
-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쓰레기,전화이동 등의 문제도
있었다.지금은 해소되어 문제가 없다.

3.이사풍속의 규범성 의미 해석

1)정신적 가치로서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담긴 무형의 ‘집단의식’이며,하나

의 이사 행태라 보아도 무방하다.이것을 하나의 주거행태로 간주할 때 ‘정신

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신구간을 주거문화로

간주하고 내면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를 결정지어 외형으로 표출되는 근저

에 깔린 정신이다.정신의 의미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주거에 대

한 첫 번째 목적인 사용을 위한 ‘안식처’와 관련된 물음이다.이점에 관해서

의견이 갈리나,다수 의견은 제주사람들의 정신가치로 해석한다.윤용택(2008)

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진성기(2008)는 ‘주거환경의 기본 뿌리’라 하며,

148)설에 따라 여러 가지 있다.진성기는 이를 체,푸는 체(키),솥,단지(요강),화로,사람으로는

대주와부인을들고있다(진성기,1997,제주도민속:세시풍속,앞의책,386쪽).

용어설명 ;ⅰ)체∼이름,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데 쓰는 제구.ⅱ)푸는 체∼이름,

키.만드는재료에따라‘자골푸는체,대푸는체’로나뉨(송상조,앞의책,639,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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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규(2008)는 신구간부터 영등제149)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총론적 신화 축제

이므로 이것을 ‘확대해야 할 정신’으로 본다.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

아도 좋다”고 하였다.다만,오문복(2008)은 6․25전쟁 이후,특히 근래 아파트

가 보급되면서 극성스러워진 일로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였으며,“신구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지만,현

대적 의미의 ‘이사생활문화’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피력했다.

<표4-5>정신적 가치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신구간의 가치는 인정하나 의식은 고쳐야 한다.

윤용택

-이 기간은 1만8천의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찾는다는 ‘탁월한 발상’을
하였다.
-사람은 사회규범,관습,각종규율,이목에 구속당하고 산다.이 기간만큼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다.

진성기

-신구간은 도민 ‘삶의 기둥,’‘마음의 신앙,’‘주거환경의 기본 뿌리’다.
-신구간을 지키는 것은 위생적 생활이고 과학적 행위로 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깃들어 있다.신구간의 행위는 기상학으로 보아도 합당하다.
-제주인은감정이풍부하고마음이아름답다.1만8천의신과함께사는제주인의
삶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신구간의 안녕을 지키는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강문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신화축제의 전야제 성격으로
보아야한다.신구간 후에 이어지는 새봄맞이 입춘굿 놀이에서 영등제 배방선
띄우기 까지는 하나의 연결 고리다.그러므로 이러한 신구간은 ‘새 마음’을
진작시켜주는 출발점 이므로 ‘확대시켜야 할 정신’이다.
-이사할 때 성냥(불),솥,팥(척사),소금(정화)을 가지고 가는 것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화의 원형이다.

오문복

-정신적가치라고까지할것이있느냐?6.25이전에는집세받는풍습이없었다.
집이 남으면 그냥 빌려 주었고 이사도 별로 없었다.세를 받기 시작한 것도
6․25전쟁 후 눌러 앉은 피난민 때문에 생긴 것이고,근래 아파트가 생긴 후
이사가 많아져 도참설에 따라 그 시기가 탈 없는 시기라 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이사가극성을띄게된것은불과15년정도의일이다.다만하나의현대적
의미의 ‘이사생활문화’인 점은 인정한다.

현용준

-17세기 중국의 천기대요가 전래되어 문화로 정착된 것이다.인간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문화다.문화란 물질,기술,‘가치’가 있는데 가치는 종교,예술,
철학에서 찾는다.신구간의 행위는 ‘신앙의 일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따라서
‘정신문화’로 이해해도 좋다.

149)영등제는영등-신을위한제의식이다.영등-신은영등할망으로제주무속에서,음력2월초하루

에 ‘강남천자국’또는 ‘외눈베기섬’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15일에 떠나가는 설화적인 신이다.

이기간에 섬을 돌며,해산물의낡은것은모두먹어버리고 새로운씨앗을 뿌려주고 나간다는

신이다(송상조,앞의책,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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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상 전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을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명제가 있

다.윤용택(2008)은 “이사철로도 유효하며,주거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신구간 풍속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문화유산이 아니

라,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150)대부분 견해는 긍

정적이다.현용준(2008)은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민속신앙으로 정착된 것이라

한다.151)진성기(2008)는 이것을 ‘주거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특히 그는 ‘초가주택’이

보존되어야만 ‘참살이’가 가능하고,‘전통’과 ‘문화가치’가 보존된다고 주장했

다.152)강문규(2008)의 견해도 이와 같다.다만 현화진(2008)은 춥디추운 대한

절기에 이사하는 것 자체를 미풍양속으로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

였다.

150)윤용택,앞의책,174쪽.

151)현용준은 신구세관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나,민속신앙과 결합되어 자연스레 수용된 ‘외래문

화’라는점에주목한다.현용준의이같은견해는민속학에서보는두문화의대등한관계에서

인식되고 자연스레 수용된 것이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민속문화가 외래문화와 만나서

생산적으로변화발전한경우로볼수있다(임재해,2002.8,“민속문화의전통과외래문화의변

증법적만남,”｢실천민속학연구｣제4호,실천민속학회,11∼64쪽참조).

진성기도 “제주문화는오랜 세월을두고 생성된해양도서적 전통고유문화를 기층으로하여

일찍이한반도의 문화와 원(元)이 점거하였던 영향이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에습합되고 동화되

어 하나의 전통문화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한다(진성기,2005,무속학,앞

의책,25∼26쪽).

152)진성기는 아파트 문화는 제주 초가집에서 가능한 신화와 전설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적하며

초가주택은문화의근원이라지적하였다(2008년8월8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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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조상 전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대한에 이사하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보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윤용택
-지금의 의미로 볼 때 악습은 아니며,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고 있다.
이사철로서 유효하며,주거문화로 보아도 좋다.

진성기

-신구간은 ‘민속의 뿌리’로 보존해야 한다.조상대대로 기후,토양,역사를 통해
검증된 것이며 과학적 생활상 이로운 것이다.

-아파트 같은 새 주거 문물 유입은 일시 유행일 수 있으며 사상누각이다.조상
전래 제주가옥은 검증된 것이고 ‘참살이’기초다.양자가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나,‘참살이’를 위해서는 전통가옥을 보존해야 하며,전통사고를 중시하는
것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구간은 제주도민의 ‘마음의 기둥,’‘제주의 기둥’이다.제주도가 배라면
한라산은 돛대다.이 제주호는 ‘신구간’을 토대로 힘찬 노젓기를 해왔으며,
신구간은 생활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제주 초가’는 보물이다.이 속에 정감스러운 이야기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이야기 뿌리가 있다.‘정지,’‘쳇방,’‘마루,’‘고팡,’‘굴묵,’‘통시’등 초가집에는
조상삶이들어있고삶을꽃피우는곳이다.이러한것이없어지고있어신화와
전설이 사라지고 ‘수천수백의 아름다운 생활’이 없어지고 있어 심각하다.
이야기,속담,노래의 민속에는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주택구조와민속의삶은문화유산인데,점차사라져가는것이한스러울
뿐이다.삶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초가’에는 ‘높은 뜻’이 들어 있다.

강문규

-신구간은따로독립해있는게아니라,입춘굿(제),영등굿(제)등과고리를연결
할 수 있는 신화축제의 서막이다.신구간 후 신들이 하강하여 각 위치에
좌정하게 되며,이 신들을 위한 굿(축제)이 시작된다.

-입춘제가 신화축제의 총론이라면 마을제,당제,해신제 마지막 영등제는
각론이다.

현용준
-무형의문화유산으로인정해도좋다.외래문화가‘민속신앙’으로변화된것이다.
-중국의 문화가 유입되고 그것이 제주 토착신앙 등과 결합되어 정착된 것이다.

3)계승․발전 가치로서 의미

신구간을 문화로 본다면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

능 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전통풍속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

특한 문화이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다.이것은 민속신앙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보고,가치가 있는 것,혹은 차원이 있는 문화로 발

전시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여기에는 ‘합리적 인간모형’의 제주 ‘오피

니언 리더’집단의 자긍심이 작용하는 것 같다.제주사람들은 ‘무속’,‘굿’등을

복원시켜 문화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며,관(官)에서 지원

하고 있다.더 적극적인 견해는 민속놀이나 축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강문

규(2008)는 신구간은 단지 이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여타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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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버릴 것이 아니라 발굴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

명하며 신화와 전설이 깃든 경제자산이라 한다.153)이러한 사고는 긍정적 사

고라 할 수 있다.윤용택(2008)도 이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 의식과 환경

의 보존을 위해 ‘아나바다’운동 또는 축제화로 물질과 정신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현용준(2008)은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 하면서,양속인지 폐습인지 판단

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표4-7>계승․발전 가치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전통풍속,민족신앙은 보존가치는 있다고 본다.
-신구간 민속놀이 행사 :이사흉내내기,거목 자르기 등

윤용택

-주택 등의 보수,이사 등도 이때 해도 좋다.가구 등 중고품 교환시기로 발전되어도
좋을 것이다.동시에 이사 하므로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다.
-지금은 신구간이 각종 상품의 세일기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경제도 큰 문제가 없다.
-‘난장판’을 열어 스트레스를 푸는 행사도 열 수 있을 것이다.새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강문규

-신구간은 이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신구간은 축제의 서막이다.입춘제,
마을포제,당제,영등제를 여는 서막 또는 전야제 성격이 있다.신구간은 여타
전통문화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400여개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제주는 신화와 전설의 섬이다.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는 경제가치가 있다.

현용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다.양속인지 폐습인지는 알수 없다.민속의 변화는 스스로
되는 것이다.잡곡의 자급자족 농업이 산업화,트랙터 농업으로 소와 말을 키우지
않아도 되게 하였듯이,도민이 편하게 아파트에서 살고,소득이 높아져 자기 집을
소유하고 이사가 줄어들게 되면,자연히 소멸되지 않겠는가?

153)경제성장이일정수준에이르면삶의양식은양적풍요에서질적수준으로옮겨가며,인류발전단

계상 현재의 정보사회는 앞으로 ‘신화와 꿈이 사회’로 나가며,시장은 신화와꿈,그리고 이야기

(story)를중심으로형성된다(임재해,2004.8,“문화자산으로서민속문화유산의경제적가치재인

식,”｢비교민속학｣제27집,비교민속학회,20,53쪽).이에더하여강문규의혜안은탁월하다고평

가할수있다.그는이미제주의민속신앙이나풍속에많은신화와전설이숨쉬고있으며,이것이

경제자산이라는 것을 갈파하고 있었다.안데르센이 태어난 덴마크가 조국이라는 롤프 옌센(Rolf

Jensen)은그의저서｢TheDreamSociety｣에서21세기에서가장중요한원재료의하나는이야기,

신화,전설이며,이것은현대사회의합리적세계관의영향을가장적게받은저개발국가의사람들

속에있다고하였다.그들은아프리카,인도극지방,남아메리카의우림,태평양의작은섬에산다

고하며,그들의신화는화톳불(bonfire)주위에서이야기되면서여러세대에걸쳐전해내려왔다

고 지적한다.그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화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때라 충고한다(RolfJensen,

TheDreamSociety,서정환 옮김,2008.3,드림소사이어티,재판 4쇄,서울:리드리드출판,60쪽).

이런 점에서 보면,“제주초가에는 이야기,속담,노래뿐 아니라 ‘신화와전설’이 깃들어 있다”는

진성기의지적을소홀히해선안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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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구간’이사풍속의 규범적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이 뜻하는 규범적 의미는 ‘새 출발의 준비 시기’라는 견해가

있다.윤용택(2008)은 신구간은 ‘이사철’의 의미가 있지만,새 봄맞이 준비기간

으로 새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나간 질서(cosmos)와 다가오는 질서 사이

를 조율 하는 시기 즉,혼돈(chaos)시기라 해석한다.강문규(2008)도 같은 견

해다.그도 ‘정리정돈’하는 시기로 본다.이것은 이 기간이 절기상 한해가 마

무리 되고 새 해가 시작되는 것에 근거를 둔 듯하다.신구간이 농경사회의 유

물이라고 보는 견해와도 같다.입춘일은 음력 설 기간과 가까운데 보통 입춘

전(대한)․후(우수)의 한 절기 내에 들어간다.154)중국도 청대(淸代)에는 구년

제예(舊年除穢)풍습이 있어 새해가 오기 전에 조신(竈神)을 보내고 집 안팎

과 사당을 청소한 후,새해 3일 동안 신위를 모셨다고 하는데,155)우리의 ‘제

석수세’(除夕守歲)풍속과 같다.따라서 절기상 같은 관념으로 해석해도 문제

는 없다.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행동을 규범화 시킨다.또한 진성기(2008)는

신구간을 ‘전통’으로 보고,현용준(2008)은 ‘폐습’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므로,

두 사람의 견해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전통과 습속은 행위규범이 내재화

된 것이다.

한편,오문복(2008)은 신구간이 이사로 변질된 것은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154)음력설이입춘일에속하는해도있고,보통전후의절기내에들어간다.청이건국한1616년은

입춘후13일째다.1620년은입춘일,1630년은입춘후7일째,1640년은 입춘전12일째,1650년

은 입춘 전 3일째,1660년은 입춘 후 7일째,1670년은 입춘 전 13일째,1680년은 입춘 전 4일

째,1690년은 입춘후 6일째,1700년은 입춘 후 15일째다.1710년부터10년단위로 1800년까지

는 입춘 후는 6해가,입춘 전은 4해가 들어간다.마찬가지로 1800년대는 1810년이 입춘일이고,

입춘 후 4해,입춘전이 5해가 들어간다.1900년대는 입춘날이 한해,입춘후가 5해,입춘전이 4

해가들어있다.2000년∼2010년간에는입춘후가6해,입춘전이5해들어간다.

155)상기숙(2003.3),“중국 청대의 세시풍속 고찰,”｢중국소설논총｣제17집,한국중국소설학회,141

∼142쪽.그리고우리도 섣달그믐에는 집 안팎을깨끗이 청소하고 외양간도치우고 거름도퍼

내설맞이를한다.묵은해 잡귀와액은물러가고신성한 가운데새해를 맞으려는 마음의준비

다(이강로,2000,세시풍속과 민속놀이,세종대왕기념사업회,187∼188쪽;윤용택,앞의 책,210

쪽 재인용).이러한 제석수세(除夕守歲)는 중국에서도 행하였는데,이는 도교에서 경신일(庚申

日)에 밤을 새워 지키는 경신수야(庚申守夜)에서 비롯되었다(장정룡,1988,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서울:집문당,228∼230쪽;윤용택,앞의책,210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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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도참의 영향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현화진(2008)도 이 시기의

이사를 폐습으로 보나,이속에는 제주 고유의 ‘수눌음 정신(협동정신)’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신구간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 정권시 한때 이것을 폐습으로 보아 없애려 한 적이 있다.156)또 제주

발전연구원(1997),서경림(1999),김항원(1996,1990)등 연구자들이 제주도민

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은 긍정적 견해보다 부정

적 견해가 많다.157)그러나 김항원(1990)이 “이러한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실

제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의식차원과 행위차원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7)와 제주도(1987)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없어져야 할 폐습(88.8%)이며 풍습으로 적합하지 않다(74%)”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90.1%)거나,“신구간은 좋은 풍습이며 있어

도 무방하다”(80%)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158)고 하였다.

156)이의대표적인 글로는 김영호(1978),“우리고장의 불가사의 ‘신구간’,  ｢지방행정｣vol.27No.

295,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있다.

157)제주발전연구원(1997.11)조사에서“‘신구간’에만집을고치거나이사가는것이당연하다고 생

각한다”는 의견(25.5%)보다는 “그렇지 않다”(74.5%)는 의견이 많고(21세기 제주,제주인 도민

의식조사,앞의 책,66∼67쪽),서경림(1999)등의 연구에서는‘신구간’은 “요즘 같은 복잡한시

대에맞지않으므로없애야한다”(54.2%)는의견이“관습이므로그대로두어야한다”(45.8%)는

의견보다많다(서경림외,1999,제주도민의법의식,앞의책,117∼118쪽).김항원(1990)의연구

에 따르면 “‘신구간’에만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는 적고

(27.6%),부정적 견해(57.3%)는 많다.“확실히 그때 이사 하겠다”는 견해(14.8%)는 적다.그러

나 김항원은 이같이 “긍정적 의식은 매우 낮으나 대부분 주민들이 주로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으로보아의식차원과행위차원간에는큰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는견해를밝히고있

다(김항원,앞의논문,95쪽).

158)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8),제주도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보고서(윤용택,앞의 책,107쪽

재인용);제주도(1987),‘신구간’설문조사’(제주신문,1987.1.21자;윤용택,앞의 책,113∼

114쪽 재인용).



-79-

<표4-8>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적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고유문화이며 풍속이고,여기에는 ‘수눌음 정신’이 깃들어 있다.즉,
품앗이(협동작업)를 말하는데,농경사회의 전통이 계승된 것이다.이것은 절약,

검소 정신과도 연결된다.

윤용택

-새봄맞이 준비기간,새로운 삶의 주기를 준비하는 기간.
-묵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 삶의 질서가 시작되는 시기.

-chaos(혼돈)가 cosmos(질서)를 찾는 기간.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신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성기
-신구간은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제주도민에게 중요한 ‘전통’이며,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참살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강문규

-‘정리정돈,’‘어지러운 것 치우기,’등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농경사회든 현대 산업사회이든 새해 맞기를 준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조상의 지혜이며 폐습이 아니며,적극 권장해야 할 전통적 미풍양속이자

덕목이다.
-민속,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문복

-제주도의 신구간에 이사등을 하는 것은 천기대요를 모방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다만 제주의 한여름은 6월 절기로 농사일이 바쁘다보니 틈이 없고 더구나
이사를 삼가는 생활관례에 비추어 대칭 절기인 한 겨울에 일부 점꾼들이 만든

것이라 본다.예부터 이사에 관한 것은 6월에 이사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엄밀한 의미로는 천기대요의 신구세관교승조문과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와는 사실 별개 문제다.

-근래 신구간이 이사철이라면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이면에
도참(圖讖)등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이사철이라면 그대로 수용하면

되며,별 의미가 없다.

현용준

-도시주택난이심화되면서이사기간으로변질된것이다.하지만,일평균기온이
5도이하의 추운기간에 이사하고 집을 고치는 것은 비위생적 환경에서탈이없는

기간으로 과학적인 것이다.
-1970년대 7대 폐습으로 규정하고 버릴 것을 강요했으나,다시 부활된 것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다.‘폐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제주사람들이 태도의 내면에는 ‘복합적 인간’,‘합리적 인간’,혹은

‘신앙인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신구간은 ‘이사기간’으로서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나,이것은 단

지 ‘이사’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며,여타 풍속과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

유문화’의 민속신앙이 정화된 하나의 ‘정신문화’이고 ‘전통’이며 제주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규율하고 지배하는 ‘그 무엇’이며,오랫동안 규범화된 것이다.이

때문에,절기의 순환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차원을 높여 생활에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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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문화의 긍지를 드러내도록 대처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이면에는 신구간의 주체로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제주사

람들의 주관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갈파할 수 있다.

윤복자(2000)는 물리적 환경이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

할 수 없으나,문화적 환경 요인에 기초한 주거형태가 현대주거의 대세라고

주장한다.159)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독특한 이사풍속을 규범화 하였다.주거

의 형태가 전통적 제주초가에서 현대적 아파트로 바뀌었지만,현대의 제주도

사람들은 사용과 소유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다.따

라서 주거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라는 물적인 소유와 더불어 주거안정이라는

심리적인 만족을 기대하며 이사의 규범을 지키고 있다.그러므로 신구간 이사

풍속은 제주도에서 주거생활의 한 측면을 규율하는 인문적 환경으로서 주거

문화의 한 부분이다.

4.소결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하는데 사회적 관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신구간

은 제주도민의 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오랜 동안 형성된 습속으로 생

활을 규범해온 민속신앙이며 풍속이다.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구간의 의미가

변용되어 나타난 것을 파악하였다.

제주도의 민속 연구자 등을 면접 조사하여 신구간이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도 발견했다.신구간이 제주사람들의 정신이 깃든 문화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나아가 이것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고로

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또한 신구간을 카오스로 해석하

여 ‘새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정리정돈’의 의미로 주거생활,전통문화차

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의미로 재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었다.그러나

159)윤복자외(2000),세계의주거생활,서울:신광,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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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주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적어도 의식 있는

전문가들의 사고와 판단이므로 크게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이것이 무속,민속신앙,폐습,부활,전통,풍속,습

속,문화라는 다양한 해석과 시간의 ‘검증’을 필요로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

다.현용준(2008)은 문화란 물질,기술,가치 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인간

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문화라고 본다면,가치는 종교,예술,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신구간의 의미는 이중에서도 종교적인 가치 즉,‘신앙의 일종’이

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160)이러한 가치체계를 한 차원 높인다면,신

구간은 계승,발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종교적인 가치란 기존의 기성종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제주인들이

전승하는 토속신앙을 의미한다.제주인들은 주거공간 어디에도 어느 시간에도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관념되고 있다.평상시에 하는 이사는 신에 대한 불경

으로 여겼다.그러므로 무속신앙은 제주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의 근간을 이루

었고,전통적으로 제주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다.토속신앙은 제주도를 상징

하는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관념되어 있다.161)그러나 현용준이 주장하는 신구

간을 토속신앙적인 종교로 규정하여,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

하는 것은,자칫 소수의 종교나 기성종교를 폄하하는 자기중심 문화로 오해받

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문화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과거와

달리 현대에도 토속신앙이 종교적 가치성을 갖는 문화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까?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개념의 혼란성은 논외로 하겠다.다만

신구간이 토속신앙적 가치는 제주도라는 지역에서는 시․공간상의 문화로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신구간 풍속도 본래의 전통적 의미는 약화하고 있지만,신구간이 ‘이사풍속’

으로 변용,정착되어 제주사회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또

160)2008년8월9일면담.

161)대표적인‘탐라국입춘굿놀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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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세시풍속이 사회.경제.문화 등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신구간’〓

‘이사철’의 풍속은 서서히 쇠퇴할 것 이라는 견해,또는 이사철과 더불어 새로

운 풍속으로 변형․발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이 현대적 의미의 이사시기로 변화된 현상

즉,신구간 이사풍속은 사회습속․규범성의 요인변수가 됨을 발견하였다.더불

어 이와 같은 신구간 이사풍속은 부동산의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

으며,신구간의 규범성이 주거문화의 원초적 기초임이 또한 밝혀졌다.제주도

의 신구간 풍속은 유래가 불확실 하지만,제주인들의 내면에 깔린 토속신앙과

세관교승의 정신세계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이러한 규율된 시․공의 행위가

오히려 신의 지배를 잠시나마 벗어나 인간자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이

러한 아이러니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관념된 규범성을 갖게

된 것은 제주의 특성이다.신구간의 규범성은 제주사람들의 관행화된 습속이

므로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제주도의 문화는 의식주,

통과의례,생활용품,전통문화 등 다양하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그중의

하나가 일상의 주거생활을 틀 짓는 시간과 공간이다.신구간은 제주도의 자연

적,인문적 특성으로 육지부와 다른 시․공간상의 이사 패턴이다.현대의 정보

화 사회를 세속의 시․공간이라 한다면,신구간은 신성한 토속신앙의 전통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전통적 시간이 세속의 시간을 지배하고

주거문화로 규범성을 띄고 있다.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은 이사의 사회․관

습적 요인이며,주거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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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신구간’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전승성

앞장에서 전문가집단이 신구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의 융합성․규범성으로

정의하고,이사풍속을 주거문화의 융합성․규범성을 갖춘 것으로 의식하고 있

는가에 대해 기술 하였다.

본장에서는 신구간에 일어나는 제주도 사람들의 이사풍속을 분석하여 주거

문화 요소로서 풍토성․전승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여기서 말하는 풍토성은 훠샤오핑 등(2006)이 말한 대로 신구간 ‘이사풍속’

과 “자연환경은 그 특징이 공명하여 주거문화를 지역적으로 특성을 띄게 한

다”는 이론을 차용하며,윤용택(2006b)이 신구간의 연원을 ‘기후환경설’에서

찾은 것을 동조하여 채용한 것이다.또 훠샤오핑 등(206)은 전승성을 “사람은

주거문화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중에 전승된다”고 보았는데,이 이론

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이 양자를 검증한다.

1.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모집단은 제주도 거주민으로 하였다.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하

였다.제주도 전체(추자,우도 등 제주본섬 외 섬 지역은 제외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후 각 시의 읍면동을 다시 구분하고,한라산을 기준으로 동부

(구좌읍․성산읍․표선면),서부(한림읍․한경면․대정읍),남부(옛 서귀포시

전체 동․남원읍․안덕면),북부(옛 제주시 전체 동,조천읍․애월읍)지역으로

구별하여 읍․면․동을 2007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수로 할당하였다,인구비례

및 주택의 유형,성별,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총570명에게 할당하였는데 동부지역 80명,서부지역 85명,남부지역 140명,

북부지역 265명을 추출 하였다.



-84-

더불어 지역간의 격차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동․서부지역의 표본

수를 높이고 옛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낮췄다.이유는 신구간의 이사행태에 대

한 주민들의 실질적 경험과 행위를 묻는 설문이므로,인구구조가 도시지역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동지역을 줄이고 농촌지역을 높인 것이다.162)

표본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지역은 동부,서부보다 남부,북부 쪽이 많았

고,거주형태는 자가가 62.2%이고,전세 13.7%,전통적인 ‘무보증 죽는세’는

2.8%에 불과하였다.보증부 월세가 6.3%로 무보증 월세보다 많았다.종교유형

은 불교신자가 많고,다음이 기독교,천주교 등의 순이었다.주택의 유형은 단

독주택이 52.6%로 많고,다음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순이었다.직업은

3차 산업과 기타 산업의 비중이 높고,1,2차 산업비중이 낮았다.

<표5-1>표본의 통계량

구 분 내 용

성별 남자(54.8%),여자(45.2%)

사는 곳 농촌지역(42.2%),도시지역(57.6%)

사는 지역 동부(13.7%),서부(14.6%),남부(24.6%),북부(47.0%)

거주 형태 자가(62.2%),전세(13.7%),보증부월세(6.3%),무보증월세(2.8%),무상 (2.6%)

종교 불교(42.4%),기독교(15.9%),천주교(7.8%),기타종교(1.9%),무종교 (32.0%)

주택 유형 단독(52.6%),아파트(25.9%),연립(8.9%),다세대(8.9%),기타(3.7%)

연령대
20대(15.2%), 30대(18.5%), 40대(29.4%), 50대(18.5%), 60대(11.1%),
70대 이상(7.2%)

직업
농림어업 등 1차 산업(14.8%),제조 등 2차 산업(4.6%),서비스 등 3차

산업(41.5%),기타(39.1%)

출생지 제주(85.7%),기타(14.3%)

162)제주도는 여러 가지 인문․자연적환경과 1시간 내의 생활권,그리고실질적으로 도시와농촌

구분의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도․농의 구별이나 절대적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의 추출을 지

양하고,행태와 의식조사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한라산을 기준으로 지역 간으로 표본을

할당했다.이러한 이유는 제주도내에서도 제주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생활․언어․관습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문화의 구분에서 한 국가의 문화가 상위문화라 하면,그 국가의

지역문화는 하위문화라 볼 수 있다.이러한 지역의 하위문화는 그 지역에서는 상위문화가 되

고 다시 세분된 지역속의 하위문화가 나타난다.그러나 이러한 상․하위의 계층적 구분은 자

칫소수,비조직화된문화를억압하며,문화의독립성을차단하므로그릇된표현이다.여기서는

임의적으로문화를 구분하기위해 조작적으로차용한 용어이다.그러므로 인구와도․농 등의

비례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비율을 탄력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형식으로 설문지 표본을 임의

적으로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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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신구간 이사관행과 사유,이삿날과 이사시간,이사방위,이

삿짐 품목,민속행위,임대차 종류와 회계연도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총29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이러한 요인이 풍토성과 전승성을 구성하는 변수라

본다.

<표5-2>설문지 구성내용

내용 설 문 문 항

1)

신구간
이사관행
과 사유

1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

2 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답하여 주십시오.)

4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제주사회에서는 이사를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다.

5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안하다.

6
가을이오면미리신구간에이사갈주택을고르고계약했다가,신구간이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 한다.

2)
신구간의
이삿날과

이사시간

7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 등에 물어본다.

8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날과 시간을 가려서 한다.

9 결혼,장례일등 통과의례는 철학관등에 물어보고 한다.

10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등에 물어보고 한다.

3)
이사방위

11 이사할 때명삼살(이사갈주인의띠)․해삼살(이사갈해의띠)방위를보고간다.

12 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

13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14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정도 임시로 살다가 이사한다.

15 네 칸 집은 좋지 않다.

4)

이삿짐
품목

16
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작대기(두엄용),남죽(죽젓광이)등 집안을

쓸어버리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17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

18 이사 갈 때 솥,가스레인지,성냥,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

19 이사 가서 철학관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다.

20 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5)
민속행위

21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콩 등을 섞어 뿌린다.

22 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

23 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한다.

6)
임대차의
종류와

회계 연도

24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

25 임대차는신구간이아닌때계약(입주)하더라도다음신구간까지만계약(거주)을한다.

26 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27 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28 주택을 임대차한다면 거래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29 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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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2009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이었으며,설문조사원이

직접 대면조사법으로 조사하였다.총558부가 회수되었으며,이중 유효 표본은

5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본의 오차는 95%유의수준에서 ±4.21%다.163)

측정은 명목,2점 척도로 하였다.수집한 자료는 SPSSWIN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리고 각 변수의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t-test를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밝히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

였으며,유의도 수준은 p<.05으로 하였다.

자료의 정확성과 응답자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6

개의 항목이 모두 크론바하 알파값이 0.5이상 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0.6이상으로 값을 올리기 위해 1)3)6)항목 중 특정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으

나,크게 차이가 나거나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아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5-3>설문항목 및 측정변수

항목 및 문항수 측 정 변 수 측정방법 신뢰도

1)이사관행과

사유(6개)

신구간 이사경험, 신구간 이사당연시, 신구간

이사이유,신구간 이사규범성,신구간 이사 평안성,
신구간 이사절차

2점척도

명목척도
0.537

2)이삿날과
이사시간(4개)

이사택일 철학관 의존여부,이사택일 의존여부,
혼사장례 택일여부,주택 신축수리 철학관 의존여부

2점척도
명목척도

0.845

3)이사방위

(5개)

명삼살 해삼살 방위보기,명삼살 방위무시,해삼살

방위 돌아가기,해삼살 방위 임시거주,네칸집 기피

2점척도

명목척도
0.520

4)이삿짐품목
(5개)

쓸어버리는 물건기피,이사갈 때 청소안하기,솥
성냥 가져가기,가스레인지 먼저 설치하기,집안어른

먼저 들어가기

2점척도
명목척도

0.795

5)민속행위

(3개)

집들이시 팥뿌리기,집들이 향피우기,집들이시

안택고사하기

2점척도

명목척도
0.742

6)임대차종류와
회계연도(6개)

죽는세 살기 경험유무,신구간 계약여부,임대주
신구간계약기준삼기,임차인신구간계약기준 삼기,

희망임대차 거래형태,금전거래 신구간기준

2점척도
명목척도

0.580

163)2007년기준20세이상인구는409,270명이다.이는제주도전체인구559,258명대비7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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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습속으로서 이사풍속의 풍토성․전승성 검증

1)이사관행

제주도민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많으며(69.4%),이러한 경험을 한 도민은,

가을이 오면 미리 이사갈 주택을 고르고 계약했다가,신구간이 되면 잔금을 치

르고 이사하며,이 때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신구간의 이사관행과 의식

① 신구간
이사경험

있음

② 신구간에
이사해야함

④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함

⑤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함　

⑥가을에
계약하고

신구간에 이사함　

그렇다(%) 69.4 25.4 46.9 46.9 60.4

아니다(%) 30.6 74.6 53.1 53.1 39.6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구간에 이사한 경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불

교도가 높다.②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촌거주자,불교

도,60대와 70대,1․2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③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의견은 불교도,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④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

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의견은 불교도,단독주택 거주자,나이가 많을수록 많

았다.⑤ 가을에 계약하고 신구간에 이사하는 관행은 북부와 동부 사람,50대

이상,1차 산업 종사자가 두드러졌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신구간의 이사경험 유무를 물어봤다.그 결과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

(69.4%)이 하지 않은 경험(30.6%)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이러한 현상은 신구

간이 이사철로 규범화 되어있다는 현상을 입증하는 것이다.

ⅱ)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다.그렇지 않다(74.6%)는 견해

가가 그렇다(25.4%)는 견해보다 많다.첫 번째 결과와 상충되는 이런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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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들이 마음(내적인 면)과 행동(외적인 면)에서 이중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1987)와 서울대제주도향우회(1987)가 이미 밝힌 ‘제주

인의 이중 의식구조’와 일치한다.행위로는 지역의 주거문화에 순응하면서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구간 이사풍속은 약화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ⅲ)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제주사회에서는 불편한가를 물었다.그렇다

(46.9%)라는 응답이 아니다(53.1%)라는 응답보다 조금 낮다.과거의 60∼90년

대까지는 주택이 부족했으므로 이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164)하였을 것이며,

사회문제가 되었다.165)지금은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주택수요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므로,이사를 하는데 불편이 적을 것이다.오히려 공급이

많으므로 수요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다.“불편하다”는 응답은 주거환경

이 양호한 지역에서 수요가 많거나 혹은 이삿짐센터 등의 이용불편이 신구간

에 집중되므로 불편하다고 응답할 수 있다.3번 설문(신구간 이사 이유)과 연

계하면,신구간을 벗어나 이사할 경우 주택을 얻는데 불편하다.그러므로 신구

간 이사자체는 불편하지만 주택을 고르기가 쉬우며,동티도 방지 할 수 있다

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모형에 적합하게,신구간에 이사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ⅳ)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개인적으로 마음이 불안한가를 물었다.그렇

다(46.9%)라는 응답이 아니다(53.1%)라는 응답과 별 차이가 없다.이것은 전

술한 바와 같이 종교․주택유형․나이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쪽과 그렇지 않

은 쪽의 견해차로 볼 수 있어,시간이 흐르면 보수 쪽이 감소하여 신구간 이

사철로 쇠퇴할 것으로 추론된다.

164)‘신구간’이란 단어는 제주신보(옛 제주일보,기사제목:신구간 앞두고 방세 껑충,살림위협 받는

세궁민층.1953.1.21자)가처음으로문헌이나신문중에등장함(윤용택,앞의책,79쪽재인용).

165)위의책,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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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가을이 오면 계약을 하고 신구간이 되면 이사를 가는지에 대한 즉,신

구간을 기준으로 이사를 대비하여 준비와 이행을 구별하는 이사절차를 물었

다.그렇다(60.4%)라는 응답이 아니다(39.6%)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아직

도 제주도민들은 전통․습속․풍속적 의미의 신구간을 지키고 있어,풍토성․

전승성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생활에서 주거안정은 주거수준의 지표다(김영진,1980).주택가격이 같

다고 전제할 경우 주택수요자는 주거안정이 확보가 가능한 신구간을 선택할

것이다.물론 신구간과 비신신구간 이사심리의 안정감은 다르다.제주도에서는

전자는 심리적이고 후자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폐습으로 규정되던 60∼

70년대는 주택공급자의 우위시대이므로 주택수요자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그러나 지금은 주택수요자의 우위시대이므로 주택수요자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회․환경 등의 변화다.

2)‘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신구간에 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

으로 하는 관행(53.0%)이며,다음이 ②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28.1%),③ 남

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니까 따라서 한다(18.9%)는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신구간 회계연도에 구속당하므로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이며,이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제주의 토속성․전승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며,제주의

주거문화 단편이라 할 수 있다.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도 28.1%나 되어,다른 지역에

비해 토속신앙166)과 불교도가 많으므로 제주도의 종교특성에 기인한다고 분

석되며,167)또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경험

166)전라남도진도에 가면 초등학교운동장 가운데토속신을모신 사당이있다.제주도와 같이 섬

지역은토속신앙이강하다.그러나신구간풍속은없었다(2008년8월8일,윤용택면담).

167)제주도는 불교도가 33%로전국평균23.1%보다높다.경상도 37%에이어불교도가두 번째로

많은도다(2005년통계청자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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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은 불교도가 다른 종교

도 보다 강했으며,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믿음

이 강했다.이것은 동티가 민속신앙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대체로 보

수층이 이러한 풍속․습속을 전승․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의견도 18.9%로 적지 않아 제

주인은 상당수가 주체의식보다는 이웃과 공명하고 공동체운명을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인류학자,법학자들은 제주도는 권

당(친족)문화가 발달하고 섬지역이라는 지역특성과 인문,자연환경 영향으로

육지부보다 강한 인명사회(人名社會)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인명사

회는 타인과 상호협력관계가 강한 특성이 있다.신구간도 관행과 공동체 규범

으로 인식하며,동질의식과 일체감이 공명하여,토속적이며 문화의 전승에 애

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5>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①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에 하므로

②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③남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

합 계

비율(%)

(N=540)
53.0 28.1 18.9 100.0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신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사람(53.0%)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정리와 준비를 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제주사람들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편리성을 들어 주거생활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받아들여 현대에 와

서 신구간을 이사의 시기로 신구간의 기능을 변용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정리와 준비’를 ‘주택임대차 회계연도의 기준시기’로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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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이사의 풍속’으로 주거문화를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현용준(2008)과 윤용택(2008)도 신구간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

택임대차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하면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28.1%)과 남들이 신구간에 이사

하므로(18.9%)나도 이사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아직도 신구간의 전통

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과 문화는 같이 변화한다고 볼 때,진성기(2008)나 민속학자들이 주장하

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제주사람들은 ‘신구간’〓 ‘이사철’=‘이사,주택임

대차회계정리의 기준시기’의 현대적의미로 규범화 되었다고 본다.전래풍속이

현대주거생활에 전승되는 유기체적 현상이다.따라서 제주사람들은 신구간 규

범성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를 할 경우에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신구

간에 이사하고 주택임대차회계를 정리하는 지역의 독특한 주거문화형성의 규

범성이 토착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신구간’이삿날 택일․택시 여부

이사시에는 택일,택시를 보는 도민이 약 반수 정도이며(46.7%),택일,택시

하는 이들은 대개 이사 뿐 아니라,집수리,혼사 등도 철학관에 의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사시 철학관에 묻는 도민이 3할 정도(34.6%)이고,이사보다는

주택신축이나 수리시(45.4%),또는 혼인이나 장례일 택일(57.4%)에 더 많이

철학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일상사 중 중요한 행사는 철학관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6.0%),김홍철(1995)이 전북에서 조사한 혼사택일,이사택일이 부

정적 견해가 7할 대,긍정적 견해가 3할 대인 것과 비교하면,168)제주도민의

168)김홍철(1995),“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한국종교사연구｣제3집,한국종교사학회,211～

212쪽;김만태(2007),“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민속학연구｣제20호,국립민속박

물관,10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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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철학관 의존도는 육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169)

오문복(2008),장장식(2008)은 제주도민은 신구간에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고 하였는데,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170)

택일․택시가 전래풍습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신구간은 신이 부재하므로 택일․택시는 필요치 않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이삿날을 보고 간다.신구간이라도 좋은날을 선택하여

이사하는 것 같다.

<표5-6>신구간 이삿날 택일 행태

① 신구간
이사택일․택시는

철학관에서 물음

② 신구간이사는
택일․택시를

가린다

③ 주택신축,
수리시에도

철학관에 묻는다

④ 혼인,장례일도
철학관에

물어본다

평균

그렇다(%) 34.6 46.7 45.4 57.4 46.0

아니다(%) 65.4 53.3 54.6 42.6 54.0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신구간에 이사할 때는 철학관에서 택일,택

시한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연령이 60,70,30,40대,1차 산업 종

사자가 높다.② 신구간에 철학관에 가지 않아도 택일,택시한다는 의견은,불

교도,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③ 주택 신축이나

수리시에도 철학관에 묻는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단독주택 거주

자,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④ 혼인,장례일에도 철학관에서 묻는다는 의견

은 자가나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불교도와 기타 종교도,단독주택 거주자,

169)이러한 결과를 제주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종교와도 무관치 않아 보

인다.전라도는불교도가전국에서가장적고기독교는가장많다.개신교와천주교를합한비

율이서울37%,경기35%,강원25%,충청28%,전라34%,경상17%,제주17%로전라도는

서울에이어기독교도가 많다.특히 개신교는 23%로서울과 더불어전국에서가장비율이 높

다(2005년통계청자료).

170)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앞의논문,287쪽;장장식(2008),앞의논문,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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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70대,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신구간 이사 때 택일․택시를 철학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35%정도 된다.

현대의 문명생활로 볼 때 상당히 높다.신구간 이사풍속이 무속성이 있는 것

과 무관치 않다.신구간 이사때 택일․택시를 가리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꼭

철학관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또 신축이나 수리시에도 택일․택시하며,

더욱이 길흉대사인 혼인․장례일에는 철학관에 의지하는 사람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문복(2008),장장식(2008)등 일부 한학자와 민속학자들은 도민들이 신구

간에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고 하였는데,이러한 견해를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171)

ⅱ)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 날과 시간을 가려서 가는지를 물었다.그렇

다(46.7%)라는 응답과 아니다(53.3%)라는 응답이 비슷하다.신구간은 신이 부

재하는 기간이나,후술하는 김홍철의 연구와 비교하면,제주에는 좋은 날과 시

간을 가려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ⅲ)결혼,장례일 등 통과의례는 철학관 등에 물어보는지의 여부를 물었다.그

렇다(57.4%)라는 응답이 아니다(42.6%)라는 응답보다 많았다.동양에서 혼인이나

장사는 인륜지대사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택일․택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안전을추구하려는인간의 욕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한다.

김만태(2007)는 역사적 산물로서 달력은 하위문화(subculture)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택일문화도 그 중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중요한 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시대에 따라

중대한 행사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혼인․출산․이사․

개업․장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그 피흉

171)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위의논문,290쪽;장장식,위의논문,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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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길(避凶諏吉)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좋은 날을 고르고 나쁜

날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으며,172)이러한 전래 풍습이 전승되고 있기 때문

이라 볼 수 있다.다만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 뿐이라 할 수있으며,이것이 제주의 토속이라 할 수있다.

김홍철(1995)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ʻ혼인을 할 때 택일을 해야 하느냐ʼ의 물음에 부정

적인 응답이 68.3%긍정적인 응답이 22.2%였고,̒이사할 때 택일을 해야 하느

냐ʼ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70.8% 그렇다가 20.7%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

가 많았는데,이와 크게 대조적이다.173)

제주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이것은 종교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

다.전라도는 불교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기독교는 가장 많다.

ⅳ)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에 물어서 택일을 하는가

를 물었을 때 그렇다(45.4%)라는 응답보다는 아니다(54.6%)라는 응답이 조금

많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때문에 좋은 날을 선택하여 중요

행사를 치르면 생기복덕(生氣福德)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174)

제주도민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좋은

날을 택일하거나 철학관에 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또 종교 등 개인적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수리를 할 때 굳

이 철학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반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2)김만태,앞의논문,7～10쪽.

173)김홍철,앞의논문,211～212쪽;김만태,위의논문,10쪽재인용.

174)김만태,앞의논문,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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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위

제주도민은 이사할 때 명삼살175)(가주의 12간지),해삼살(이사할 해의 간지)

의 방위를 보는 사람이 4할을 넘고(42.6%),방위를 보는 사람은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며,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

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임시로 살다가 이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또 네 칸 집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은 막은 방(삼살방)을 꺼리는데 이것이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오문

복(2008)의 견해나,176)이사 가는 집이 방위와 맞지 않으면 친구 집에 가서

10일 정도 묵어가는 폐습이 21세기에도 남아 있다는 현화진(2008)의 지적177)

과 일치한다.장장식(2008)은 이사가야 할 곳이 먼 곳일 경우 명삼살이는 일

반적으로 무시되기 쉽다178)고 하나,진성기(1969)는 돌아가는 방법도 명삼살

방위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고,179)이 조사에서도 무시한다는 사람은 37.6%인

반면,무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2.4%나 되어,제주도민은 명삼살 방위는 아

직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삼살 방위는 연삼살 방위 이므로 그

해만 피하면 되지만,명삼살 방위는 대주의 간지 방위이므로 평생 따라 다니

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

며,토속성이 짙은 제주인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즉,제주도민들은 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가족이 동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심리안정을 위해서 명삼살 방

175)장장식,앞의 논문,308쪽.명삼살은 명살(命煞)이로서 종신(終身)막혀있는 방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명삼서’라 한다.또 ‘연삼살이’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저촉되는 일명

연살(年煞)인데,당해연도만지나면막혔던방위가트이는것이기때문에일시적인금기에해

당한다.흔히‘명삼살이’에걸려있는방위에는울타리속에서도못짓는다고하지만이사가야

할곳이먼곳일경우‘명삼살이’는예사로무시되기도한다.명삼살이는각출생자의출생연도

[띠]에 해당하는 방향이 각각 다르다.대체로 세 띠가 상합(相合)하므로 크게 4범주로 분류된

다.인오술(寅午戌)출생자:북쪽으로해자축(亥子丑)방향,해묘미(亥卯未)출생자:서쪽으로

신유술(申酉戌)방향,사유축(巳酉丑)출생자 :동쪽으로 인묘진(寅卯辰)방향,신자진(申子辰)

출생자:남쪽으로사오미(巳午未)방향

176)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앞의논문,288쪽.

177)위의논문,289쪽.

178)장장식(2008),앞의논문,308쪽.

179)진성기,제주도민속:세시풍속,앞의책,384∼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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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다수가 지키고 있다고 하겠다.이것도 토속적이며 전승되고 습속된 이사

풍속의 한 부분이다.

<표5-7>신구간 이사행태-방위보기

①이사시 명삼
살,해삼살 방

위를 본다

②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

위는 무시한다

③해삼살 방위면
돌아가는 방법으

로 해결한다

④해삼살방위면
다른곳에서 임시

살다 이사한다

⑤네칸 집은
좋지 않다

그렇다(%) 42.6 37.6 41.7 25.0 15.0

아니다(%) 57.4 62.4 58.3 75.0 85.0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이사할 때 명삼살 방위와 해삼살 방위를 본다

는 의견은 농촌,자가와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불교도,단독주택 거주자,40-70

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② 해삼살 방위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견은 농촌,불교도,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자,40,60,70대,1차 산업 종사자

가 높다.③ 해삼살 방위면 다른 곳에서 임시 살다가 이사한다는 의견은 불교

도,단독과 다세대,40,70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④ 네 칸 집은 좋지 않다

는 의견에는 농촌,불교도와 천주교도,단독주택 거주자,40,60,70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신구간에 이사할 때 명삼살(이사 갈 주인의 띠)․해삼살(이사 갈 해의

띠)방위를 보지 않는 사람이(57.4%)보는 사람(42.6%)보다 약간 많다.

오문복(2008),현화진(2008),진성기(2008),장장식(2008)은 신구간에 이사를

하더라도 방향을 확인해서 손이 있는 나쁜 방향은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으

므로 피하거나 가지 않으며,좋은 방향은 가도 좋다고 한다.180)제주도에 거

180)장장식(2008),앞의논문,307쪽.길일(吉日)과길시(吉時)도중요하지만이에더불어가장주의

해야 할 일은이사 갈곳의 방위(方位)다.방위의 금기가 크게 부담되고이에 대한 준수도 강

하다.이런 점에서 길방(吉方)은 택일된 길일⋅길시보다 더 중요하다.흔히 신구간일지라도

“반드시방위를보고서 이사를가야 한다.”는 말로표현된다.이때의방위란 ‘명삼살이방위’와

‘연(해)삼살이 방위’를 가리킨다.이 방위는 집안사람마다 두루 관련된 것이 아니고,일반적으

로그집의대주(大主)와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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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사람들은 방위를 무시하지는 않으나 너무 의식하지는 않는 편이 약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ⅱ)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37.6%)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62.4%)는 사람이 많았다.여기서 ʻ먼 곳’은 하천 등의 물이나 산을 넘어

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먼 곳을 간다’는 용어를 사용한다.장장식

(2008)은 ‘명삼살이’에 걸려 있는 방위는 울타리 속에서도 집을 못 짓는다고

한다.하지만 이사 가야 할 곳이 먼 곳일 경우 ʻ명삼살이’는 일반적으로 무시

되기 쉽다181)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약 62%나 되어 제주도 사람들은 기왕에

방위를 보고 간다면 집주인의 편안함과 가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

습․습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182)’으로 해결하는 사

람(41.7%)이 그렇지 않은 사람(58.3%)보다 약간 적었다.

현용준(2007)은  백방길흉(百方吉凶) 에 보면 120보(약 100m)만 넘으면 막은

방위로 가도 아무 탈이 없다.수고스럽게 돌아서 갈 필요는 없다183)고 주장하면

서 방위는 120보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주도 사람들은 명삼살

은 주인이 평생 가지 말아야 할 방향 다시 말해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

며,해삼살은 해당하는 연도만 가지 말아야 할 방향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 있

으므로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가 못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풍속도 점차 변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것이다

ⅳ)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사 가는 사람은 적으며(25.0%)그렇지 않은 사람(75.0%)이

181)장장식,위의논문,308쪽.

182)진성기는 돌아서 가는 방법도 명삼살 방위에 걸리면 안 된다고 주장함(제주도민속:세시풍속,

앞의책,384～388쪽);현용준(2007)도해삼살만글서두에쓰고있음(공자왈․맹자왈,앞의책,

163쪽);오문복(2008)은 100보 밖은 방위를 무시함(2008년 8월 9일 면담).정확한 구분이 필요

하다고본다.

183)현용준(2007),위의책,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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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많다.이러한 임시거주는 신도 인간의 정성을 알아줘서 천사(天赦)해준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생활이 도시화,현대화되고,아파트 등의 보

급으로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게 어렵게 된 환경도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

된다.‘해삼살 방위 돌아가기’와 마찬가지로 습속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ⅴ)네 칸 집을 좋아하는 사람(85.0%)은 많고,그렇지 않은 사람(15.0%)이

적었다.옛 부터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사(死)자나 ‘4’를 의미하는

내용은 금기시하였다.따라서 주택을 지으면 4칸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짓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이 습속은 상당히 쇠퇴

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이삿짐 품목

이사갈 때는 묵은 집에서 ① 빗자루와 쓰레받기,작대기(두엄용),남죽(죽젓

광이)등 집안을 쓸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으며(40.0%),②

집은 청소하지 않고 가며(47.8%),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③ 솥,가스레인지,

성냥,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가며(58.7%),④ 집주인이나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가서(34.6%),⑤ 철학관에서 알려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를 먼저 설치

한다(48.1%).

이사할 때 전통적인 관습의 필수이삿짐 가지고 가기와 기피하는 이삿짐 버

리고 가기를 지키는 관습은 46%정도 사람이 지키고 있어,상당수 도민이 이

사는 관습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솥,가스레인지,성냥,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는 의견은 59%정도나

되어,인간생활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고,풍농이나 재산이 불같이 일어나라는

유감주술(類感呪術)적의식184)이 전래습속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184)배도식,앞의논문,4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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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신구간 이사행태 -이삿짐 품목

①빗자루, 쓰레받
기,작대기,남죽을
가지고가지 않는다

②이사시 살던
집은 청소하지
않는다

③솥,가스렌지,
성냥,화로를먼
저 가지고 간다

④이사시택시에
솥과가스레인지
를 먼저 설치한
다

⑤새집에는
가주나 어른
이 먼저 들어
간다

그렇다(%) 40.0 47.8 58.7 48.1 34.6

아니다(%) 60.0 52.2 41.3 51.9 65.4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관습은 하나하나가 독립해 있는 게 아니라,일습으로 묶여 있는 하

나의 습속으로 이해 할 수 있다(pearsoncorrelation,r=0.33～0.65).

<표5-9>신구간 이사 행태 -이사행위 의식구조

빗자루16 안청소17 솥성냥18 가스렌지19 집주인20

빗자루16 1.000

안청소17 0.445** 1.000

솥성냥18 0.416** 0.486** 1.000

가스렌지19 0.333** 0.362** 0.650** 1.000

집주인20 0.399** 0.403** 0.452** 0.420** 1.000

**p<0.01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작대기(두엄

용),남죽(죽젓광이)등 집안을 쓸어 내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을 가지고 가

지 않는다는 의견은 농촌,불교도,단독주택 거주자,30,40,70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②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을 청소하지 않고 간다는 의견은 농촌,동부와 북

부지역,불교도,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자,30,40,70대,1차 산업 종사

자가 높다.

③ 이사 갈 때 솥,가스레인지,성냥,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는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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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무보증월세,무보증 죽는세 거주자,불교도와 기타 종교도,단독주

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30,40,70대,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④ 이사 가서 철학관에서 일러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

다는 의견은 남자,농촌,자가와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불교도와 기타 종

교도,단독과 연립주택 거주자,40,50,70대,1․3차산업 종사자가 높다.

⑤ 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는 의견은 불교

도,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40,60대,1․2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이삿짐 품목 중 금기품목 안 가져가기,복락기원 품목을 가져가 기원하기는

도시보다 농촌사람이,다른 종교보다 불교도가,다른 주택보다 단독주택,다른

산업보다 1차 산업 종사자가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환경

하에 있는 사람이 습속이나 풍속을 더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민속학자들은 이사할

때,길한 시간에 이사하고 먼저 갖고 가는 이사품목의 순서가 있다고 한다.과

연 제주도 사람들은 옛 관행에 따라 이사할 때 그러한가?

ⅰ)이사 갈 때는 집안을 쓸어버리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58.7%)

이 그렇지 않은 사람(41.3%)보다 많았다.집은 복을 불러들이는 곳이 좋다는

제주인들의 사고와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ⅱ)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47.8%)이 하는 사람

(52.2%)과 대등하다.복에 관계된다는 속설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습속이 여전히 제주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이사 갈 때 솥,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58.7%)이 그렇

지 않은 사람(41.3%)보다 높았다.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산과 풍토,복락

을 기원하는 민속행위가 여전히 계승․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이사 후 철학관 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

하는 사람(48.1%)과 그렇지 않은 사람(51.9%)이 대등소이하다.민속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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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는 날도 중요하지만 ʻ솥단지 앉히는 시간’도 중요시 여긴다고 주장한

다.이른바 집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잘 모셔야 가족

이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다는 풍요와 다산의 뜻이 담겨있다.육지부에서는

많이 사라진 이러한 풍속이 제주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이것은 제주의

풍토성․전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제주주거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ⅴ)새집에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가는가는 집(34.0%)

은 그렇지 않은 집(65.4%)보다 적었다.이사를 갈 때 민속학자들은 집의 대주

(大主)는 이사방위․이사품목 등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긴다.집주인이 탈이

없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뜻에서 함께 다루는 듯하다.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점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선택의 변화는 이러한 습속을 쇠퇴

시키고 있다.도시화,아파트 증가,교육기회 증대,육지부 사람의 도래 등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6)민속행위

새집에 들어갈 때는 ① 소금․팥․콩 등을 뿌리는 사람은 비교적 많으나

(51.7%),②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을 피워 제를 지내는 사람(32.2%)이나,③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내는 사람(29.3%)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속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콩팥 뿌리기는 비

율이 높은 순위로 보면,불교도>기타종교>무종교>천주교>기독교 순이었다.초

와 향피우고 제 지내기는 불교도>기타종교>무종교>천주교>기독교 순이었다.

새집에 들면 굿을 하는 것은 불교도>무종교>기타종교>기독교>천주교 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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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팥,콩 등을 뿌린다.

② 새집에 들어가서

이삿밥을 짓고,초와 향을
피우고 제를 지낸다

③ 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낸다.

그렇다(%) 51.7 32.2 29.3

아니다(%) 48.3 67.8 70.7

합계(N=540) 100.0 100.0 100.0

<표5-10>신구간 이사 민속행위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콩 등을 섞

어 뿌린다는 의견은 불교도,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거주자,30,40,70

대,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② 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

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30,40,70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③ 새 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낸다는 의견은 불교도,단독주택 거주자,30,60,70대,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새집에 들어갈 때 소금과 팥 등을 섞어 뿌리는 사람(48.3%)과 그렇지 않

은 사람(51.7%)은대등소이하였다.척사와정화의 기능을 갖는 민속행위이나185)

이런 행동을 무속이나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186)도 각자의 종교 방식으로 유․

무형의행위를 할것으로 추측한다면 풍습이 전승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ⅱ)새집으로 이사하면 이삿밥을 짓고 제를 지내는 사람(32.2%)은 그렇지

않은 사람(67.8%)보다 적었다.이러한 민속행위가 하급 종교적 성향으로 인식

되는 점187),기독교 등 신자가 늘어난 점이 부정적 응답을 높인 이유라 판단

185)2008년8월8일현화진,강문규면담.

186)현대의기성종교인들은무속이나주술적민속행위는하급종교로여기는성향이있다.

187)종교철학적 개념과 다름.이른바 기성종교인불교인,기독교인,천주교인들은방법은 다르지만

유․무형의행위를한다고응답함(2009년3월18일～27일설문조사당시개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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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러한 습속은 앞으로 더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등교육의 확대,기

독교․천주교 신자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ⅲ)새집으로 이사를 한 후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하는 사람

(29.3%)보다 하지 않는 사람(70.7%)이 많았다.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은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이나 토지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188)다만

방법은 다르지만 개인,종교,연령,직업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의식을

한다.189)

7)임대차 종류와 회계기간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2.2%나 되나,셋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비교적 많았

고(67.0%),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① 신구간이 아닌 때 입주하여도 계약은 다

음 신구간까지 하며(55.6%)② 임대인도 신구간을 원하고(55.4%),③ 임차인

도 신구간을 원하고(54.8%)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구간 이사관행이 관념화 되

고,규범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이 거의 일

치하고 있어(pearsoncorrelationr=0.824,p<0.01),신구간 이사가 제주도의 이

사습속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사가 아닌 금전 거래와 같은

관행에서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18.1%),신구간 기간

이 제주도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장식(2008)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육지와 다른 독특한 주택임대방식이 있

다.즉,사글세 1년분을 선불로 내는 방식인데,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ʻ죽

188)이사 후에 많지 않다는 뜻이다.제주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문전제를 비롯하여,입춘제,

마을제,당제,영등제등등토지와형상등자연과공간을관장하는신에대한제의식이강하

다.제주인들은“이사후에고사는안지내도제사와명절때는토지와집안의신들을위해(이

것을민속학자들은문전신을위한제로보고있음)별도의제음식을차리고먼저제를올림으

로써 고사에 갈음한다”.이런 풍속은 집안을 지켜주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고 신들을 위해

제를지낸다고한다(2009년3월20일～25일,설문조사당시개별면담).

189)기독교신자들은교인들이새집에 와서 성경을낭송하고집안이 잘 되기를기도한다고함.불교

신자들도스님을모셔다가불경을외며토신제등을지낸다고함(2009년3월20∼25일설문조

사당시개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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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또는 ʻ죽을 세’라는 말을 쓴다.‘죽는세’는 이번 신구간부터 이듬해 신구

간까지가 임대차 기간이며,만약 신구간이 아닐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

료일은 계약 시점 이후 만 1년이 아니라 다음의 신구간까지 계산한다.이는

육지의 임대방식과 매우 다른 관행이다.이러한 관행을 예기치 못하거나 이해

하지 못한 타지방 이주자에게는 ʻ낯선 제주도의 민속’일 수밖에 없다.190)”라

고 하였다.이러한 이유는 신구간 회계관행이 관습적으로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이사와 임대(차)의 정리기간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습속으로 지켜 전승하고 토착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장식(2008)은 ʻ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

이며,특히 임대차(賃貸借)의 회계연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91)고 지

적하는데,이 견해와 일치한다.

현용준(2007)도 신구간이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신구간을 기준으

로 하는 임대차 회계연도인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192)신구간을 기준으로 하

면 임차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임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임대료를 선불로 회계를 정리하므로 편리하다는

것이다.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구간은 소멸될 가능

성도 있다.그러나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 임대차 방식은 공명하고,편리함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을 향유하려는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지

금도 신구간이라는 풍속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이며,이것을 주장하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90)장장식(2008),앞의논문,320쪽.

191)위의논문,304쪽.

192)현용준(2007),앞의책,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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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1>신구간 이사와 회계 관행

①1년
죽는세나
전세로
살아보았다

②신구간 아닌
때 입주해도
다음 신구간까지
계약한다

③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타인과의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 67.0 55.6 55.4 54.8 18.1

아니다(%) 33.0 44.4 46.6 45.2 81.9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①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무보증부 월세,보증부 월세,무보증 죽는세,보

증부 죽는세 거주자,불교도,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1․3차 산업 거주자

가 높다.② 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해도 다음 신구간까지 계약한다

는 의견은 불교도와 천주교도,40대 이상,단독과 다세대 거주자,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③ 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은 불교

도,기타 종교도,50대 이상,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높다.④ 주택을 임차

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은 동부와 북부,무상,무보증 죽는세,

보증부 죽는세,불교도와 기타 종교도,50대 이상이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67.0%)이 없는 사람(33.0%)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죽는세’거래가

임대차 습속이며 신구간 이사풍속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는세’로 임차한 사람은 대체로 1년 정도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다.193)이와

같은 ‘죽는세’는 일반용 건물의 임대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전세 방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죽는세’습속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3)장장식(2008),앞의논문,320쪽.



-106-

ⅱ)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입주)하더라도 다음 신구간까지만 계

약(거주)하는 사람(55.6%)이 그렇지 않은 사람(44.4%)보다 약간 많았다.신구

간 회계관행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위의 설문과 비교

해 보면,이러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토착성 즉,전

승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주택을 신구간을 기준으로 임대하는 사람(55.4%)과 그렇지 않은 사람

(44.6%)은 대등소이하다.또 임차할 때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54.8%)

과 그렇지 않은 사람(45.2%)도 대등소이 하다.제주도 사람들의 과반수는 신

구간을 이사와 임대(차)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치도 반 정도 되는데,이는 임대주택량의 공급증가와

서민형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월세형 임대방식의 채택과 선호의 영향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임대차에서 기간과 임대료의 지급시기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

정되어 있고 임대차인간에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아직까지 특별한 분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194)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

차기간과 임대료의 지급방식을 습속으로 지키는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풍토성․전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ⅳ)주택을 임대차하는 유형은 ①무보증 1년 죽는세(20.0%),②보증금 1년

죽는세(44.8%),③보증금 월세(6.7%),④사글세(무보증 월세)(4.8%),⑤전세

(23.7%)로 나타났다.

보증금 1년 죽는세(44.8%)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이와 더불어 무보증 1

년 죽는세(20.0%)를 합한다면 64.8%이며,전세(23.7%)까지 포함한다면 88.5%

이다.임대차의 기간과 임대료의 지급방식은 신구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면과 본 설문에서 거래 형태의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신구간을 기준으로 한

194)2007년 12월까지 신구간에 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조사함(조사기간;

2009.2.10∼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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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ⅴ)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하는 사람(18.1%)보다

는 그렇지 않은 사람(81.9%)이 많았다.신구간 습속이 경제생활까지 규율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장장식(2008)은 경남 도서 지대의 사량도(蛇梁島)에도 ʻ신구간’풍속이 있었

다고 한다.집수리․이사 등을 비롯해서 대차금의 반납 청산들도 이때에 몰아

서하는 기간으로 생활민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95)고 밝혔다.이러한

풍속이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제주도가 토속성․전승성이 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간을 기준으로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방식이 지금에도 높

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장장식(2008)은 결국 ʻ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

는 셈이며,특히 임대차(賃貸借)의 회계연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타당하다.196)

윤용택(2008)도 신구간이 풍속으로 정착되고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자연 환경적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제주인들이 ‘세관교

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신에 구속되는 삶을 살던

무속문화라는 문화적 토양이 있었고,신구간 풍속이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실질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197)여기서 실질적 효과란 신구간의 이사풍속 등을 따르므로 주거생활이 안

심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따라서 과거에는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경험적 확

인이었다면,현대는 주택임대차정리․회계의 정산과 정리가 신구간 이사풍속을

전승하는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윤용택의 주장도 타당하다.

195)장장식(2008),앞의논문,306쪽.

196)장장식,위의논문,304쪽.

197)윤용택,앞의책,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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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결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에서 습속화된 토속신앙 성격의 전통관습으로 전

승성이 강한 주거문화의 한 단면이다.이 양속(良俗)을 지키려는 의지는 도시

보다는 농촌이,젊은이 보다는 장노년이,서구종교보다는 전래의 종교가,서비

스산업보다는 농림어업 등 전통산업이,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

주택 거주자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 보다 신구간 관행을 잘 지키고 있으며,산업

면에서는 농어촌에 사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더 관습

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또,지역적으로는 북부와 동부사람들이 남부와 서부

사람들보다 더 관습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음으로,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과 관행을 더

지키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항목에 따라서는 청년이나 노년층보다 장년층이

개방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리고 주택의 유형별로 보면 단독

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관습을 더 잘 지키려는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종교 면에서는 불교도나 기타 종교도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

들과 달리 더 관행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 보면,나이가 많고 농촌에 살며 단독주택에 사는 불교 신자들이 신

구간의 습속을 더 잘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또 특별히 동

부와 북부지역 사람들이 더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사회․문화 등의 면에서,제주도의 중심은 구제주시가 소재한 북부지

역이다.이곳은 도시화율이 높고 1차 산업 종사자가 낮으며,젊은 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고 유동인구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의 신구간 이

사풍속이 타 지역보다 더 지켜지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이사풍속’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토착민이 많이 살고 있고,또 그러한 것이 자손에게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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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습속은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다.제

주지역에서 이사는 신구간의 습속에 따라야하는 주거문화이며,안정․안심․

동티안남을 보장․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장차 신구간의 규범적 풍토성․전승성은 완만

하게 약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이것을 주거문화로 간주한다면,양속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며,그렇다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정신적 가치 또

는 전승적 풍속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부동산학적 입장에서 정리하면 제주사람들이 전통적인 신구간을 현대에 맞

게 변용하여 이사풍속으로 발전시켜 주거문화로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이

사는 직업․소득․교육․환경․가족의 수․투자․행정 등등 수많은 공․사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이사시기를 결정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사회적

공명감과 심리적 편안을 그리고 제주사람이라는 사회적 동질감 등을 공감 할

수 있는,신구간이라는 시기를 내면적 요인으로 선택하여 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방식의 계약기간,주택임대료의

회계정리,1년 임대료선불방식의 선호경향 등이 신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라고 볼 수 있다.법적인 면에서도 다수가 신구간

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므로 주거의 법적안정을 위해서도 신구간시기에 이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외면적인 원인들이 추가됨으로써 신

구간은 제주도에서는 이사시기선택의 요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현대의 제주사람들은 원래 ‘정리와 준비’의 의미가 있는 신구간

이라는 전통풍속을 받아들여,이사의 시기를 결정짓는 인간행태의 외․내면적

원인변수임을 제주도민들의 이사관행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따라서 신구간은

독특한 이사행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제주지역이 타 지역과 다른 주거문

화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더불어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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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주택의 분양과 입주시기,가격과 임대료,주택의 수요와 공급시기 등

법적,경제적,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통신,이사업 등 다른 산업에도 영향

을 미치는 요인변수임을 발견하였다.

신구간은 토속성과 전승성의 의미를 기반으로 특정시기에 이사행위를 발생

시키는 주거문화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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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신구간’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시대성

본 장에서는 주거문화 형성 요소로 시대성과 완만성을 검증한다.전장에서

논의한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성,풍토성,전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표본의 선정은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하였다.모집단은 제주도 전체(추자,

우도 등 제주본섬 외 섬 지역은 제외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후 각

시의 읍면동을 다시 구분하고,한라산을 기준으로 동부(구좌읍․성산읍․표선

면),서부(한림읍․한경면․대정읍),남부(옛 서귀포시 전체 동․남원읍․안

덕면),북부(옛 제주시 전체 동,조천읍․애월읍)지역으로 구별한 후 읍․

면․동을 2006년 기준으로,20세 이상 성인의 인구비례 및 주택의 유형,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이렇게 하여 도농,중산간,어촌지역,동

서남북 지역이 고려된 총 620명(동부지역 48명,서부지역 50명,남부지역 124

명,북부지역 398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대상 표본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옛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인 동에 거주하는 사람(68.9%)이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인 농어산촌 지역 사는 사람(31.1%)보다 2배 조금 더 많았다.살고

있는 지역을 한라산 기준으로 동서남북 지역으로 구분하면,서부지역(10.6%)

과 북부지역(60.3%)에 사는 사람이 동부지역(10.3%)이나 남부지역(18.8%)보다

많았다.

제주도 태생(81.9%)이 육지태생(18.1%)보다 많았다.주택점유형태는 소유

(67.0%)가 전세(18.4%)등 보다 많았고,주택유형은 단독주택(47.1%)이 아파

트(28.6%)보다 많았지만,공동주택(49.7%)거주자가 조금 많았다.직업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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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15.1%),숙박관광(11.6%),금융 등 개인서비스업(15.0%)등으로 다양했다.

종교는 불교(35.1%)가 기독교(16.1%),천주교(15.7%)보다 많았다.

구분 내 용

1 도농구분 동지역(68.9),읍면지역(31.1)

2 사는 지역 동부지역(10.3),서부지역(10.6),남부지역(18.8),북부지역(60.3)

3 태어난 곳 제주도(81.9),육지(제주도외 지역)(18.1)

4
주택점유

형태

소유(67.0),전세(18.4),보증부 월세(5.4),사글세(4.5),무상(0.7),

무보증월세(4.0)

5 주택유형 단독주택(47.1),아파트(28.6),연립(9.5),다세대(11.6),기타(3.3)

6 연령대 20대(16.0),30대(21.2),40대 (24.2),50대 (19.4),60대(11.2),70대이상(8.1)

7 성별 남(47.1),여(52.9)

8 직업
농어업(15.1),제조․건설업(4.1),도소매업(8.8),숙박․관광(11.6),

금융등개인서비스업(15.0),공무원교육자(14.0),기타(31.4)

9 종교 불교(35.1),기독교(16.1),천주교(15.7),기타(3.4),종교없음(29.7)

10 학력 중졸이하(21.1),고졸(41.6),대졸이상 (37.3)

<표6-1>표본의 통계량

(단위:%)

 

2.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설문지는 신구간의 의의,생활규범성,정신적 가치,정신문화유산,신구간의

미래,보존가능성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총2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리커

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여기서 시대성․완만성을 설명할 두 변수는 신구

간의 미래와 보존가능성 항목이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조사하였다.설문조사 전

에 학생들을 교육시켰다.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이었으며,학생이 직접 대면조사법으로 조사하였다.먼저 가설문지를 작성하여

2회에 걸쳐 107개(57개,60개)를 직접 조사한 후,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재작성한 후 620부를 배포하였다.이중 600개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가설문지

107개와 합하여 총 707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

에서 ±3.68%다.198)

198)2006년기준20세이상인구는405,579명이다.제주도전체인구558,496명대비7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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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구는 spss12및 Amos7이다.빈도분석,교차분석,상관분석,분산분석,

회귀분석,공분산구조분석 등을 하였으며,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지는 아래<표6-2>와 같다.

<표6-2>설문지 구성내용

내용 설 문 문 항

신구간
의의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 다 (신구간 =이사철).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 다.

3
신구간은 이사,이장,집수리,울타리고치기등모든금기하는일 을하는시
기다.

생활
규범성

4 “집 이사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5 “주택 임대차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6 “주택분양은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7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값이나 전세 (사글세)가 올라서 나쁘다.”

8 집 임대료를 “1년분(죽는세199))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9 “주위 사람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나도 지켜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다.

10 신구간에는 “집 이사로 제주도 전체가 혼란”스럽다.

11 신구간에 “집을 이사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집 고르기와 셋집 얻기가 편하다”.

12 신구간에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하다.

13 신구간에 “주택업자가 분양하면 잘 될 것”이다.

14 “신구간에 이사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정신적
가치

15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이 있다.

16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17
신구간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냥(절약),수눌음(협동),분짓(자립)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
문화

유산

18 신구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이라 생각한다.

19 신구간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풍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구간

미래

21 “차츰 쇠퇴하여 없어 질 것”이다.

22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잘 보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존

가능성

24 신구간은 “도,시,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25 신구간은 “외지인에게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26 신구간은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199)제주도민들은 보통“죽어지는 세”라고말하나,이는 우리어법상 잘 쓰지 않는 수동태 표현이

므로,‘죽는세’로표현하는것이바람직하다.본연구에서는‘죽는세’로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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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의 설정과 분석모형

1)가설의 설정

첫째 가설은 신구간 이사철의 규범성 형성 여부의 판단이다.진성기(2008)와

현화진(2008)은 신구간은 동티가 없으므로 이사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한다.윤

용택(2008)과 강문규(2008)는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이 금기행위를 벗어나

자유롭게 정리와 준비를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현용준(2008)은 신구간은 도시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이사철로 변질된

것이라 해석한다.오문복(2008)은 신구간과 이사는 사실 별개 문제이며,근래

신구간의 이사철은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것이다.그러나 이사철이라면 그대

로 수용하면 되며,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구간의 이사철의 규범 여부를 제주도민들은 어

떻게 의식하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H1:h1):신구간은 근래에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전통적 의미

보다는 단순한 이사철로 규범화되어 있을 것이다.

신구간의 전래풍속은 양속(良俗)으로 인식되고 장점이 있다.신구간 풍속의

의미 설문은 세 가지로 나눴다.우선 전래의 신구간 풍속인 ‘금기해제’(설문 3

번)를 현재 제주도민들이 알고 있는 후술하는 내용들과 다르다는 점,특히 신

구간 풍속은 ‘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신을 배제한 ‘인간의 자유

행동’을 제주인들은 양속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이다.현재의 신구간은 이

사와 관련되고 있다.현용준(2008)은 일평균 기온이 5도이하의 추운기간에 이

사하고 집을 고치는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탈이 없는 기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과학적이며,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해석한다.

오문복(2008)은 신구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주장한다.우선 집을 고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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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재활용품도 생기는 장점이 있는 ‘이사생활문화’로 해석한다.윤용택(2008)

도 주택선택의 폭이 넓고,지금의 의미로 볼 때 악습은 아니며,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었다고 해석한다.진성기(2008)는 규범성은 있으나 생활상 서로 같

이 하므로 합리적 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참살이’를 실천하는 장점도 있다

고 주장한다.현화진(2008)은 신이 부재한 기간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다.

전통적인 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또 다른 규범성을 관념화 하는 매개 작용

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장점이 있는지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가설2(H1:h2):신구간 전래 풍속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사철 규범성의 약화다.신구간은 풍속으로서 생활규범성이 있으나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진성기(2008)는 “주거환경이 달

라져 신구간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고층 아파트 건설이 도민의 ‘참살이’를 퇴

화시키고 있다.따라서 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한다.오문복(2008)은

“통시방향,네 칸집 꺼리기,막은 방(삼살방)은 규범성이 있다.그러나 근래에

신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그간의 폐해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오히려 무더운 6월 절기에는 이사 등을 안 한다는 생활관행에 대칭

된 점이 있을 뿐이다.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석한다.한편 현화진

(2008)은 “한국에서 제주만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풍속이나,의

식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이라고 해석하여 내재된 함의를 새롭게 해석한다.

신구간 이사는 도민이 그 기간에만 이사하도록 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에 구속 되어 살아왔지만,이러한 규범성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경,사회,경제,주거환경,주택의 형태,생활방식 등이 변화하면서 서서

히 변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주민들도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

화되어있으나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있는지 확인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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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H1:h3):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화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의 규범약화와 이사철의 정신가치 인식 여부의 검증이다.신

구간 이사 관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 추세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은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정신가치의 약화로 볼 수 있는가

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신구간의 이사풍속은 제주인의 집단의식이며,무형의 정신가치 발로라 할

수 있다.윤용택(2008)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하였다.다만 오문복(2008)은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200)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4(H1:h4):신구간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정신가치로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사풍속의 시대성과 전승성이다.현용준(2008)은 생활의 변화로 신

구간 이사풍속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해석한다.현화진(2008)도 가장

추운 대한에 이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반면 윤용택(2008)은 지금의 의

미로 볼 때 신구간이 악습은 아니며,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므로 이사철로

서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시대의 변화는 전통,환경,문화현상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구간 이사풍속도 새로운 행태로 변화하여 다른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그러므로 신구간의 토속적,전승적 사회 규범성도 시대 흐름에 따라

200)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앞의논문,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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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될 수 있다.따라서 신구간에 이사하는 풍속도 계속 시대가 변해도 전승

될 것인가를 검증 하려는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5(H1:h5):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이사

풍속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의 내면적 바탕인 정신적 가치로서 주거문화 일부분이다.신

구간은 조상 전래의 풍속이며 문화유산으로 보며,주거문화로 이해한다.김항

원 등(1996)은 도민의 정체성을 연구하여,제주사회에서 신구간은 구조화된

문화로 인식된다고 주장하였다(표1-1참조).진성기(2008)는 신구간은 ‘주거환

경의 기본 뿌리’이며,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들어있으며,‘삶의 기둥’,‘마음의

신앙 ’으로 조상 전래의 것이라 한다.현화진(2008)은 신구간의 가치는 인정하

나 의식은 고쳐야 한다.고 해석한다.윤용택(2008)은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라고 해석한다.강문규(2008)는 새 마음을 진작시켜 주는 출발점 이므로 ‘확대

시켜야 할 정신’이라고 해석한다.201)따라서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6(H1:h6):신구간은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 이사철의 장단점 인식 여부다.현화진(2008)은 이사행위에 따

른 방위,물품,날짜 등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단점이며,성주풀이 등은 가족

의 안녕을 위하여 좋은 점이라고 해석한다.윤용택(2008)은 이사시기가 일정

하므로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분양이 안 되어 도산하는 단점과 주택이 일시에

201)위의논문,291쪽∼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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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므로 선택의 폭이 큰 장점이 있다고 해석한다.진성기(2008)는 제주에

는 ‘금기어’가 있는데 “이는 아무 때나 영은 아니 된다”는 것이다.202)신

구간은 ‘참살이’이며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오문복(2008)은 신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단지 이사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주택선택폭이 크고 재활용품도 생기는 장점이 있다203)고 해석한다.현용준

(2008)은 회계정리가 편하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이 신구간은 매년 일정시기에 순환되는 이사풍속이므로 생활상 장단

점이 있다.이러한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7(H1:h7):신구간 이사철은 단점도 있으나,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 이사풍속의 장점과 보존,발전 인식 여부다.신구간이 생활상

장점이 있고 이것은 오랫동안 습속으로 지켜오고 있다면,보존,발전시키려는

의식도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를 검증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8(H1:h8):신구간 이사철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생각

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 이사풍속의 전승 인식 여부다.신구간 이사풍속이 전통적 정

신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이사풍속은 전승 될 수 있을까?를 마지막 가설로 설

정하였다.현용준(2008)은 신구간의 정신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사풍속의

자연 소멸을 조심스럽게 주장한다.현화진(2008)은 대한시기에 이사풍속은 좋

지 않다고 하면서 ‘민속놀이적 보존’을 주장한다.윤용택(2008)과 강문규(2008)

202)진성기(2006),제주도학,앞의책,58∼59쪽;진성기(2002),제주도금기어사전,앞의책,45쪽.

203)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a),앞의논문,289쪽∼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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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구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단지 이사기간으로

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것은 영등제등 여타풍속과 고리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이며,고유문화로 이해하고 제주인의 내면세계를 지배하는 그 무엇

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04)또한 신화적 세계

에 살던 옛 제주사람들이 ‘신구간’에 신화적 세계의 금기를 깨었듯이,이제는

‘신구간’에 축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문규(2008)와 윤용택(2008)등의

견해를 수용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9(H1:h9)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보존하려 생각할 것이다.

2)분석모형

위 가설은 다음 그림〔6-1〕과 같은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신구간

규범성 등이 이사철로서 장점이 있는지,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해야

할 것인지를 경로로 표시하여 일관성 있는 의식체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림6-1〕 가설설정과 분석경로

204)위의논문,289쪽∼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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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Meyer-OlkinMeasureofSamplingAdequacy 0.854

Bartlett'sTestofSphericity

Approx.Chi-Square 7239.024

df 325

Sig. 0.000

제주도도민의의식에내재한신구간이사의관념과실제신구간에이사하는행

위,그에대한태도등을분석하여,제주도민의신구간에대한행태와집단의식구

조를 구명하여,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이러한 풍속이

점차쇠퇴하고있기때문이다.주거문화요소로서시대성․완만성을검증한다.

3)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측정하는 분석모형(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요인분석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KMO검증을 하였다.KMO(Kaiser-Meyer-Olkin)

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이며,이 값이 높아야 변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한다.설문지 구성요소로 분석

한 결과,0.854로 꽤 좋은 편이다.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7239.024,자유도 325,유의확률 0.000으로 “상관관계행렬이 단

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변수에 공통요인이 있다고 보아 요인

분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6-3>KMOandBartlett'sTest

변수들의 KMO값이 높아 요인분석을 한다.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하

였으며,구성성분의 고유 값(eigenvalue)은 1.0이상,문항의 요인적재 값은 0.4

이상으로하였다.측정변수 요인을 추출하기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안부끄럼19’변수는 공통성비율이 0.392여서 탈락시켰다.이

변수를 제외하고,나머지 25개 변수를 6개 요인으로 묶어 적재값을 단순화시키

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했다.6개의 구성성분에 24개가 묶였고

‘점참소멸21’변수 1개가 묶이지 않았다.보존 성분에 6개,규범성 성분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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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가치 성분에 5개,전통신구간의 의의 성분에 3개,단점 성분에 4개,장점 성

분에 3개가 묶였으며,요인적재 값도 모두 0.4이상이고 구성성분 고유값도 6개

모두 1.0이상이다.따라서 2개변수를 제외하고 6개 구성성분에 묶인 24개 변수

를 채용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채용한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6-4>요인분석 결과

구 분
공통성

비율

성분

1 2 3 4 5 6

1

보존

보존발전23 .697 .767

관행존속22 .623 .719

행정지원24 .605 .665

외부알림25 .610 .654

축제발전26 .586 .629

풍속유지20 .622 .605

점차소멸21 .532 -.581

2

정신가치

생활지혜16 .638 .699

제주정신17 .638 .694

민속신앙18 .526 .694

통티안남15 .564 .537

이사평안14 .550 .486

3

규범성

임대무시5 .850 .911

이사무시4 .812 .882

분양무시6 .777 .867

4

단점

죽는세부8 .570 .737

집값상승7 .547 .712

나도지킴9 .498 .656

카오스성10 .464 .628

5

장점

분양용이12 .774 .864

선택용이11 .685 .780

임대용이13 .511 .590

6

신구간

이장수리2 .495 .784

이사시기1 .623 .646

금기해제3 .523 .625

고유값(eigen-value) 3.686 2.778 2.687 2.115 2.044 2.010

분산설명력 14.747 11.110 10.747 8.462 8.174 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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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인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초기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그림6-2〕초기모형

이 모형은 <표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 분석 및 요인분석으로 확

정한 24개 변수를 대입하여 구축하였다.그 결과 <표6-5>의 초기모형에서 보

는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값이 1199.908,자유도 235,p값 .000,

GFI.872,RMSEA.076,CFI.855,AIC1329.908로 모형적합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표6-5>모형적합도

카이제곱검정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결적합도지수 모형수정과정

CMIN DF p GFI RMSEA CFI AIC 삭제변수

MO1 1199.908 235 .000 .872 .076 .855 1329.908 초기모형

MO2 703.14 121 .000 895 .083 .879 803.1
9,13,22,
6,10,18

MO3 482.5 105 .000 .925 .071 .909 578.5
9,13,22,
6,10,18,
25

MO4 433.7 104 .000 .932 .067 .920 531.8 4,5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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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모형을 반복하여 검토한 후 모형적합도와 가설의 채

택유무를 확인하여,최종모형을 채택하여 <그림6-3>에 제시한 수정모형으로

확정하였다.<표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은 비록 카이스퀘어 값이

유의성이 있으나,다른 모형적합도가 초기 모형에 비하여 개선되고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대체로 수용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GFI,

CFI가 .90을 초과하고 다른 기준도 상당히 개선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이학식과 임지훈(2008)은 절대적합도 지수 GFI,AGFI는 0.9이상을,

RMSEA는 0.08이하를,그리고 증분 적합도지수로서 NFI,CFI는 0.9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205)수정모형은 이러한 적

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 수정모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규범성 성분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3개중

6번 1개를 버리고 4번과 5번 2개를 채택하였다.단점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4개중 9번과 10번 2개를 버렸으며,장점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3개 중 13번

1개를 버렸다.정신가치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5개였으나 18번과 15번을 버

리고 3개를 채택했다.보존성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6개중 22번과 25번 2개를

버리고 나머지 4개를 채택했다.버리는 과정에서는 SMC값이 낮은 것을 순차

로 버리고,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유의성이 낮은 것을 버리는 식으로 하

였다.

〔그림6-3〕수정모형

205)이학식․임지훈(2008.4),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AMOS7.0,서울:법문사,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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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한 수정모형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우선 자료

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를 분석하여 크론바하 알파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사회과학에서 보통 신뢰기준으로 삼는 0.6을 기준으로 하였다.분석결과 1

번의 보존부터 6번의 신구간까지 잠재요인 변수의 알파값이 모두 0.6이상이

되어 분석에 이용한다.집중타당성을 보기위해 표준화 요인적재량(standardized

factorloading)을 기준치인 0.5로 보면,3번 규범약화 잠재변수를 제외한 변수

는 모두 0.5이상 되어 기준에 적합하며 항목들의 요인적재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p<.05)하여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값

(AVE,averagevarianceextracted)이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수용되는데,

이것을 계산한 결과 4개의 잠재변수는 0.5이상으로 나타났고,신구간 잠재변수

는 0.355로,규범성은 0.067로 나타났다.여기서 신구간 항목이 잠재변수의

AVE값과 신뢰도는 비교적 낮으나,이 항목이 갖는 의의가 크고 추정치

(Estimates)값에서 유의한 해석이 가능하여 그대로 채용하여 분석하기로 하

였다.

<표6-6>수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구 분 요인적재값
표준화요인적
재량 C.R SMC AVE

신뢰도

α값

1

보존

보존발전23 1.124 .761 15.556 .579

0.519 .809
행정지원24 1.052 .702 14.736 .493

풍속유지20 1.114 .789 15.899 .622

축제발전26 1.00 .618 .382

2

정신가치

생활지혜16 .868 .739 16.760 .546

0.500 .733
제주정신17 .939 .733 16.661 .538

통티안남15 1.714 .670 11.461 .449

이사평안14 1.00 .683 .467

3

규범약화

임대무시5 .717 .233 9.046 .081
0.067 .879

이사무시4 1.00 .285 .054

4

단점

죽는세부8 1.00 .647 .419
0.500 .645

집값상승7 1.126 .767 2.411 .550

5

장점

분양용이12 .875 .708 9.772 .501
0.577 .728

선택용이11 1.00 .808 .653

6

신구간

이장수리2 .799 .597 9.073 .357

0.355 .614이사시기1 1.00 .505 .255

금기해제3 1.00 .674 -2.107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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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최종 수정모형을 확정하고,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적 수정모형의 공분산구조를 분석한다.이용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정리하

면 다음 <표6-7>과 같다.

<표6-7>공분산구조분석에 이용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잠재변수 설문번호 관 측 변 수 관측변수명

신구간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다. 이장수리2

3
신구간은 “이사,이장,집수리나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금
기하는 일”을 하는 시기다.

금기해제3

이사철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다(신구간=이사철). 이사시기1

15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이 있다. 동티안남15

규범성

4 “집 이사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사무시4

5 “주택 임대차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임대무시5

6 “주택분양은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분양무시6

단점

7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 값이나 전세(사글세)가 올라서 나쁘다.” 집값상승7

8 집 임대료를 “1년치(죽어지는 세)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죽는세부8

9
“주위 사람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나도 지켜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다.

나도지킴9

10 신구간에는 “집 이사로 제주도 전체가 혼란”스럽다. 카오스용10

장점

11
신구간에 “집을 이사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집 고르기와 셋

집 얻기가 편하다”.
선택용이11

12 신구간에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하다. 분양용이12

13 신구간에 “주택업자가 분양하면 잘 될 것”이다. 임대용이13

정신가치

14 “신구간에 이사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사평안14

16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지혜16

17
신구간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냥,수눌음,분짓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정신17

18 신구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이라 생각한다. 민속신앙18

보존

20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속유지20

22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행존속22

23 “잘 보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존발전23

24 신구간은 “도,시,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행정지원24

25 신구간은 “외지인에게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부알림25

26 신구간은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축제발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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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시대성․완만성 검증

이학식․임지훈(2008)은 아모스(AMOS)분석으로 연구 가설들의 추정치

(Estimates)를 계산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206)

추정치(Estimates)로 가설의 지지여부를 표시하고,더불어 그 의미를 이하와

같이 해석하였다.

가설1(H1:h1):“전통적인 신구간은 근래에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한 이사철로 규범화되고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변수 간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408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C.R값이 7.537,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습속화된 이사시기로 관념하고 있다.신구간이

이사철이라는데 91.6%가 동의하며,69.4%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따

라서 제주사람들은 과거의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여 신구간을 이사시기로 규범화하고 전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구간 풍속의 주거문화 형성을 ‘이사철로 관념화된 규범성’에서 시작한 배

경은 전술(前述)한 바 있지만,제주도 사회는 일제강점기 까지는 비교적 주거

공간은 안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시대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고향을 떠났던 제주인들의 귀

향은 제주사회내부의 갈등을 초래하였을 것이다.출생은 제주에서 했지만 외

국의 문물을 경험한 사람들과 고립적 생활을 하던 기존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206)위의책,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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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과 정체성 갈등이 생길 수 있다.더불어 1945년 광복 후 좌․우익으

로 대립된 이념은 결국 제주최대의 비극인 제주4.3사건을 초래하였다.연이은

6․25전쟁은 수많은 피난민들을 제주로 옮겨왔다.그동안 탐라이전 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몽고의 100년 지배,이재수의 난과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주거에

는 안정적 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6․25전쟁 후 이어진 강력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과 제주관광개발은 제주도

민간의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제주사회는 집이 필요하면 남은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던 정신은 와

해되고,207)경제적 면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변했다.전통적 신구간 의미의

이사시 동티안남 이라는 안정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안정’208)을 바라는 인간

의 마음이 신구간 이사행위를 규범화 하였을 것이다.즉,현대적 의미의 신구

간은 전통적 신구간 의미가 변용된,규범성을 띄면서 습속되고 전승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가설2(H1:h2):“신구간 전래풍속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388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

향이며,C.R값이 -3.681,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문가그룹들은 신구간 풍속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전통적 신구간은 장점이

있다고 해석하나,제주도민들은 전통적 신구간과 이사풍속으로 변형된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풍속을 확실히 구별하지 못 하고 있다.제주도민들은 신구간에

대하여 호의적이나 신구간의 의미구별은 불명확하다.2번 가설은 문화는 시대

207)2008년8월9일오문복면담.

208)본연구에서‘안정’은외형상의의미로본래의‘인간생활의주거안정’과는동일하지않는의미임

을밝힌다.일부논자들은가정(home)의개념인심리적측면과주택(house)의개념인물리적측

면으로구분하여의미를부여하고있으나,본연구의성격상그러한논의는예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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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사고의 근본을 묻고 있다.후술하

는 7번가설의 이사풍속으로 변형된 신구간은 장점이 있으나,전통적 신구간은

제주도민들은 장점이 없다는 의식이다.

즉,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전래풍속으로 여기고 있으나,신구간 자체가

장점이 있다고 보는 혜안이 부족하다.왜냐하면,종래 미신타파의 하나로 지적

당하고 없애야할 부끄러운 폐습으로 치부된 경험 인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더구나 주택수요가 부족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주거의 불

안정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은 주택에 대한 기본인권(住居權)을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신구간은 이사뿐 만 아니라,이장,집수리 등의

다방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생활상에도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단지

전통의 풍속이라 하여 장점이 있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뜻은

아름다우나 현대에 와서 실행이 주거의 안정을 흔든 결과에서 오는 제주도민

들의 자격지심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 신구간 풍속은 인간본연의 내면적 자의(自意)성격이 있지만,변형된

현대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외면적 타의(他意)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주거

관점에서 볼 때,전통적 신구간 풍속은 동양의 풍수사상 등 사용이 1차적 주

목적 이라면,현대적 신구간 풍속은 이사행위가 중심이며 이사 목적이 투자

등 소유가 1차적 주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일반인들은 동기와 과정보다 결

과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신구간 풍속을 이해하는 민속

지식의 한계가 있는 제주도민들은 전래의 신구간 풍속은 장점이 없다고 응답

하는 의식구조를 볼 수 있다.

가설3(H1:h3):“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

화되고 있을 것이다”를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679로 가설과 다른 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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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며,C.R값이 -4.851,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규범성은 전문가조사와 관행분석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약화의 정도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임대차

의 관행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화는 생존에 필요한 서바이벌 게임의 장비(survivalkit)와 같으며,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서 문화가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한다.

규범성과 전승성이 있는 신구간 이사풍속이라는 주거문화도 제환경의 변화에

제주만의 정체성으로 방어하긴 힘들고 완만하게 약화되어 갈 것이다.

3장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2007년은 5월이 아파트거래량이 가장 높다.2004

년은 3월이 인구이동 현황이 10,791명으로 신구간 시기인 1월의 10,861명과 차

이가 미미하다.주거점유형태도 보증부 월세가 1995년 2.8%,2000년 6.3%,

2005년 9.1%로 계속 증가 추세다.그리고 주택가격이나 임대가격의 변동 폭은

신구간과 비신구간을 비교할 때 각 1.13%와 2.3%로 차이가 작다.따라서 주

택시장의 양태와 신구간 이사풍속은 상관성이 크므로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

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4(H1:h4):“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정신가치로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1.596으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향이며,C.R값이 -4.423,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이 종래의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조상전래의 것에서 단순히 ①

‘신구간〓이사철’로 관념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즉,신구간 이

사철의 규범성이 점차 쇠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신구간에는 ②

“집 이사를 안 해도 되며”(긍정 67.9%,부정 22.5%),③ “임대차를 안 해도 되

고”(긍정64.7%,부정13.7%),④“주택분양도신구간에안 해도된다”(긍정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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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12.9%)고 하여 신구간의 규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신구간이

이사철이라는 변수와 이들 세 가지 변수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모두 유의하지

않아(ⅰ-ⅱr=-0.043,p=0.257,ⅰ-ⅲr=-0.048,p=0.200,ⅰ-ⅳ r=-0.014,p=0.717)

이를 뒷받침한다.즉,신구간은 이사철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굳이 이사,임

대,분양을 이 시기에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신구간에 “이사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67.9%)은 1997년 74.5%(제주발전연

구원)보다는 적고,1990년 57.3%(김항원)보다는 많지만,규범성에 회의적인 태

도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신구간의 이사풍속을 윤용택(2008)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하였다.다만 오문복(2008)은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는데,이사철을 바로 정신가치로 보는 것을 경계하

고 있다.

제주도민의 정신가치와 이사풍속의 규범성 약화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신구간의 규범성 약화는 같이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정신은 내면

의 원초이나 규범은 내면의 의식에 기초한 정신가치의 일부분으로 표상된 행

동이기 때문이다.전통적 신구간이 현재의 이사풍속적 신구간으로 변형되고

미래에는 예를 들어 윤용택과 강문규가 주장하는 축제형의 신구간으로 발전

한다고 하여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가치가 약화되거나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

렵다.결론은 신구간의 이사규범성이 약화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가치

는 살아있다고 본다.전문가집단의 윤용택과 현용준이 주장하는 탁월한 발상

이나 정신문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넓게 보았으면 한다.오문복도 정신가치의

의미는 없으나 이사생활문화는 인정하고 있다.문화는 그 시대의 반영이다.신

구간이 악습인지 폐습인지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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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H1:h5):“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이

사풍속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864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

향이며,C.R값이 -.226,p값이 .0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사람들은 “이사관행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견해(아주긍정+긍정

=61.4%)는 높으나,“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는 견해(부정=74.6%)는 낮게

조사되었다.분석의 결과는 신구간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

로 검증되었다.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은 신구간은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

야 할 폐습(허례허식 등 15가지)들 중209)하위(13위,2.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60-70년대에는 신구간이 6대 폐습으로 규정하여 1순위였다.30여년이 지

난 1996년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아

직도 신구간 풍속을 폐습으로 여긴다면 이사풍속은 계속유지 하기가 어렵다

고 볼 수 있다.210)

따라서 언젠가는 제주의 돗통시,초가집,올래 등이 사라지듯이 제주도의 독

특한 신구간 이사풍속도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제주문화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며(26.2%),자랑스런 문

화(32.8%)로 받아들여 자부심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211)

결론적으로 제주사람들이 신구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습으로 의식하여 자연소멸 할 것인가는 순전히 제주사람들의 의식

과 행동에 있다.

209)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앞의논문,40쪽.

210)반대로이야기가들리는 상위적 의미의주거문화로 인식하는 주의식(住意識)의전환이 있으면

이사풍속은유지될것이다.‘제주도지’나‘제주문화상징’에신구간을과거와달리긍정적으로제

주문화로소개한점은이와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211)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앞의논문,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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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약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온다.다수가 관습적으로 행하는 풍속도

전승성을 갖지만 개개의 행동이 합리성을 추구하여 변화하면 신구간 이사풍

속은 완만하게 약화하면서 소멸되고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한다.주거문화는

지역성이 있지만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상대

적 위치공간성을 띈다.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가 상위문화212)를 계속 유

지 한다면 생명력은 오래갈 것이다.그러므로 현재의 제주도의 신구간을 주거

문화로 본다면 시․공간상의 지금일 뿐이다.미래의 신구간 문화는 그 시대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형성할 것이다.

가설6(H1:h6):“신구간은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857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

향이며,C.R값이 3.433,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의 민속학자나 한학자,지식인 들은 신구간을 조상전래의 풍속이며

문화유산으로 보며,주거문화로 이해하고 있다.도민들의 견해도 이들의 견해

와 다르지 않아 가설을 채택한다.실제로 제주도민은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안 난다”(긍정 63.5%,부정 11.5%)는 믿음이 있고,“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이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긍정 73.2%,부정 6.2%)고

생각하며,또 “신구간은 제주도 사람들의 냥,수눌음,분짓정신213)이라 생각

한다”(긍정 60.5%,부정 9.5%).

212)여기서상위문화란 계층적구분이 아니라,훠샤오핑등이주장하는주거문화에서풍토성 의미

를원용함.

213)제주인의 정신은 (조)냥정신,수눌음정신,분짓정신으로 표현하는데,이것은 ‘조냥’(절약),‘수

눌음’(품앗이),‘분짓’(짓갈름=분가)을 뜻하며,근면절약,상부상조,자주자립으로 나타난다(진성

기,2006,제주도학,앞의책,39쪽;2008년8월9일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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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8>은 신구간의 정신적 풍속 여부를 다중 회귀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종속변수는 ① 신구간은 이사,이장,집수리,울타리 고치기 등의 모든

금기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래 풍속으로 하고,독립변수는 ② 신구간의 동

티 안 나는 믿음,③ 제주도민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 ④ 제주도민의 냥,

수눌음,분짓 정신으로 하였다.그 결과 ② 동티 안 난다는 믿음과(t=9.276,

p<0.001),④ 제주도민의 냥 정신 등(t=2.154,p<0.05)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③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어 기각한다.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을 훠샤오핑 등이 말한 주거문화의 요소와 관련시켜

보면,동티가 안 나고,그것을 제주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구간 이사가 제

주도민의 의식이 공명한 결과(풍토성)로 볼 수 있다.또 이러한 경험이 오랫

동안 전승된(전승성)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러한 풍속은

오랫동안 완만히 형성된 것으로 완만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윤용택이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원용한다면,신구간의 유

래는 여러 가지 학설로 설명되나,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표6-8>신구간의 정신적 풍속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Error Beta

(Constant) 1.183 0.208 　 5.694 0.000

통티안남 0.432 0.047 0.362 9.276 0.000***

생활지혜 0.055 o.065 0.039 0.840 0.401

제주정신 0.123 0.057 0.095 2.154 0.032*

*p<0.05,**p<0.01,***p<0.001

진성기(2008)는 신구간이 ‘민속의 뿌리’이자 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들어있다

고 하며,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이해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반면 오문복

(2008)은 정신가치로 까지는 볼 것이 못된다고 하였으나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

간 이사풍속의 내면에는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들어있다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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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설의 검증결과는 2번(신구간 전래풍속은 장점이 없다는 결과 값)가설,4

번(신구간의 이사 규범성 약화와 정신가치는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 값)가설,5

번(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사풍속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값)가설의 검증과 비교 해석이 필요하다.

① 2번 가설과 6번 가설은 내용상 구분이 없으나,제주도민의 주거문화의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별개로 나눴다.설문의 결과는 다르다.신구간에 대

한 인식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경험칙 때문에 본연의 장점이 약화되어

신구간을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다.그간 서울대제주도향우회 등 선행연구자

들이 설문조사는 주거의 의미와 부동산의 복합적 개념속의 이론형성을 외면

하고,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만 본 연구이므로 설문결과는 동일 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제주인들은 정체성이 강하고,전통을 지키려는 의지와,조금은

어려웠지만 누구나 별 차이 없는 과거의 안정적 주거사상이 제주인들의 마음

에 전승되므로 신구간을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으로 설문하면 결과는 긍정적이

다.이러한 대칭의 결과는 인간들이 주거에 대한 기본적 의식과 부동산환경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시대를 초월하여 주거는 인간생활의 안식처

로서 누구나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② 4번 가설은 이사풍속의 신구간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 규범성의 약화

와 제주도민의 정신적 가치를 비교한 설문이며,6번 가설은 전통적 신구간의

정신가치이다.전문가 집단이나 제주도민 모두가 정신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구간의 외형은 변화 될 수 있어도 내면은 유지되고 있다.훠샤오

핑 등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에 따라 신구간의 규범성을 전승성으로 받아들

여 완만성으로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제주인의 정신가치에서 기초

한다고 볼 수 있다.신구간의 전통적 의미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5번 가설은 신구간 이사풍속이 전승되어 완만성을 이루면서 서서히 소멸할

수 있다는 검증결과와 6번 가설의 전통적 신구간의 정신적 가치와는 원인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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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이다.신구간 풍속은 정신의 세계로 봐야 한다.미래의 신구간도 정신

적 가치성 여부에 신구간의 존폐가 달려있을 것이다.부동산인간의 결정은 의식

이나 감정,정신,현상의작용에 의해 외부로표출된다는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가설7(H1:h7):“신구간 이사철은 단점도 있으나,장점도 있다고 생각

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1.255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

향이며,C.R값이 5.876,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에는 반드시 이사,임대,분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실제 신

구간에 이사하는 모순된 행동이 나타난다.실제로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값이

나 상가임대료가 올라서 나쁘다”(긍정 62.9%%,부정12.0%)거나,“임대료를 1

년분(죽는세)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긍정 58.6%,부정 14.8%)고 하면서

도,“주위 사람이 신구간을 지키므로,나도 지켜야 한다”(긍정 43.7%,부정

38.0%)고 하여 의견이 부정보다 긍정이 많다.즉,신구간은 부담스러운 것이

지만 남처럼 나도 지켜야한다는 사회 규범이 제주도민에게 내재하며,제주도

민은 이것을 정신가치로 해석하는 듯하다.김항원(1990)은 이러한 행태를 이

중적 행태라 지적하는데,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제주도 문화상징 (2008,9)에서도 신구간이 신

앙․언어․예술분야 25개중 1순위로 선정되고 있음을 볼 때,제주도민들이 신구

간에 이사를 하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으나,한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즉,인간

본성인주거의 안녕을 위해 선택하는 주거문화의 한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를 독립변수로 이들 세 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ANOVA분석)을 하였다.그 결과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불편하다거나,주위사람이 신구간을 지키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6-9>.이같이 신구간을 지켜 이사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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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느냐,혹은 남을 인식하여 그 때 이사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적이며,제주

도민의 의식에 내재한 정신가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훠샤오핑 등이 말하는 주거문화의 융합성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는 제주도민간에 상호 교류와 학

습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과거에 단독주택에 살 때는 신구간

에 이사해야 동티가 안 났지만,아파트에 사는 현대에는 굳이 신구간에 이사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내면에는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지배한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오랜 동안 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이웃과 사회적 관계는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214)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주도민의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생활양식과 그 생활양식

에 내재된 ‘상징적 생활규범’(meaningandschemata)사이의 적응과 갈등속에서

표출되는‘생존적적응수단’(adaptiativestrategies)이라볼수있다.215)

<표6-9>신구간의 규범성과 정신가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값상승

집단-간 10.19 5 2.038

2.563 0.026*집단-내 557.29 701 0.795

합계 567.48 706 　

죽는세

집단-간 6.27 5 1.255

1.416 0.216집단-내 621.45 701 0.887

합계 627.72 706 　

나도지킴

집단-간 17.40 5 3.480

2.894 0.014*집단-내 843.16 701 1.203

합계 860.56 706 　

*p<0.05

214)YosefJabareen(2005),"CultureandHousingPreferencesinaDevelopingCity,"Environment

andBehaviorVol.37No.1,pp.134∼146.

215)정무웅․고인용(1994),“주거문화적배경에서본주거의특성및변화에관한연구,”｢대한건축

학회논문집｣제10권제10호,대한건축학회,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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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8(H1:h8):“신구간 이사철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생

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147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

향이며,C.R값이 3.004,p값이 .00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윤용택(2008),강문규(2008)는 새로운 의미의 적극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는 반면,현화진(2008)은 민속놀이적 보존을 주장했다.현용준(2008)

은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부정적 견해였으나,제주도 도민은 이것을 정신가치

로 보고,주거문화로 이해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신구간은 풍토성,전승성,융합성,시대성의 산물이며 장기간 형성된 완만성의

특징을 포괄하는 주거문화다.이러한 배경하의 신구간은 가치가 있다고 보며,잘

보존해야한다고 여기는 제주도민의 의식은잠재된 주거의식의 외적 표현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지만,윤용택과 강문규가 주장한 축제

형의 신구간을 부동산의 측면에서 활용216)한다면 주거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가설9(H1:h9):“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는 것으

로 생각하여,보존하려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weights)가 .344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

향이며,C.R값이 2.061,p값이 .03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민은 신구간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제주도민은 신

구간이 ① 이사철이라는데 91.6%가 동의한다.또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일

216)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주거 기본권(住居權)회복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

책이 있을 수있다.예를들어신구간에태어난 아기의부모에게주택분양(임대)우선제,신구

간특별저금리모기지(역모기지),신구간분양(임대)의세제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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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②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긍정 54.2%,부정

13.7%)고 생각하고 있으며,③ “잘 보존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긍정 48.1%,

부정 20.5%)고 생각하였다.이들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①이사철과

②풍속유지(r=0.293p=0.000),①이사철과 ③ 보존(r=0.231,p=0.000)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신구간이사철은 좋은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것”이라는 생

각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훠샤오핑 등이 지적하는 주거문화

의 전승성이라는 특징에 부합한다.또한 그가 지적한 풍토성에도 부합한다.제주

도민은 신구간의 기간 동안에 이사를 통해서 서로 공명(共鳴)하는 현상을 보인

다.이것은 육지부와 다른 풍토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제주도의 현상이다.

또한 이것은 제주도의 현재 시공(時空)에 있는 시대성을반영한다.

이상 가설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6-10>과 같다.

<표6-10>가설검증결과 요약

가설경로 모형 Estimates C.R. p 가설

1 신구간→ 이사철 (h1-1)
초기모형 .304 7.872 ***

채택
수정모형 .408 7.537 ***

2 신구간 →장점 (h1-2)
초기모형 -.137 -2.585 .010

채택
수정모형 -.388 -3.681 ***

3 규범성 → 이사철 (h1-3)
초기모형 -.084 -3.635 ***

채택
수정모형 -.679 -4.851 ***

4 규범성 →정신가치 (h1-4)
초기모형 -.076 -2.146 .032

채택
수정모형 -1.596 -4.423 ***

5 규범성 → 보존 (h1-5)
초기모형 -.084 -2.903 .004

채택
수정모형 -.864 -2.226 .026

6 이사철 →정신가치 (h1-6)
초기모형 1.334 9.686 ***

채택
수정모형 .857 3.433 ***

7 이사철 →장점 (h1-7)
초기모형 .660 4.976 ***

채택
수정모형 1.255 5.876 ***

8 장점 →보존 (h1-8)
초기모형 .388 6.237 **

채택
수정모형 .147 3.004 .003

9 정신가치 →보존 (h1-9)
초기모형 .646 12.661 ***

채택
수정모형 .344 2.061 .039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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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 되어 있으면서 규범성이 있다.

신구간의 유래를 제주사람들은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하여 이사철로 통용

하고 있다.‘신구간’이라는 고유명사가 제주사회에서는 주거,생활 등의 이동으

로 보통명사화 한 것도 이러한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 집단은 인정하나 제주도민들은 장점이 없다고 검증되었다.의식의

차이와 경험칙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③ 신구간 시기에 이사해야 한다는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두 번의 설문분석에서 완만하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의 변화현상이다.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이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으로 변

형되듯이 규범성은 완만하게 약화될 것이다.

④ 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이런 약화가 제주사람들의 신

구간과 연결된 정신가치의 약화로는 생각하지 않는다.즉,이사규범성의 약화

와 신구간의 정신은 별개라는 것이다.전자는 외형적이며,후자는 내형적인 면

이 강하기 때문이다.

⑤ 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이라는

풍속이 이사철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

신구간의 주거문화가 규범성에서 전승성으로,다시 시대성에서 완만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⑥ 신구간 이사풍속의 내면에는 제주전통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

식하고 있다.풍속이 습속성을 갖고 있으며,주거문화의 풍토성과 전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⑦ 신구간은 이사철로서 장단점이 있다고 제주사람들은 알고 있다.

⑧ 신구간은 장점이 있으므로 보존,발전시키려는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있다.

⑨ 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으므로 전승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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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더불어 잠재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관측변수의 독립변수 단위마다 상관관

계를 분석 하였다.분석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되어 있으며,동시에 이장,집수리 등을 하는

전래 풍속(estimates=0.799,C.R=9.073,p=0.000)이다.

② 전통적인 신구간은 규범성이 약화되어(estimates=-0.438,C.R=-2.107,

p=0.035),집 이사는 반드시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임

대차도 반드시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imates=0.717,C.R=9.046,p=0.000).따라서 근래의 ‘신구간은 전통적

인 의미의 이사,이장,집수리,울타리 고치기보다는 이사철’의 의미로

수용하는 태도로 분석되었다.

③ 신구간 이사 때는 죽는세가 부담스러우며,집값 상승도 부담스러운 단점

도 있다고 생각한다(estimates=1.126,C.R=2.411,p=0.016).

④ 신구간 이사 때는 주택의 선택이 당연히 용이하고,분양도 용이한 장점

이 있다고 생각 한다(estimates=0.875,C.R=9.772,p=0.000).

⑤ ‘신구간은 이사시기’로 당연히 생각하고,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동티안남’이라고 생각한다(estimates=1.714,C.R=11.461,p=0.000).

⑥ 신구간에 이사하면 당연히 “마음의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신구간을 제

주인의 정신가치로 여기는 “냥,수눌음,분짓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다

(estimates=0.939,C.R=16.661,p=0.000).더불어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며,신구간이 정신적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estimates=0.868,C.R=16.760,p=0.000).

⑦ 신구간을 과거의 악습적 관습의 의미라 이해하던것과 달리“외지인과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도․시․읍면동에서 더 관

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estimates=1.052,C.R=14.736,p=0.000)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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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나아가 신구간을 “잘보존하면 더발전시킬 수있다”(estimates=

1.124,C.R=15.556,p=0.000)고생각하며,“좋은풍속이라그대로두어”야한다

(estimates=1.114,C.R=15.899,p=0.000)고생각하고있다.

<표6-11>유의한 변수와 유의수준

변수 Estimates C.R. p

신구간→이장수리2 .799 9.073 ***

규범성→금기해제3 -0.438 -2.107 .035

규범성→임대무시5 0.717 9.046 ***

단점→집값상승7 1.126 2.411 .016

장점→분양용이12 .875 9.772 ***

이사철→동티안남15 1.714 11.461 ***

정신가치→생활지혜16 .868 16.760 -

정신가치→제주정신17 .939 16.661 ***

보존→풍속유지20 1.114 15.899 -

보존→보존발전23 1.124 15.556 ***

보존→행정지원24 1.052 14.736 ***

*p<0.05,**p<0.01,***p<0.001

5.소결

롤프 옌센(2008,RolfJensen)이 예언하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The

DreamSociety)”가 되면 제주도 사람들의 풍속인 신구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

어 날 수 도 있을 것이다.현재의 신구간은 비록 과거에 폐습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제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주거문화의 하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는 사회적․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사회관행적 풍속도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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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발생요인이다.따라서 이사에 따른 시장 등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이

러한 이사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습속된 규범성과 전승성 등의 요인변수를 토대

로 완만성을 분석하였다.연구의 결과는 습속된 풍속이 규범성,풍토성,융합성,

전승성,그리고시대성과 완만성이 혼재된 상태에서주거문화를형성하고있다.

전통적 신구간의 규범성은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수용되어 현대적 신구간으

로 전승되고,서서히 전통과 현대가 교체되면서 완만성으로 이어지고 있다.이

러한 신구간의 근본사상은 제주도민들 사이에 흐르는 사회적,정신적 가치의

표현이었다.즉,전통의 협동주의와 현대의 개인주의,정보사회와 농업사회,익

명(匿名)적 사회와 대면(對面)적 사회,내외집단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서로 다

른 이중도덕(二重道德,dualmorality)이 아직도 제주사회에서는 혼재되어 있

다.제주도의 주거공간과 시대의 변화라는 시간․공간의 사이에서,신구간 이

사풍속은 제주인들의 정신(토속신앙)에 기초하므로 현대의 주거공간에 전통의

시간을 제주도 사람들은 완만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그러므로 신구간은 독특

한 제주도지역만의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구간의 규범성은 민간신앙과 세관교승,신구간의 전승성은 이

사관행과 주택임대차,신구간의 완만성은 제주도민의 가치관과 신념이 규범성,

전승성,시대성,완만성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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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및 제언

1.결론

특정지역 이사행위의 사회․관습적 행태는 주거문화를 형성한다.‘제주도 사

람들의 신구간 이사’에서 주체,공간,이사행위가 습속화된 제주도 지역의 제

환경속에서 파악되었으며,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를 형성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부동산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신구간 이사는 생활과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내면의식의 표출로 주거문화를 형성시켜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활용하여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

라 할 수 있는 이사풍속의 습속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사관행 의식구조를 분석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 형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첫째,전통적 신구간은 이사철로 규범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제주도 사

람들은 과거 농경사회의 풍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며,제주사회에서는 신구

간이 이사철로 관념화 되어 있었다.이것은 주거문화의 토착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문화의 토착화 과정은 전통의 신구간 관념이 변용되어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관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구간의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내면은 다르게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즉,주거생활면에서 인간생활의 안정을 고려하는 점에는 유사하지만 ‘안정

성’은 자의와 타의,내면작용과 외면작용의 선․후,사회변화 등의 민감성



-144-

유․무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이사철로서 신구간은 타의에 의한 결정,외면

작용의 우선,사회변화에 민감한 속성으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과 의미가 다

르다.

둘째,신구간 내(內)에 이사행태 등 규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신구간

시기에 꼭 이사,임대차,주택의 분양(임대)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줄

어들고 있다.그 이유를 신구간 시기는 외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불편한데서 찾

을 수 있다.내면적으로는 본래의 신구간은 ‘이사,이장,집수리 등을 하는 금

기의 해제기간’이었다.현대에 와서 ‘신구간〓이사철’은 또 다른 규범을 만들었

다.현대의 신구간은 ‘이사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공명하여 새로운 이사풍속의 주거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재론하자면,신구간이 전통적 신구간의 외형만을 따르고

내용은 타의,외면의 작용,사회변화의 작용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그러

나 타의에 의한 신구간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수요

자는 선택의 폭 등 시․공간상의 여유가 있으며,외형상은 안전에 차이가 유

사하므로 비신구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규범성은 완만하게 약화

될 것이다.한편 신구간에 이사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마음은 비신구간에 있지

만,행동은 신구간에 이사하고 있다.신구간에 이사함으로써 인간 본능의 ‘평

안’과 지역의 동질성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추론 할 수 있다.제주

도 사람들은 신구간이 이사철로 습속되어 조상전래의 것으로 주거문화 요소

의 하나인 전승성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문화적 융합성은 해당지역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때 생명력이 강

하다.신구간 주거문화는 규범성과 전승성을 띄며 완만성을 띄고 있다.과거에

는 ‘민속신앙〓세관교승〓신구간’의 과정으로 외래문화의 제주토착화라는 문화

적 융합성이 있다.현재는 ‘신구간〓이사시기〓주거안정의 융합(내면적 사용과

외면적 소유)’의 과정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내적문화의 융합성이 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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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외형상은 전통적 신구간이 현대적 신구간 -‘전통’이 ‘세속’-을 지배하

는 형태로 제주도사회에 습속화 되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정신적 가치로 인식하고 조상 전래 문화유산

이라고 여기고 있다.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동티가 안 나고,부끄러운 풍속이

아닌 제주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풍속으로 이해하고,유지하려는 사고를 갖

고 있다.즉,이것을 제주도민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공명과 학습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풍속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신구간은 정신가치가 있은 주거문화로 보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제주도민들은 신구간의 보존과 발전 가능성을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을 축제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혼돈(chaos)적 의미와 질서(cosmos)적 의미를 어우르는 정리와

준비의 기간으로써 인식하고,발전적 의미에서 한판 축제를 열자는 것이다.신

구간이 롤프 옌센이 바라보는 ‘미래의 이야기’가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참

신한 의미로 변신 할 수 있다면,신구간은 더불어 정의 외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신구간 주거문화의 형성적 틀’은 규범성,풍토성,융합성,전승성,

시대성,완만성으로 밝혀졌다.이러한 6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련

을 맺고 제주사람들에게 습속화된 이사풍속으로 주거의 이동,주거의 생활방

식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부동산학적 입장에서 특정지역의 독특한 풍속이 이

사에 의식적 영향을 미쳐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합리적이

고 생태적인 인간은 내부의 인식변화에 따라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특정된 시기에 이사 의사를 결정하는 행태가 외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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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인간들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이사(移徙)행위를 일정시기

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지역내에 독특한 주

거문화를 형성 하였으며,이것은 부동산학의 사회․문화적 접근의 한 부분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2.연구의 한계 및 제언

연구의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신구간에 대한 연구가 민속학 등에 치우쳐 있어서 부동산학의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였다.둘째,과거 60-70년대의 악습과 계몽 운동 등으로 제주

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설문조사에 일부 장애로 작용했다.셋째,주택가

격의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신구간의 기간 내에 주택가격변동현

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따라서,특정기간내의 가격변동

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넷째,제주도의 지역

적 한계와 지인간의 거래로 실거주자나 중개업자들을 활용한 자료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의 제언은 ① 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사풍속 이외에 다른 주거

행태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보다 면밀한 연구의 전개

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② 풍속과 주거의 관계를 더 광범위하게 타 학문

분야와 접점을 찾아 새로운 주거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전개

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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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dential Culture of the ‘Singugan’ Moving 

Customs on Jeju Island

Kim, Dong Ji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rawingattentiontothecontinuous,periodicandcyclicalmovingcustom

ofacertainarea,thisstudyverifieshowtheSingugan(新舊間) customis

regardedamongtheJejupeople,andhowthecognizanceeffectformsthe

residentialculturefrom theview ofbehavioralscience.TheSingugan

movingcustom onJejuIslanddisplayscompletelydifferentpatternsfrom

theothermovingbehaviors,andremainsapartoftheuniquecustomsof

JejuIsland.

‘Singugan’meansaspecifiedandimplicitlyagreedtomovingperiodof

eightdaysbetweenthefifthdayafterDaehan(大寒,thelastofthe24

seasonaldivisionsaccordingtothelunarcalendarthatfallson/abou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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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ofJanuary),andtwodaysbeforeIpchun(立春,thefirstofthe24

seasonaldivisionsaccordingtothelunarcalendarthatfallson/aboutthe

4thofFebruary).Itisatraditionoftheresidentialmovingpatterns

observedonJejuIsland.

Presently,theSinguganmovingcustom hassomewhatfaded;however,

houseandrentpricescontinuetoriseduringthisperiod.Often,the

Singuganperiodisusedasareferencepointforrentaccounts,anda‘one

yearadvancepayment’(죽는 세)iswidelyadopted,inadditiontothe

reflectionoftheduedateforcompletionofhousingconstruction.Itisalso

observedthatmovinginaNon-Singuganperiodisincreasingthisstudy

aimstoprovethattheSinguganmovingcustom hasarelationshipwith

theformationofresidentialculture.Thefollowingexamplessummarizethis

study:

Firstly,thetraditionalSinguganisregulatedasamovingperiod.Itcan

besaidthatthiskindofstereotypedfeaturewasdevelopedduringthe

processofamalgamation and aboriginality ofresidentialculture.The

aboriginalityprocessisatransformedversionofthetraditionalSingugan

period,adaptingthemovingcustomtheoretically.Hence,itcanbesaidthat

the‘outerstructure’oftheSinguganisstillthesame,butthe‘inner

structure’hasbeentransformed.

Secondly,theregulationfeatureofSingugan’sinternalstructurehas

graduallyweakened.TheoriginalSinguganwasknownas‘aperiodof

turningoverfromthepassivelifetotheactivelife’.However,thepresent

Singuganisregardedas‘aperiodofpassivelifeamongtheactivelives’.

Thebehaviorofindividualwhichthepassivenessintheactiveness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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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ociallyadoptedandcontributedtoform theresidentialculture.

TheSinguganmovingcustomremainsasaninheritance.

Thirdly,culturalamalgamation can have a strong influence when

practiced.TheSinguganresidentialculturehasfeaturesofregulationand

inheritance,andwastransformedinslowmoving.Inthepast,therewasa

cultural amalgamation as the process of "the ethnic belief =

Segwangyoseung(歲官交承,aperiodofchanging shiftofgods)= the

Singugugan".Presently,thereisaculturalamalgamationofSinguganas

theprogressof"theSingugan=movingperiod=mergerofresidential

settlement(inneruseandouterpossession)."Therefore,attheoutsidethe

traditionalSingugandominatesthepresentSingugan.Inotherwords,the

SinguganbecamepartofthesocietyofJejuandcontributedtoforming

theresidentialculturebywayofthetraditionsthatdominatethepresent.

Fourthly,theJejupeopleregardtheSinguganasaspiritualvalueanda

traditionalculturalheritage.TheybelievethatmovingduringSinguganis

anhonorableprocessthatprotectsthem from badluck.Itiswidely

regardedbythepeopleofJejuIslandthatthisuniquecustom shouldbe

upheldandcontinued.

Fifthly,itiscertainthattheSinguganisaspirituallyvaluableresidential

cultureworthyofpreserving.ThepeopleofJejuIslandbelieveinthe

preservationanddevelopmentoftheSingugananditsfestival.

Sixthly,theSinguganresidentialculture’sformationframeincludesthe

factorsofregulation,aboriginality,amalgamation,inheritance,period,and

slowmoving.Thesesixfactorsaremixedandinterrelatedinthiscustom,

whichgreatlyaffectstheresidentialmovingandresidential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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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Ahumanexpresstheintentionofmovingbehaviorbythebasis

ofcertainperiodtoacttofitthearea’satmosphere’istheinfluenceofthe

Singuganmovingcustomontheformationoftheuniqueresidentialculture

intheJejuarea,andasocitionndculturalpatternofhumanactivities

regardingrealestate.

Keywords:theSingugan,movingcustom,residential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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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구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빈칸에 ○표해 주세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다(‘신구

간’=이사철).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다

3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나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금기하는

일”을 하는 시기다.

ㅇ 집 이사는 ‘신구간’에만 해야 하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4
“집이사는‘신구간’에안해도된다”고생

각한다.

5
“주택임대차는‘신구간’에안해도된다”고

생각한다.

6
“주택분양은‘신구간’에안해도된다”고생

각한다.

ㅇ ‘신구간’에는 무엇이 불편한가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7
‘신구간’에이사하면“집값이나전세(사글

세)가올라서나쁘다.”

8
집 임대료를“1년분(죽어지는세)로내는

것이부담”스럽다.

9
“주위사람이‘신구간’에이사하므로,나도

지켜야한다”는게부담스럽다.

10
‘신구간’에는“집이사로제주도전체가혼

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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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구간’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11
‘신구간’에“집을이사하면물건이많이나

와집고르기와셋집얻기가편하다”.

12
‘신구간’에는“주택업자의주택을분양받기

가수월”하다.

13
‘신구간’에“주택업자가분양하면잘될것”

이다.

14 “‘신구간’에이사하면마음이편안해진다”.

ㅇ ‘신구간’은 제주도민의 정신적인 풍속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15
‘신구간’에는“어떤일을해도동티가안난

다”는믿음이있다

16
‘신구간’에는“제주사람들의정리와준비의

생활지혜”가담겨있다고생각한다.

17
‘신구간’에는“제주도사람들의냥,수눌

음,분짓정신”이깃들어있다고생각한다.

ㅇ ‘신구간’은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풍속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18
‘신구간’은“조상대대로내려오는민속신앙”

이라생각한다.

19
‘신구간’은“없애야할부끄러운풍속이아니

라”고생각한다.

20
‘신구간’은“좋은풍속이라그대로두어야한

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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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구간’의 미래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세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21 “차츰쇠퇴하여없어질것”이다.

22 “이사풍속은계속유지될것”이라고생각한다.

23 “잘보존해갈것”이라고생각한다.

ㅇ ‘신구간’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24
‘신구간’은“도,시,읍면동에서더관심을갖

고지원해야한다.”

25
‘신구간’은“외지인에게도알리는것도좋을

것”이다.

26
‘신구간’은“외지인과함께즐길수있는축제

로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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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살고계신 동,읍면

은어디세요?
①동지역 ②읍․면지역

2
살고계신 동네는

어디세요?
①동부지역 ②서부지역 ③남부지역 ④북부지역

3
태어난 곳은 어디

입니까?
①제주도 ②육지(제주도외지역)

4
자가인가요,임대

차인가요?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사글세 ⑤무상

⑥무보증월세(1년세,죽어지는세)

5
주택의유형은어

느것인가요?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 ④다세대 ⑤기타

6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이상

7 성별은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8 직업은무엇입니까?

①농림어업 ②제조․건설업③도소매업④숙박음식업,관광․운수업 ⑤금

융,보험업부동산업,임대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오락,문화,운동

관련산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⑥공무원및교직⑦기타

9 종교는무엇입니까?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 ⑤무종교

10 학력무엇입니까? ①중졸 ②고졸 ③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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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의 ‘이사풍속’행태 및 임대차 의식조사

이 설문은 도민에게 신구간에 일어나는 이사풍속을 조사하는 것

입니다.조사한 내용은 논문작성에만 이용합니다.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3. .

조사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 동 진

설 문 지․2

**귀하가 평소에 신구간의 이사풍속에서 느낀 점이나 경험한 대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간 이사 관행과 사유

1.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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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답하여 주십시오.)

①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하므로

②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③남들이 신구간에 이사 하므로

4.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제주사회에서는 주거이동을 하는데 불편

하고 힘들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5.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안하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6.가을이 오면 미리 신구간에 이사 갈 주택을 고르고 계약을 했다가,

신구간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만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신구간의 이삿날과 이사시간

7.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8.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날과 시간을 가려서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9.결혼,장례일 등 통과의례는 철학관 등에 물어보고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0.주택을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 등에 물어보고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방위

11.이사할 때 명삼살(이사 갈 주인의 띠)․해삼살(이사 갈 해의 띠)방

위를 보고 간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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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3.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4.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

3개월 정도 임시 살다가 이사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5.네 칸 집은 좋지 않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이삿짐 품목

16.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작대기(두엄용),남죽(죽젓광이)등

집안을 쓸어버리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7.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8.이사 갈 때 솥,가스레인지,성냥,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9.이사 가서 철학관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0.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민속행위

21.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콩 등을 섞어 뿌린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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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3.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임대차의 종류와 회계연도

24.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5.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입주)하더라도 다음 신구간까지 만

계약(거주)을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6.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7.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8.주택을 임대차한다면 거래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무보증 1년 죽는 세 ②보증금 1년 죽는 세 ③보증금 월세

④사글세(무보증 월세)⑤전세

29.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통계량

1.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사시는 곳은?

①농촌지역(읍면지역) ②도시지역(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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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시는 지역은?

①동부지역(구좌읍,성산읍,표선면) ②서부지역(한림읍,한경면,대정읍)

③남부지역(남원읍,구서귀포시.안덕면) ④북부지역(조천읍,구제주시,애월읍)

4.자가․임대?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월세 ④무보증 월세 ⑤무상

⑥무보증 1년 죽는 세 ⑦보증금 1년 죽는 세

5.종교는?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종교 ⑤무종교

6.주택유형은?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 ④다세대 ⑤기타

7.연령대는?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8.직업은?

①농림․어업 등 1차 ②제조업 등 2차 ③서비스업 등 3차 ④기타

9.출생지는?

①제주도 ②육지 등(제주도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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